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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신  하  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1)

  미국은 2015년 파리협정 체결 당시 제출한 국가별 이행방안(INDC)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먼저 2장에서 2000년

대 초반부터 2013년까지 미국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상쇄량 현황을 살펴보

고, 3장에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완화 정책과 적응 정책으로 나누어 제

시하였다. 4장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기후변화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

점을 정리하였다.

2. 미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미국에서 산림을 제외한 농업부문(축산, 초지, 경종·원예, 에너지 사용 포함)의 2013

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 9,5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이었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 (shinhana@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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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에는 미미하지만 농지 토양에 흡수된 140만 이산화탄소환산톤 상쇄분이 포함

되어 있다.

  2013년에 미국의 산림부문은 약 8억 6,520만 이산화환산톤의 온실가스를 격리하여 

농업부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전부 상쇄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원

과 탄소 격리를 모두 고려하면, 미국의 농지와 산지는 총 2억 7,040만 이산화탄소환산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였다.

  산림과 농지 토양의 탄소 저장을 제외할 때, 2013년 기준으로 농업부문 배출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 반면에 산림부문의 흡수력은 

53.6% 증가하였으며, 농지 토양의 탄소 흡수력은 약 102.8% 감소하였다. 2000년대 초

반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지만, 산림에 의한 탄소 격리가 더 큰 규모로 증

가했기 때문에 농림업부문의 순 배출량은 마이너스가 되었고, 2000년 대비 2013년 순 

격리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  미국 농림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상쇄량(2000-2013)

단위: 백만 이산화탄소환산톤

구분 GHG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가축 236.9 241.6 249.1 247.4 247.4 243.2

 장 소화 CH₄ 170.6 168.9 171.1 168.7 166.3 164.5

 축산폐기물
CH₄ 50.0 56.3 60.9 61.4 63.7 61.4

N₂O 16.3 16.4 17.1 17.3 17.3 17.3

초지 33.0 82.9 101.5 101.4 100.7 102.0

 초지

CH₄ 2.7 2.7 2.6 2.6 2.5 2.8

N₂O 70.8 85.0 96.1 96.0 95.5 95.9

CO₂ (40.5) (4.8) 2.8 2.8 2.7 3.3

작물 133.1 164.0 174.7 173.0 177.1 175.1

 농지 토양
N₂O 141.8 158.6 168.1 169.8 170.5 167.8

CO₂ (18.8) (3.9) (4.9) (5.7) (3.1) (1.4)

 벼 재배 CH₄ 9.6 8.9 11.1 8.5 9.3 8.3

 잔여물 소각
CH₄ 0.3 0.2 0.3 0.3 0.3 0.3

N₂O 0.1 0.1 0.1 0.1 0.1 0.1

에너지 사용 CO₂ 73.9 69.9 72.7 73.3 73.9 74.4

산림 (563.2) (887.6) (851.5) (856.1) (860.7) (865.2)

 산림 CO₂ (376) (704) (705) (705) (705) (705)

 수확된 목재 CO₂ (113) (103) (60.5) (63.9) (67.3) (70.8)

 도시숲 CO₂ (73.8) (80.5) (86.1) (87.3) (88.4) (89.5)

순 배출량 GHG (86.2) (329.2) (253.5) (261.1) (261.6) (270.4)

  주: ( )는 순 격리량, GHG는 온실가스, CH₄는 메탄, N₂O는 아산화질소, CO₂는 이산화탄소를 의미함.

자료: USDA(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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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정책

3.1. USDA 기후스마트농림업 정책

  2016년 5월 12일 미국 농무부(USDA) 장관 탐 빌삭(Tom Vilsack)은 “USDA 기후스마

트농림업 정책(USDA Building Blocks for Climate Smart Agriculture and Forestry)”을 발표했

다. 이 계획을 통해 미국 농무부는 농림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매년 1억 2,0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 이상 감축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2015년 12월 체

결된 파리협정에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시키

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발표된 미국 농림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 로드맵을 살펴보면, USDA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농림업에 “기후스마트(climate smart)” 접근법을 시도했다. “기후스마

트”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 격리 증진, 재생에너지 생산을 달성한다는 개념이

다. 즉, 농업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3가지 개념을 아우르는 정책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적이

고, 인센티브 기반의 협력에 기초한다. 둘째, 효율성 향상, 단수 증가, 위험 감소 등을 

통해 복합적인 경제적, 환경적 이익에 부합한다. 셋째, 생산자의 니즈(needs)를 충족시

킨다. 넷째,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다섯째, 산업계, 농민단체, 

환경보호단체와 협력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한다.

  미국 농무부의 기후스마트농림업 정책은 크게 10가지 분야에 대한 목표와 실행방

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분야에는 토양 관리, 질소 관리, 가축 파트너십, 민감토

지의 보존, 목초지, 사유림의 성장 및 유지, 연방산림 관리, 목재제품 판촉, 도시숲, 에

너지 생산 및 효율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산림과 관련된 분야가 4개로 가장 많고, 

토지 및 축산과 관련된 분야가 각각 2개, 양분 및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가 각각 1개

씩이다. 다음 절에서 10가지 분야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한다. <표 2>에서 분야별 목표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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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USDA의 기후스마트농림업 정책

분야 2025년 목표

토양 건강(Soil Health)
토양 속 유기물질을 개선시키는 토양보존 농법을 장려하고, 
토양과 관련 농기계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건강한 토양을 전국적으로 장려함.

질소 관리(Nitrogen Stewardship) “4R”를 시행하여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고 비용을 절감함.

가축 파트너십(Livestock Partnership)
혐기성 소화조를 500개 설치하고, 젖소 및 돼지 오수처리장의 
10%에 불침투성 덮개를 씌움.

민감토지의 보존(Conservation of Sensitive 
Lands)

탄소 격리 잠재력이 높은 농지 40만 에이커를 CRP에 등록함. 
지역권을 설정하여 4만 에이커를 보호함. 만료되는 CRP 
농지에 영구적인 지역권을 설정함.

방목지(Grazing and Pasture Lands)
방목지관리계획을 900만 에이커에 추가적으로 시행함(총 
2,700만 에이커).

사유림의 성장 및 유지(Private Forest Growth 
and Retention

FLP와 CFP를 활용하여 약 100만 에이커의 경관을 보전함.

연방산림 관리(Stewardship of Federal Forests)
매년 3만 2,000에이커의 국가산림시스템(National Forest 
System) 토지에 재조림함.

목재제품 판촉(Promotion of Wood Products)
기술 지원을 하는 건축 프로젝트 개수를 2014년 280개에서 
2025년 2,000개로 증가시킴.

도시숲(Urban Forests) 도시 지역에 추가적으로 10만 그루를 식수함. 

에너지 생산 및 효율성(Energy Generation and 
Efficiency)

재생에너지 기술을 촉진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증가시킴.

주 1) 4R은 알맞은 비료종류(right source), 시비량(right rate), 시비 시기(right time), 시비 장소(right place)를 통칭함.

2) CRP(Conservation Reserve Program: 보전휴경프로그램)는 토양침식이 심각히 우려되는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1985

년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Act)에 의해 도입된 일종의 환경직불제도임. 

3) FLP(Forest Legacy Program: 산림유산프로그램)는 비산림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중요한 임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또는 부동산 절대소유권(fee simple)의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임.

4) CFP(Community Forest and Open Space Conservation Program: 공동체산림·공지보전프로그램)는 지역공동체가 지

역의 산림자원을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소유권 획득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함.

자료: Johansson(2016).

3.1.1. 토양 관리

  토양관리는 토양 건강(Soil Health)을 증진시키는 농법(예: 무경운, 피복작물)을 장려

하여 토지 황폐화를 막고 토양에 탄소를 저장함으로써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탄소가 풍부한 표토층의 침식을 최소

화하고 토양 속 유기물질을 증가시킴으로써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토양 속 유기물질이 안정화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이 커지게 된다. 또한 간접적으로 투입재 및 연료사용 감소를 통해 이산화탄소 및 아

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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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건강이 증진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기후변화 완화 외에도 토양생태계 복

원, 단수 증가 등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하다. 그 밖에 토양 건강 개선은 방

목지 개선, 민감토지의 보존과 연계되어 실행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3.1.2. 질소 관리(Nitrogen Stewardship)

  양분 관리를 통해 단수 감소 없이 질소비료 투입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투입재 비용

을 절감하는 동시에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농업부문은 이산화탄소보다 250배 이상 온실효과가 있는 아산화질소의 주요 

배출원이다. 또한 농업생산 부문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합성 질소비료와 기

타 유기물질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3년 기준, 농경지에서 배

출된 아산화질소의 양은 약 1억 3,6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했다. 이 중 합성비료

와 토지개량제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절반이 넘는다(7,200만 이산화탄소환

산톤). 양분 관리를 통해 이러한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려는 것이다.

  질소 시비로 인한 아산화질소 배출은 시비 시기, 유기·합성 등 비료 종류, 시비 장

소, 시비량 등 4가지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또한 날씨와 토양의 건강 상태도 작

물의 양분 흡수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질소 손실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질소 

관리 개선(4R)과 작물 및 목초지의 질소 흡수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영양 관리를 개선은 기후변화 완화뿐만 아니라 하천 및 지하수로 

유입되는 질소 침출수를 감소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투입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양분 관리는 알맞은 시비 시기(right time), 알맞은 비료 종류(right source), 알맞은 시

비 장소(right place), 알맞은 시비량(right rate) 등 4R로 통칭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4R은 합성질소뿐 아니라 콩과작물, 거름, 퇴비, 하수도 슬러지(biosolid)1)에서 배

출되는 아산화질소에도 적용된다.

  미국 농무부는 2025년까지 매해 7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을 저감한다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50만 에이커의 새로운 농지에 양분 관리

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은 여러 작물 중 옥수수 생산에서 비롯되는 아산화질소 배출

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중서부 지역에서 옥수수 생산의 질소 시비를 개선

하는 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1) 하수를 처리하여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물질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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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가축 파트너십(Livestock Partnership)

  가축 분뇨가 거름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혐기성 상태에 놓이게 되면(예: 라군

(lagoon), 못, 탱크, 웅덩이에 액체 또는 슬러지 상태로 모인 거름), 분뇨가 분해되는 과

정에서 많은 양의 메탄이 배출된다. 메탄은 이산화타소보다 온실효과가 더 높은 기체

로서 대기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 메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호기성 

분해를 촉진하거나, 소화조(digester) 기술을 이용하여 탄소를 포집하거나, 메탄을 소각

하는 등의 거름 관리 방법으로 가축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혐기성 소화조(anaerobic digester)는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

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포집한 메탄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천

연가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분해과정에서 비료, 베딩(bedding), 토지개량제

로 사용할 수 있는 부산물이 함께 생산된다.

  메탄을 소각시킬 수 있는 라군 덮개 또는 오수저장고 덮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면서도 소화조보다 저렴하고 관리 및 유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체 분리장치(solid separator)는 오수에서 고형화된 부분을 메탄으로 분해되기 전에 

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제거된 고형물은 비료, 베딩, 퇴비 또는 에

너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고체 분리장치는 소화조, 덮개 등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 농무부의 미국농촌에너지프로그램(Rural Energy for America Program, REAP)은 

보조금과 융자를 통해 혐기성 소화조를 지원하고 있다.

3.1.4. 민감 토지 보존(Conservation of Sensitive Lands)

  미국 농무부의 정의에 따르면, 민감토지(sensitive lands)란 히스토솔(histosol)2)처럼 유

기물이 풍부하거나 범람원, 강가 주변의 습지처럼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물을 여과하거나 저장하는 등의 가치 있는 특성 또는 기능을 가진 토양과 경관을 의

미한다.

  농업생산으로부터 민감토지를 보호함으로써 토양과 식생에 격리되어 있는 탄소를 

보존하고, 경운, 질소시비, 에너지 사용 등 농작업이 감소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의 농업진흥청(Farm Service Agency)과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은 민감토지를 파악하고, 보전휴경프로그램, 농업보전지

 2) 이탄토(peat soil)라고도 물리며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은 토양의 한 종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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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프로그램 등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농가, 목축업자)가 자발적

으로 토지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토양침식이 심각히 우려되는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1985년 식량안보법(Food 

Security Act)에 의해 도입된 보전휴경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은 

이후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확장되어 농지를 휴경하고 풀, 나무, 습지를 보전함으

로써 작물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토양에 탄소를 격리시키는 효

과가 있다.

  농업보전지역권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Easement Program, ACEP)은 지역권

설정을 통해 습지, 수변구역 등 적합한 토지와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비 농업적 이용

을 제한할 목적으로 2014년 농업법(Agricultural Act)에 의해 제정되었다. 농업법에 따르

면, 농무부 장관은 CRP 토지를 ACEP에 편입시키기 위해 CRP 계약을 종료하거나 변

경할 수 있다. ACEP를 이용하여 CRP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지역권을 설정하여 영구적으로 또는 장기간에 걸쳐 보전을 유지할 수 있

고, 따라서 CRP를 통해 토양과 식생에 격리된 탄소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CRP

는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한정되어 있지만, CRP 토지를 지역권으로 

변경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CRP에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

는 여지가 생긴다.

3.1.5. 방목지(Grazing and Pasture Lands)

  미국 농무부 산하 자연자원보호청에서 시행하는 지정방목(Prescribed Grazing)은 방

목가축 수, 방목가축의 분포, 계절별 방목 시기, 가축 종류 등이 방목지의 풀의 성

장과 균형이 맞도록 지원한다. 이 중 방목가축의 수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자원보호청은 2016년에 지정방목을 1,800만 에이커의 방

목지에 도입하기로 계획하고, 2025년까지 매년 도입 면적을 10%씩 증가시키겠다고 

밝혔다.

  방목지파종(Range Planting)과 사료작물·바이오매스파종(Forage and Biomass Planting)은 

방목지에 적합한 사료작물 또는 콩과작물, 관목, 나무 등 식생을 조성하여 토양 침식

을 막고 토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약 25만 에이커 미

만의 방목지에 방목지파종과 사료작물·바이오매스파종이 시행되었다. 자연자원보호

청은 방목지파종과 사료작물·바이오매스파종을 지속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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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사유림의 성장 및 유지(Private Forest Growth and Retention)

  미국 농무부 산하 산림청(Forest Service)은 개발 위협에 놓인 사유림을 보호하기 위

해 두 가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유산프로그램(Forest Legacy Program)은 비산림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중요

한 임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사유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없이 보전

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을 설정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양도함으로써 개발을 제한

한다. 부동산 절대소유권(fee simple)을 매입하여 사유림을 보호하기도 한다. 사유림 소

유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며, 프로젝트 비용의 75%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나

머지 25%는 자부담 및 주정부, 지방정부 재원으로 해결한다.

  공동체산림·공지보전프로그램(Community Forest and Open Space Conservation Program)

은 지방정부, 부족정부(Tribal government),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재정 지원을 통

해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하게 한다. 보전지역권이 아닌 완전한 

소유권이 요구되며, 연방정부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한다.

3.1.7. 연방산림 관리(Stewardship of Federal Forests)

  연방산림 관리는 크게 생태계 복원과 재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계 복원이란 

훼손되거나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현재 또는 미래

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생 및 수생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resilience)을 촉진하

는 데 필요한 생태계의 구성, 구조, 패턴, 과정을 재조정한다. 현재 국가산림시스템

(National Forest System)에 등록된 약 6,000만 에이커의 산림이 매우 높은 수준의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생태계 복원 방법에는 상

업적 간벌 및 예비 간벌, 사전 입화(prescribed burning), 병충해 방제, 유역(流域) 복원,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이 있다.

  재조림은 특히 대규모 화재,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해 산림이 파괴된 지역에서 이

루어진다. 상업적 벌채 후의 재조림, 자연적 재생을 통한 재조림은 연방산림 관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조림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에 의한 탄

소 격리가 제한될 경우에 산림청이 개입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산림이 많이 우거진 국가로 산림면적이 약 7억 6,600만 

에이커에 달하며, 이 중 19%가 국유림이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국유림과 수확된 

목재에 함유된 탄소량은 107억 7,0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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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산림 흡수원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미국의 산림은 매년 3,200만 이산

화탄소환산톤을 격리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3.1.8. 목재제품 판촉(Promotion of Wood Products)

  미국 농무부는 건축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탄소를 격리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목재 건축 기술(예: 목재 틀을 이용한 건축)과 새로 개발된 건축 자재 기술

을 장려하고 있다.

  목재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재생 가능한 건축 자재이다. 목재는 예전부

터 집, 회사 등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콘크리트, 석조, 강철의 대체

재로 사용할 수 있다. 흡수원인 나무를 건축 자재로 사용하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동시에 대체된 건축 자재의 생산에서 발생하던 온실가스를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고층 빌딩 건축 시 구조용면재료(Cross Laminated Timber, CLT)와 

같은 고급 목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다. CLT는 기존 목재의 단점을 기술 

개발로 극복하여 신축성이 뛰어나고, 강도가 세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속성을 가졌다. 

특히, 중·고층 건물 건축 시 콘크리트와 강철을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CLT로 

대체할 수 있음이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CLT 건물은 수십 년간 탄소 부

정적(carbon negative)으로 평가되었다. 즉, CLT 건물은 건축 시 배출되는 탄소보다 격

리되는 탄소가 많다. 중·고층 건물은 건축 시 주로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

당량의 탄소가 배출됨을 감안할 때, CLT를 활용한 건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크다.

3.1.9. 도시숲(Urban Forests)

  2012회계연도에 미국 농무부 산하 산림청은 아버데이재단(Arbor Day Foundation)이 

개발한 에너지절약나무프로그램(Energy Saving Trees Program)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

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가 에너지와 비용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을 장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라인 지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절한 장

소에 나무를 심으면 최대 2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동시에 빗물 유출수 

절감, 공기질 개선, 도시열섬 현상 감소, 탄소 흡수,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의 이익이 발

생한다.

  아버데이재단은 주택 소유주가 최적의 배치 및 수종을 선택하고, 주택 소유주에게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12 | 2017. 3.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나무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기업과 협력해 왔다. 산림청과 

아버데이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10만 그루의 나무를 식수할 계

획이다. 향후 10년간 식수될 10만 그루의 나무는 1만 이산화탄소환산톤의 탄소를 격

리시키고, 2,300만 kWh의 전력을 절약하고, 15만 5,000섬(therm)3)의 천연가스 에너지

를 상쇄할 것으로 추정된다.

3.1.10. 에너지 생산 및 효율성(Energy Generation and Efficiency)

  2014년 농업법(Agricultural law of 2014)의 Title IX(일명, 에너지 章)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미국 농무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 Title II(일명, 보전 章)는 미국 농무부가 자연자원보호청의 환경품질인센티브프로

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를 통해서 농가 단위에서 다양한 에

너지 개선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USDA는 두 개의 법령을 근거로 미국 농촌에서 

에너지 생산 및 사용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EQIP의 National On-Farm Energy Initiative를 통한 농가 단위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성 향상, 생물 기반의(bio-based) 생산품4)

  - 농촌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 유틸리티 단위의 에너지 생산 및 효율성 향상

 미국 농무부는 앞에서 열거된 10가지 기후스마트농림업 세부방안을 시행하는 동시

에 프로그램의 효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등 각 실행방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

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프로그램 실행으

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효과(direct support),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효과

(legacy effect),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모방으로 인한 승수 효과(multiplier ef-

fect)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효과는 농림업부문 공동체의 온실가스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소산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에너지 단위의 하나로서 1메가 칼로리임. 영국에서는 가스 공급량 측정 단위로 쓰임(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네이버 사전).

 4) 미국 농무부의 정의에 따르면, 생물 기반의 생산품이란 생물학적 생산물 또는 재생가능한 국내 농림업 소재로, 전체 또는 상당

량 부분적으로, 구성된 상업적 또는 공업적 생산품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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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SDA 기후변화적응 계획

  미국은 2013년 6월 발표한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

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연방정부의 주요 부처들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

하였고, 미국 농무부는 2014년 6월 “USDA 기후변화적응계획(USDA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에 포함된 약 72개의 행동

(action) 중에서 미국 농무부는 취약성 확인, 농업 지속가능성 유지 등을 포함하여 19

개의 행동에 참여한다.

  미국 농무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

화 적응 관련 전략적 목표와 목적을 수립하였다<표 3 참조>. 미국 농무부는 농업 지

역의 경제, 자원관리 및 회복탄력성, 기회 창출, 식량 안보, 유연한 조직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표 3.  USDA의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전략적 목표·목적

전략적 목표 1 자급자족하고, 인구 재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농촌 공동체들의 번영 지원

 목적 1.1 자본시장들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에 정부의 투자를 증대시키며, 농촌 번영 향상

 목적 1.2 새로운 시장 창출하고 경쟁적 농업시스템 지원하며, 탄탄한 안전망을 확보하여 농업 기회 증가

 목적 1.3 재생가능 에너지와 바이오 기반 제품의 개발, 생산, 소비를 지원하여 바이오경제 확대 기여

전략적 목표 2 국유림과 민간 경작지를 보존, 회복, 기후변화에 더욱 회복탄력적으로 만들며, 수자원 향상

 목적 2.1 자연자원 관리를 통해 국유림, 초지, 경작지의 건강 향상

 목적 2.2 농업 및 임업 분야에서 기후변화, 가뭄 및 극한기후에 대한 완화와 적응의 노력 주도

 목적 2.3 국유림과 경작지의 수자원 보호 및 향상을 통해 깨끗하고 풍부한 물 보존에 기여

 목적 2.4 재난적 산불의 리스크 저감

전략적 목표 3 식량안보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농작물 및 바이오기술 수출 촉진 지원

 목적 3.1 미국 농업 자원의 글로벌 식량 안보 향상에 기여

 목적 3.2 신기술과 기존 기술들을 활용한 농작물의 개발 및 무역 능력 향상

전략적 목표 4 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적이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 목적 4.4
안전하고, 풍요롭고, 영양적인 식량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질병과 해충을 최소화하여 
농업건강 보호

전략적 목표 5 고성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적응적인 21세기에 적합한 미국 농무부

 목적 5.2 기술과 기관경계를 넘어 공유된 해결방안들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효율적 직장 만들기

자료: USDA(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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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들의 기후변화 적응 계획

  미국 농무부는 기후변화 취약성, 리스크 평가의 결과를 기반으로 농업부문 적응의 

큰 틀로서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산하기관들은 이러한 적응계획의 목

표 및 목적들에 따라 세부 적응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총 11

개의 산하기관들이 있으며, 각 기관들의 세부 기후변화 적응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서는 연방 차원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고 관련 기반 구

축 및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중점 투자 

분야 변경, 내부 기반 강화, 그리고 다양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업 등을 중심으로 활동

하고 있다. 

  또한 미국 농무부에서는 지역별 기후허브(Regional Climate Hubs)을 설립하고 지원하

고 있다. 지역별 기후 허브는 각 지역의 기후변화에 맞추어 농업 관련 이해관계자들

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과학기반 도구, 전략, 실무적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지역 기후 허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 지역의 기후변

화 리스크 및 취약성 평가, 관련 자료 제공, 그리고 농업 관계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허브는 미국 농부무의 기술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며, 농업 생산, 자연자원관리, 그리고 

농촌경제 발전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관계자들의 이해 향상 및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들은 각 기관의 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고 변화를 유

도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 중이다. 현재 그리고 향후 과학 및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구와 기술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자들과 토지 관리자 간의 파트너

십을 강화하고 있다.

➀ 농업경제연구청(Economic Research Services, ERS)

  ERS는 국가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및 기타 미국 농무부 및 

연방 기관들과 함께 토지 자원, 기후, 토지 이용 및 영농 의사결정과 관련된 현재와 

과거의 기준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기준 자료는 기후가 어떻게 변화

해 왔고, 그 변화로 인해 자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영농 의사결정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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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미국 농무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분석 시에 활

용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의 국내외 경제학적 모델들을 비교하고 개선하기 위한 “농업 

모델 상호 비교 및 향상 프로젝트(Agricultural Model Inter-comparison and Improvement 

Project, AgMIP)”에 참여하고 있다. 경제, 수확량, 기후, 환경 통합 모델의 개발 및 향상

을 통해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전략에 관한 정보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ERS는 산림청과 함께 변화하는 기후 속 발생가능한 물 부족을 연구하고, 물 

부족으로 인한 지역 농업 회복탄력성에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➁ 농업진흥청(Farm Service Agency, FSA)

  기후변화 적응은 새로운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부 농부들에게는 융자 접근이 제약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SA 농가 대출(FSA 

Farm Loans)을 마련하였다. 또한 극한 기후로부터 피해를 입은 본 농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FSA 재난 프로그램(FSA Disaster Program)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➂ 산림청(Forest Service, FS)

  다양한 과학자 및 토지 관리자들과 함께 현재와 미래 필요한 과학 및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와 기술을 향상시키는 파트너십을 만들었다. 다양한 파트너기

관들과 함께 협업하여 자원 인벤토리,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 의사결정지원 도구들

을 개발하였다.

➃ 국가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프로그램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통계 샘플링 조사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➄ 국립식량농업원(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과학적 연구, 모델링, 연구 프로그램, 지도 활동을 중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연구, 교육, 그리고 지도활동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요한 연구 활동을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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➅ 위험관리청(Risk Management Agency, RMA)

  RMA는 농가, 축산농가에게 홍수, 가뭄, 허리케인, 기타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을 제

공한다. 농장 방식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다르게 받게 되므로 RMA은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법을 교육한다.

3.2.2.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미국 농무부는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규제를 마련하여 조직을 

만드는 등 관련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 농무부 규제는 2011년부터 미국 

농무부 프로그램, 정책, 운영에 기후변화 적응 계획과 행동을 통합하려는 노력의 기

반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프로그램사무소(Climate Change Program 

Office)는 수석 경제실(Office of the Chief Economist) 내 위치하여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

도록 조직 개편되었다. 기후변화 프로그램 사무소 소장은 글로벌 변화작업반(Global 

Change Task Force)의 운영을 책임지며,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매달 모든 미국 농무부 

관계 기관 및 사무소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매월 회의에서 각 부서 및 기관 

활동 보고, 주요 이슈 토론, 활동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

  미국 농무부는 투자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Energy Management and Greenhouse Gas), 

지속가능한 건물(Sustainable Buildings), 지속가능한 위치(Sustainable Locations) 분야의 다

양한 이니셔티브에서 기후적응 및 회복탄력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적응 활동의 특성상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미국 농

무부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미국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추진을 위한 기반 마

련에 기여하고 있다.

  - 미국 농무부의 지역별 기후허브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의 기후과학센터

(Climate Science Centers), 경관보전협동조합(Landscape Conservation Cooperatives), 국립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지역통합과학 및 평

가 프로그램(Regional Integrated Sciences and Assessment Programs)과 지역기후센터

(Regional Climate Centers), 다양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들과 협동하여 지역별 

기후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 기후준비 및 복원력 위원회(Council on Climate Preparedness and Resilience)는 주, 지

역, 원주민 리더 중심의 TF팀을 운영하고, 지역 공동체의 기후변화 준비성 구축



세계농업 제 199호 | 17

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본 위원회에는 환경

질위원회 의장, 과학기술정책국 국장, 국가안보 및 대 테러부 부장 비서로 구성되

어 운영된다.

  -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은 13개의 연

방정부 부처 및 기관들의 협업으로 운영되며, 농무부가 함께 활동한다. 글로벌 변

화 연구 프로그램은 기후과학연구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관측 시스템 확대, 과학 기반 의사결정지원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는 자연환경, 농업,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토지 및 수자원, 운송, 보건복지, 사회시스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글로벌 변화

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변화의 현재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의 

주요 동향을 예측한다. 미국 농무부 소속 과학자들이 2013년 국가기후평가의 기

술보고서 작성에 기여하였다.

  - 미국 농무부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기후서비스 향상과 농업, 임업, 다른 환

경자원 분야에의 서비스 제공 협력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국가통

합가뭄정보시스템 부수계약을 통해 농업과 관련된 가뭄 모니터링 및 계획 역량 

강화, 그리고 리스크 관리 전략 지원을 위한 협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 미국 농무부의 농업 대기질작업반(Agricultural Air Quality Task Force, AAQTF)은 

1996년 연방 농업 향상 및 개혁법 391조에 따라 설립되었다. 이는 농무부 산하기

관들과 다른 연방 파트너 간 대기질 관련 활동과 자원들을 보다 잘 조정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농업 대기질과 관련하여 조언하고, 관련 농무부 연구 노력들을 

촉진하며, 농업 대기질 향상을 위한 비용 효과적 방안을 찾는 업무를 주로 수행

한다.

3.3. USDA 지역별 기후 허브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의 기후행동계획(The President’s 

Climate Action Plan)”에서 기후와 관련된 위협에 맞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무부 주도로 7개의 지역별 기후허브(Regional Climate Hubs)를 설립한다고 발표

했다. 이를 근거로 농가, 축산농가, 산지 소유자에게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과학지

식과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2014년 2월에 7개의 권역별 허브와 3개의 하

부허브 등 총 10개의 지역별 기후허브가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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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허브가 위치한 7개의 권역은 북동부(메인, 뉴햄프셔,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

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 웨스트버지니아), 중

서부(미시건, 오하이오, 인디애나, 위스콘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주리, 미네소타), 남동

부(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플로리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북부 평원지대(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남부 평원지대(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북서부(알

래스카, 아이다호, 워싱턴), 남서부(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로 구분되며, 동북부에 북부 산림 기후허브, 동남부에 캐리비안 기후허브, 남서부에 

캘리포니아 기후허브가 하부기관으로 존재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지역별 기후허브의 7개 권역

자료: USDA(2017).

  기후허브는 미국 농무부 산하의 여러 기관 간의 독특한 협력체로 운영이 되고 있

는데, 현재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자연자원보호청, 국립식량농업원, 

산림청, 농업진흥청, 위험관리청, 농촌개발청(Rural Development),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기후변화프로그램사무소가 관여하고 있다. 그중 농

업연구청, 산림청, 자연자원보호청이 각 지역별 기후허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

  지역별 기후허브의 사무소는 각 권역의 미국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청 또는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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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해 있다. 기후허브의 주요 역할은 첫째,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여 농업 및 천연자원 관리자와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둘째, 미국 농무부 산하

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고 지역 단위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셋째, 토지 관리자들이 기후에 관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것이다.

  기후허브의 협력기관에는 대학, 협동조합지도소(Cooperative Extension), 미국 농무부의 

연구자 및 지역 사무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된 민간기업, 농민단체, 주정부 

및 지방정부,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및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ior)의 지역 기후변화 전문가, 비영리단체 등이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

되고 있던 프로그램을 잘 엮어내는 데서 출발한다. 10개의 세부방안으로 구성되어 있

는 미국의 스마트농림업 전략은 CRP, ACEP, FLP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가와 축

산농가, 산지 소유주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노력들을 적절히 

보상하는 자발성에 기초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별 기후허브를 주

요 권역별로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후정보와 대응방법을 농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1~’20)”을 수립하여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식품·유통 부문별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와 이행방안,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마련하였다.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외에도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이 참여하여 농림수산업 부문에서 관련 과제를 발

굴하고, 해당 과제를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흡수, 기후변화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주체인 농가의 참여

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기존 과제를 통해 연구 개발된 기후변화 적응 관

련 정보와 기술이 농가에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정보전달허브가 필요하다. 허브를 

통해서 농가가 처한 또는 처하게 될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를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과제주관기관에 전달하여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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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가, 축산농가, 산지 소유주 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이익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후스마

트” 전략을 개발하여 농가들에게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끝으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기존에 시행하던 과제

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과제주관기관 사이에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부처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관계기관을 연결하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보전달허브를 중심으로 과제주관기관과 실제 정보 수

요자인 농가, 축산농가, 산지 소유주 사이에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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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

김부영 · 신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5)

1.1. 개요

  영국은 2016년에 파리협정에 체결하고,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자발적 국가 기여방

안(Intended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을 제출하여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국 내에서 2008년에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강화시켜 왔다. 다른 국가들은 체계적으로 수립된 영국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들을 참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영국의 관련 제

도들을 조사·연구하여 국내 제도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이 농업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개요와 더불어 영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영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 영국의 농업부문 기후변

화 대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살펴본다.

 * (bkim73@krei.re.kr), (shinhana@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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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망

여름 평균기온 2.5~4.2℃
일일 최대 평균기온 여름: 2.8~5.4℃ / 겨울: 1.5~2.5℃
일일 최저 평균기온 여름: 2.7~4.1℃ / 겨울: 2.1~3.5℃
강우량 여름: - 40~0% / 겨울: + ~33%

상대습도 여름: -9%

1.2. 영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현재까지 영국은 평균 기온 및 해수면 높이의 상승, 홍수 발생 빈도의 증가 등 우

리나라와 비슷한 기후변화 현상을 경험했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의 평균 기온은 

0.8~1˚C 정도 증가하였고, 특히 근래에 기온 상승 경향이 더욱 뚜렷하였다. 영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의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경우는 대부분 1990년대 이후에 발생

하였다. 또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2006~2015년의 식물의 성장 기간은 1961-1990년 대

비 평균 29일 이상 증가하였다.

  연간 강우량의 변화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연간 

평균 강우량이 지난 10년간 증가하였지만, 강우량 관측을 시작한 1766년 이래로 연간 

강우량의 뚜렷한 증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변동성이 큰 계절성 강우의 경우, 겨울철 

강우량이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 50년간 겨울철 강우는 폭우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

였다. 폭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겨울철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홍수 발

생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영국의 해수면 높이는 연평균 1~2mm 상승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해수면 상승 속

도는 연간 3mm로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다.

  기후변화가 영국의 사계절 날씨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하여, 특히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식물의 성장 기간

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전체의 강우량은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계절별 그리고 지역별 강우량

의 차이는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강우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겨울철 강

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강우량 감소는 평균 기온 상승과 더불어 여

름철 가뭄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영국의 주요 기후변화 전망

  주: 중간 배출(Medium Emission) 시나리오 기준의 2080년 기후변화 전망값임. 

자료: Jenkins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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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여름철 습도는 5~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겨울철 습도의 변

화는 불명확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둘러싼 해수면은 지난 20세기에 관찰된 상승세 

보다 높은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농림업부문 기후변화 관련 현황 및 영향

2.1.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동향

  영국의 농업부문은 2015년에 총 4,910만 이산화탄소환산(CO2e)톤의 온실가스를 배

출하였으며, 이는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1990년 

이래로 영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0.74% 감소해 왔으며, 2015년 기

준으로 1990년 대비 16.6% 감소하였다(DBEIS 2017b).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

소 추세는 주로 가축 수의 감소와 합성비료 사용량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DBEIS 2017a).

그림 1.  영국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동향(199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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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K DBEIS data(2017).

  농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아산화질소와 메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메

탄과 아산화질소는 2015년 기준 농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56%와 33%를 차지하였

다(DBEIS 2017a). 또한 2015년 기준 영국 전체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와 메탄의 74%

와 51%가 각각 농업부문에서 배출되었다(DEFRA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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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국의 농업부문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1990-2015)

단위: 백만 CO2e톤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이산화탄소 7.0 7.1 5.7 5.6 5.2 5.0 5.2

메탄 32.7 32.1 31.0 28.8 27.3 27.6 27.7

아산화질소 19.2 19.1 18.1 16.8 16.1 16.5 16.3

불화 온실가스 0.0 0.0 0.0 0.0 0.0 0.0 0.0

총 합계 58.9 58.3 54.8 51.1 48.6 49.1 49.1

자료: DBEIS(2017a).

2.1.1. 농업부문 메탄 배출 동향

  농업부문의 메탄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15% 감소하였다(DBEIS 2017b). 이러한 감소 추세의 주요한 원인은 영국에서 사육하

는 소와 양의 가축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DEFRA 2016). 농업부문에

서 두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메탄은 대부분 가축의 장내발효(enteric fermentation)와 비

료의 혐기성 분해로 인해 발생한다.

그림 2.  영국 농업분야의 원인별 메탄 배출(199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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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FR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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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업부문 아산화질소 배출 동향

  농업부문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5

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15% 가량 감소하였다(DBEIS 2017b). 지난 25년간 전반적으

로 초원에서 질소비료 사용이 감소하면서 농업부문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감소하였

다. 질소비료 사용률은 떨어졌지만, 이 기간에 밀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더 적은 양의 

질소비료를 사용하고도 밀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나타낸다(DEFRA 2016).

  농업부문에서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높은 이유로 무기질비료 사용, 농작물에 의한 

생물학적 질소고정, 작물 잔류물 갈기, 히스토솔(유기토양) 배양, 동물 비료 등을 들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토양 내 산화질소, 대기 중 암모니아 산화 등으로 인해 아산

화질소가 간접적으로 배출되고 있다(DEFRA 2016).

그림 3.  영국 농업의 원인별 아산화질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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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접 토양 배출량(Direct soil emissions) : 침출/유출, 합성 비료, 유기질 비료와 같은 거름, 호기성 분해, 개량초지, 수확 

부산물, 유기질 토양의 경작, 질소고정 작물, 초원에 비축된 거름(deposited manure on pasture)으로 구성

(b) 기타: 고정 및 이동 연소(stationary and mobile combustion), 농업부산물의 소각(wastes and field burning of 

agricultural wastes)

자료: DEFRA(2016).

2.2.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평균 기온 상승, 계절별 강우량 변화 등 주요한 기

후변화 전망에 따라 영국 농림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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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 농림업부문의 주요 기후변화 영향

구분 주요 기후변화 영향

산림
 따뜻한 기온과 성장 기간 연장은 서늘하고 침윤 지역의 성장 가속화
 건조한 여름은 특히 남쪽과 동쪽 지역에 성장을 감소시키고 가뭄 스트레스와 사망 유발 가능

원예
 따뜻한 기온은 많은 원예작물에 이로움
 줄어드는 강우량은 임목의 가뭄 스트레스를 유발 가능

가축
 가축 생산성은 사료의 양과 질에 영향을 받음
 일부 가축 질병들의 발생이 증가 가능

토양  따뜻한 기온과 낮아진 강우량은 토양의 탄소 유실을 유발 가능

지하수
 대수청 재충전은 감소하고 비농업 물 사용량 증가함에 따라 관개를 위한 지하수의 이용가능성에 제한 

가능

초지  초지생산은 따뜻한 기온과 증가된 성장 기관과 함께 증가할 전망

토지이용
 기온과 강우량 변화는 일부 지역의 토지 적합성 분류를 변화시킴
 다른 곡물의 수확 기회를 확대 가능

강 범람
 강 범람 리스크 증가 전망
 인근 지역의 곡물 및 목초지 생산 영향

고지대
 서늘하고 습한 고지대의 곡물 생산은 따뜻하고 건조해지는 기후로부터 
 특정 지역의 고강도 호우는 토양유실이 더해질 수 있음
 고지대 생태계 서비스의 범위와 질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경작지

 따뜻한 기온은 곡물 성장 시기가 일러지고, 일부 곡물은 더 잘 자라는 반면 다른 곡물들은 생산성이 
감소

 여름 가뭄 발생 빈도의 증가는 일부 지역의 생산성을 저감시키고, 겨울철 강우량 증가는 침수, 토양 
다짐 증가, 토질 감소 가능

해수면 
상승

 해수면 상승은 생산적 해안 지역 유실, 홍수 및 염류 리스크 증가 유발 가능

자료: Morison and Matthews(2016).1)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식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특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

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고농도인 환경에서 식물의 물 이용률은 감소하고, 이는 건조

한 기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감소를 부분적으로 보완한다. 또한 대기 중 이산

화탄소가 고농도일 경우, 식물의 화학적 구성이 변하고, 이에 따라 영양소의 질이 달

라진다.

  평균 기온이 따뜻해지면 봄이 앞당겨 시작되고 겨울의 시작이 지연되어 식물의 성

장 기간이 길어진다. 이는 목초, 뿌리 작물, 잎줄기채소, 일부 과일 작물의 생산성 향

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광주기 증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대다수 곡

물 작물은 오히려 성장이 촉진되어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 Morison, J. I. L, and R. B. Matthew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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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폭염이 자주 유발되는데, 이는 곡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이미 작물한계선이 북상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

으로 예상된다. 작물한계선의 북상은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수목한계선은 긴 산림성

장 주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수자원의 감

소로 인해 영국의 전역에서 초목 및 곡물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이는 결국 곡물 생산

량과 가축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관개의 수요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며, 특

히 고부가가치의 원예작물과 감자 작물에 대한 관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겨울철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높은 호우의 발생으로 인해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이

로 인해 표토층과 영양소의 유실이 증가할 수 있다.

  많은 식물 전염병은 기온, 강우, 그리고 토양 수분에 의해 자주 심각한 문제로 확대

되곤 한다.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겨울과 여름은 해충과 질병 발생 증가의 주요 원

인이 될 것이다. 따뜻한 기후는 이미 몇몇 해충의 번식을 증가시켜왔으며, 다른 해충

과 질병들이 보다 남쪽으로 번질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잦은 병충해 발병은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축 사료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3.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3.1.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완화와 적응분야 모두 국가 단위의 목표 또는 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목표 및 세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탄소 예산(carbon 

budget)’ 제도를 운영한다. ‘탄소 예산’은 5년 기간 동안 온실가스의 배출가능한 제한량

(cap)을 뜻한다. 탄소 예산 수준은 영국의 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

여 과학 수준, 사회·경제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 효율적 경로를 따라 설

계된다. 탄소 예산 제도에 따라 매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

련 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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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은 국가적응프로그램(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 NAP)

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국가 적응 프로그램은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 장기 전

략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을 마련한다. 국가적응프로그램에서 제시된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비전에 따라, 분야

별 기후변화 적응의 목표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3.2.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정책

  영국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업무는 농업원예개발위원회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Development Board, AHDB)에서 담당한다. 2009년 정부의 저

탄소 전환 계획(Low Carbon Transition Plan)이 결정됨에 따라 농업원예개발위원회는 

“온실가스 행동계획(Greenhouse Gas Action Plan, GHGAP)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3.2.1. 온실가스 행동계획(Greenhouse Gas Action Plan)

  온실가스 행동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농업부문에서 300만 CO2e톤 상당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계획은 1)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고 이행하기 위한 온건한 파트너십 형성, 2) 온실가스와 특정 

영농 방식에 대한 농업 농사자의 인식 향상, 3) 생산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영농 방식의 이행 촉구, 4) 온실가스 데이터 관리 및 모델링 프로젝트와 효과적 

업무 협력 등이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목표는 농업 관계자들의 자발

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후변화법에 의거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AHDB 2010).

  온실가스 행동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 마련, 농장 행동, 그리고 비용효과

적 방안 및 로드맵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단계가 구성되어 있다(AHDB 2010).

  - 제1단계(2010-2012년)에서는 미래 이행 기반이 될 주요 활동들을 수립 및 통합하

는데 집중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정보허브(iHub) 타

당성 조사, GHGAP 관련 주요 행위자 확인, 분야 로드맵 이행, DEFRA와 함께 목

적에 맞는 GHG 배출량 감축 모니터링 접근방안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제2단계(2012-2015년)에서는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주요 메시지와 지원 근거를 마

련하고, 대상 분야에서 농업활동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 다음 대상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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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법 향상에 제1단계에서 얻은 교훈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다. GHG 자

료 관리 및 모델링 프로젝트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농업 정보와 데이터원

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파트너십은 모든 

농사·재배 분야의 높은 인식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다.

  - 제3단계(2015-2020년)에서는 GHG 인벤토리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가 도출될 예정

이다. 이러한 결과는 GHGAP 활동들을 근거에 기반하여 목표 설정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이다. 2018년까지 대다수의 농부 및 재배자, 조언자(advisor)들은 농사 유

형에 유관한 우선순위 농장 행동(on-farm action)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그러한 우선순위 농장 행동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 설득하기 

위한 추가적 근거들을 수집할 예정이다. 다른 공급망 이니셔티브들과 보험 체계

들은 긍정적 변화의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모니터링 방법들은 더욱 명확히 

정의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명확한 성과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온실가스 행동계획은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농작 행동들을 아래의 <표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AHDB 2010).

표 4.  영국 농업 온실가스 행동계획의 주요 농장 행동(on-farm actions)

A. 토양 및 토지 관리의 모범사례 도입

B. 더 효율적 작물 및 초지 생산

 균형적인 비료 및 질소 사용 효율성을 위해 곡물·토양·거름 평가, 영양 계획, 산업 기준 제언, 의사결정지원 도구, 
그리고 전문가 조언 활용

 비료 및 거름  활용 장비 규격화
 작물 요구사항, 기승하는 해충 또는 질병 위협, 그리고 기후 조건에 따라 비료 및 작물보호제품 활용의 시기 및 빈

도 최적화를 위해 보호곡물 개발 모니터링

C. 더 효율적 가축 관리 시스템

 급식 방식들을 계획 시 전문적 영향학적 조언 활용의 이득 고려
 필요한 곳에 초기 개입(intervention)을 통해 가축의 성장 및 성과 모니터링
 질병 관리를 위해 수의학적 자문의견과 함께 건강 계획 이행
 높은 추정한 육종가(Estimated Breeding Value) 또는 높은 수익성 있는 수명 지표 (Profitable Lifetime Index)을 가

지는 동물 활용
 환경적 토지 관리 협약 또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토끼풀 혼합 또는 고당도 풀로 방목지 구성
 적절한 슬러리 및 거름 관리

D. 더 효율적 농장 에너지 및 연료 사용

 재생가능 에너지, 열 그리고 연료의 사용을 포함한 저탄소 배출의 에너지 사용 또는 생산 장비 설치
 농장에서의 열 생산, 저장 및 사용 향상
 농장 필요에 따라 맞는 농업장비 활용
 건축물, 차량 및 장비의 보수 유지 관리

자료: AHDB(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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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스마트 인벤토리(Smart Inventory)

  농업부문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진단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

여 ‘스마트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방법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으며, 관련 계산방법 개발 또는 향상을 통해 배

출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아산화질소 배출량 추정 

방법을 향상시키면서 주요 인벤토리 변화가 발생하였다. 새로운 계산방법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이 2,180만 CO2e톤에서 28% 감소한 1,580만 CO2e톤

으로 산출된다. 1990년대 이후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전반적으로 낮게 계산되며, 이에 

따라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내 아산화질소의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방목가축의 똥과 오줌의 부패를 추가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가축 장내발효, 분뇨 폐

기물 및 비료 관리 요소를 추가하고, 혐기성 소화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등 농업부문의 스마트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향상 및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CCC 2016).

  영국 정부는 온실가스배출 지표 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인식과 지식, 감축 방법

의 활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강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다. 

지표 기반의 평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소 사용의 효과성과 토양 질소 균형은 긍정

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감축 방법에 대한 농업인의 태도와 지식, 가축 사육 체

계, 사료요구율, 슬러리 및 거름관리 방법 활용 등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성과를 보였

다. 지표 체계는 총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CCC 2016).

3.2.3. 기타 농업부문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농업부문의 직접적 감축 정책 외에도, 농업의 감축 활동과 관련되어 혐기성 소화 

관련 정책과 농업기술 전략,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등

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CCC 2016).

  - 혐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 온실가스 활동계획은 거름과 농업 폐기물의 혐기

성 소화 방식을 사용하여 2022년까지 55만 CO2e톤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최근 정

부는 소규모 생산 기술들에 대한 기술 도입과 대규모(500kW 이상) 발전에 대한 

관세 지원 등 제한적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마련하였다.

  - 농업기술 전략(Agri-Tech Strategy): 2013년 농업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전략(Agri-Tech strategy)이 마련되었다. 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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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장을 촉구하기 위해 7,000만 유로 상당의 농업기술 촉매 펀드(Agri-Tech 

Catalyst Fund)을 마련하였다. 지원 프로젝트는 곡물 및 가축 생산에서부터 식량안

보와 식품공정에 이르기 다양한 범위까지 지원한다. 또한 농업기술 분야와 정부

가 협력하여 농업혁신센터들을 지원한다. 기업과 데이터 통합 및 분석연계를 위

한 농업 메트릭스(Agri-Metrics), 작물 건강 및 분석 센터(Centre for Crop Health), 축

산 혁신센터(Centre for Innovation Excellence in Livestock)와 같이 주요 혁신센터 3개

를 설립하였다.2)

  -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e Policy):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농촌개발프

로그램(2014-2020)(Rural Development Programme)의 일환으로 영국의 농장과 산림지

대에 1억 4,1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EU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지원과 투자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이다. 

3.2.4.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평가 결과

  현재까지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는 목표 달성을 위

한 경로에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난 2년간 약 90만 CO2e톤 상

당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2016년 행동계획을 검토·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2015년까지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분석한 결과, 미래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방안들의 이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CCC 2016).

표 5.  농업부문의 2016년 기후변화 완화 정책 평가 결과

목표: 2014~2030년 기간에 농업부문 배출 약 15% 감소, 산림조성 연간 1만 5,000ha 증가

필요한 정책 새로운 정책 이행 강화

2022년까지 전국 농업부문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 √ √
새로운 스마트 농업 인벤토리 √
2030년까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 및 방안 √
조림 비율과 및 산림농업 체제 향상을 위한 재정적, 비재정적 장애요소 고려 √
자료: CCC(2016).

2) UK Committee on Climate Chang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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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강수의 강도 및 빈도의 변화로 인한 이수, 치수, 수질 관련 영향 관리로 농업 탄력성 증대

주요 
리스크

 환경기준에 불충한 여름철 하천 유량
 홍수 침수 위험 농지
 농작물 관계 용수량 증대
 가뭄에 의한 산림생산성 저하

세부계획

 적응 우선순위의 국가적 인식 구축 및 맞춤형 메시지 전파
 취수 허가 개혁에 관한 컨설팅
 취수 규제 시스템 개혁 방향에 따라 이용가능 가이던스 조사와
 새로운 입법 이전 농민의 물이용 권리 변화와 기후 적응 필요성검토 및 물이용 관리 지원
 기존 유역관리 선진 사례 파악 내부배수위원회(IDB) 역할 탐구를 위한 관련 기관 공동작업
 2013년 완결되는 토양보호내용 검토
 저수민감지역농업(Catchment Sensitive Farming, CSF) 프로젝트 컨설팅
 적응 행동 개발 위한 환경청 기후준비 지원 서비스

3.3. 기후변화 적응 정책

  영국은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에 근거하여 국가적응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을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적응프로그램은 일종의 국가적응대책

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되는 영국의 장기 적응 전략이다. 

제1차 국가적응프로그램은 2013년에 발간되었으며, 제2차 국가적응프로그램은 2018

년에 발간될 예정이다. 

  국가적응프로그램의 비전은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와 기회들을 다

루기 위해 적시적이고, 장기적,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이다. 제1차 국가적응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로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극

한기후의 회복력 제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시 행동 촉발, 주요 증거의 차이점을 파악

하는데 있다(박창석 외 2014).

  국가적응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농업과 산림 분야의 적응 비전은 “기후변화를 기회

로 활용하며,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고 생물다양성 보호 및 향상을 지원하여 기후변

화의 위협에 회복력이 있으며, 자연환경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수익성이 있고 생

산적인 농업과 산림 분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농업과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은 4개의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 농업의 효과적 

물 관리, 산림 분야 복원력, 해충, 질병, 유입 외래종의 효과적 관리, 혁신과 근거에 

집중한다(박창석 외 2014). 제1차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결과 농업과 산림 분야의 우

선순위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은 <표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영국 농림업의 기후변화 적응 핵심 분야, 목표 및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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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및 임업 연계 내용 관련 환경청 기후준비 지원 서비스
 영국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RDPE) 내 적응 계획 포함

핵심 분야 임업의 탄력성

목표
영국 산림지대 관리수준 향상과 산림 확대(신규 및 구매)에 좋은 적응 행동의 이해 통해 임업 부문의 
탄력성 증대

주요 
리스크

 붉은띠 잎마름병에 의한 산림피해 면적
 영국의 너도밤나무 잠재 수율 감소
 녹색가문비 진딧물에 의한 산림 피해 면적
 가뭄에 의한 산림생산성 저하

세부계획
 주요 협력단체의 공약을 포함한 EWTP의 기후변화 행동계획 발간
 적응보고파워 리포터*3) 내의 임업위원회의 영국 적응계획 개요 이행
 영국 임업 표준 숲과 기후변화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하는 홍보 및 지도안 개발

핵심 분야 해충과 질병에 대한 탄력성

목표 종 다양성 보전, 농업과 임업 생산성 유지, 영국의 수출능력 보호를 위한 해충과 질병 탄력성 증대

주요 
리스크

 붉은띠 잎마름병에 의한 산림 피해 면적
 영국의 너도밤나무 잠재수율 감소
 녹색가문비 진딧물에 의한 산림 피해 면적

세부계획

 수목 건강 및 식물 생물 안보 행동계획의 연구와 증거 주제의 이행
 임업에 있어 해충 관리는 초기 대응 실시
 식물 건강 보호 프로그램 내 기후 범위 검토
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의 자발적 적응보고서 작성 요청
 여부 결정에 따른 구조와 기능에 관한 후속조치
 수목 건강을 위한 생물 안보 이니셔티브
 동물 질병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관련 증거 기반 개선
 영국 침입외래종 프레임워크 전략(2008) 검토

핵심 분야 혁신과 증거

목표
기후영향 지식과 기후 탄력적 곡물, 나무, 가축종 및 관련기술의 개발과 이해 향상을 위해 농업, 
원예, 임업 연구 프로그램 내 기후변화 적응 포함

주요 
리스크

 환경기준에 불충분한 여름철 하천 유량
 홍수 침수 위험 농지
 농작물 관계 용수량 증대
 가뭄에 의한 산림생산성 저하
 붉은띠 잎마름병에 의한 산림 피해 면적
 영국의 너도밤나무 잠재 수율 감소
 녹색가문비 진딧물에 의한 산림 피해 면적

세부계획

 농업기술전략을 통해 혁신과 신기술 개발, 지속적인 성장 장애 요소 극복
 2013년 가을까지 개정된 영국 임업을 위한 UK 과학 및 혁신 전략 공개
 2030년까지 모든 토양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훼손 위협에 대응
 생물공학 및 생물과학 연구위원회(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토양 연구 프로그램 활동
 자연환경연구위원회(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NERC) 토양 연구 프로그램 활동
 EU 적응 ERANET+의 BBSRC 협력

자료: 박창석 외(2014)에서 재인용. 원출처 DEFRA(2013).

3) 적응보고제도(Adaptation Reporting Power): 적응보고 의무기관(reporting authorities)이 기후변화 적응보고서를 준비하여 영

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의 장에게 5년마다 보고하는 제도로, 의무기관들은 주요 공공 서비스와 기반시설 제공에 책임이 있

는 기업, 공익기업과 같은 공공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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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농가 인식

  2016년 농가행태조사(Farm Practices Survey)에 따르면, 48%의 농가가 영농 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를 고려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5년 농가행태

조사 결과인 52%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에 43%의 농가는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별로 중요하지 않다’ 33%,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 그 밖에 

자신의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이 9%였

다. 농가유형별로 살펴보면, 낙농업 및 기타 경종 농가가 온실가스를 중시하는 경향

이 높았다.

표 7.  영농 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를 고려하는 농가의 비율

구분 매우 중요 상당히 중요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음

비율(%) 9 39 33 10 9

자료: Farm Practices Survey(2016).

  농가수익과 온실가스 감축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41%의 농가가 온실가스

를 감축하면 농가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농가유형별로는 낙농업 및 

곡물재배업 농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수익성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하는 비율이 높

았고,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농가는 뚜렷한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온실가스 감축이 농가의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하게 동의한 농가 중에서 17%

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온실가스 감축이 수익

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응답한 농가 중 32%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적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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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커피산업 동향 *

김  동  걸  
(PT.Sweetyam Indonesia 이사)

1. 머리말 4) 

  커피는 6~7세기경 에티오피아의 목동에 의해 처음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

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흥분하여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한 목동은 자신도 이 열

매를 먹어보게 되었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사실을 이슬람 사원의 수도승에게 알렸고, 기분이 좋아지고 졸음을 방지해 주는 등 

수양에 도움이 되는 신비의 열매로 알려지면서 여러 사원으로 퍼져 나갔다. 9세기 아

라비아반도로 전해져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13세기 이전까지는 성직자만 제한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였다. 

  베토벤은 커피에 관해 “나는 커피를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좋을 수가 없다. 한 잔

의 커피를 만드는 원두는 나에게 60여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라고 했으며, 나

폴레옹은 “나에게 빚진 많은 돈을 갚지 않아도 좋으니, 그 대신 커피로 주시오”라고 

할 정도로 커피는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존재가 되어왔다. 

  국내에 커피가 전해진 것은 불과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 

가장 익숙한 음료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턴트커피인 일회용 커피믹스가 

 * (simonkim9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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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특징이 있다. 커피전문점이 들어온 것은 불과 20년이 넘지 

않았으며, 다방은 점차 사라지고 골목마다, 건물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들

어서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커피를 소비하는 국

가이기도 하다. 

  국내 커피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콩 수입량은 

2013년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에스프레소 머신 등 커피관련 장비의 

수입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며 한국 성인 남녀 1

인이 하루 평균 섭취하는 커피가 1.7잔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커피 소비자는 커피를 사서 마시는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원두를 구매, 로

스팅하는 등 더욱 능동적인 소비를 한다. 국내 소비자들이 커피를 즐기는 것은 다른 

음료와 비교하여 세련된 감성을 과시하고 싶은 심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끊임없

이 진화하고 있다. 

2. 커피산업 동향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필요할 때 등 많은 이유로 커피를 찾는다. 커피산업에는 지금까지 세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첫 번째인 제 1의 커피 물결(first wave)은 인스턴트커피가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 친근한 음료로 자리 잡은 것이며, 제 2의 커피 물결(second wave)은 커피전문

점의 등장으로 어느 매장에서나 같은 맛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제 3의 커

피 물결(third wave)은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자에서 소규모 로스터리(roastery)로 원두

가 직접 유통되고 품질 좋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 추출방법 등을 고민하고 연

구하는 한편, 고객에게 전해지는 경험까지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1. 커피 종류의 다양화

2.1.1. 커피의 분류

1) 가공방법에 따른 분류

  커피는 가공방법에 따라 볶은(roasted) 커피, 인스턴트(instant) 커피, 조제(mix) 커피, 

액상(liquid) 커피로 구분된다. 볶은 커피는 커피 원두를 볶아 분쇄하지 않은 원두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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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Roasted whole bean coffee)와 분쇄 후 포장한 원두분쇄 커피(Roast and ground coffee)

로 구분된다. 또한 볶음(roasting) 정도에 따라 약배전, 중배전, 강배전, 최강배전 등으

로 세분화된다. 인스턴트 커피는 볶은 커피의 가용성 추출액을 건조한 것이다. 외국

에서는 주로 솔루블(soluble) 커피로 불리며, 건조방식에 따라 흔히 가루 커피라 불리

는 분무 건조 커피(Spray dried Coffee)와 입자커피라 불리는 동결건조 커피(Freeze dried 

Coffee)로 구분된다. 동결건조 커피는 건조과정에서 향의 손실이 적어 분무 건조 커

피보다 품질이 좋다. 

그림 1.  가공방법에 따른 커피 분류

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믹스 커피 액상 커피

자료: The spruce. ｢Coffee Pairings｣.

  조제 커피는 볶은 커피 또는 인스턴트 커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것 

것으로 향 커피와 커피믹스로 대변된다. 향 커피는 주로 커피에 커피 향 이외의 향을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제조한 것이며, 헤이즐넛향, 캐러멜 향, 바닐라 향, 초콜릿 향 등

을 첨가한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커피믹스는 커피를 조금 더 간편하게 음용

할 수 있도록 커피 이외에 커피 크림(Coffee Creamer, Whitener)과 설탕을 함께 1회용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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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넣어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요즘은 커피 크림을 넣는 대신 커피와 설탕 또는 대

체감미료만을 함께 포장한 일명 블랙 커피믹스도 여러 종류의 제품으로 생산되어 시

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커피믹스는 포장형태에 따라 스틱형과 파우치형으로 구분된다. 

스틱형은 용기 내에 커피, 커피크림, 설탕 순으로 내용물이 분리되어 포장되지만, 파우

치형은 세 원료가 이미 혼합된 상태에서 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인스턴트와 믹스 커피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커피로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흥행했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군대를 통해서 커피가 보급되

었다는 점이다. 

  액상커피는 볶은 커피의 추출액 또는 농축액이나 인스턴트커피를 물에 용해한 것 

또는 이에 당류, 유성분, 비유 크림 등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액상커피로 가장 잘 알

려져 있는 것은 캔 커피이며, 근래에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카페라테 제품들

도 이에 속한다. 최근에는 대용량의 페트병에 담긴 액상커피도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탈 카페인 공정을 통해 90% 이상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를 일반 커피와 구분

하여 탈 카페인 커피(Decaffeinated Coffee)라 하는데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50%만 제거한 

커피(Half decaffeinated Coffee)도 있다.

2) 재료에 따른 분류

  사용한 재료에 따라 스트레이트(Straight), 블렌드(Blend), 어레인지(Arrange) 커피로 나

뉜다. 스트레이트 커피는 품종, 생산지, 가공 방법, 로스팅 정도가 동일한 단일 종류의 

커피만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블렌드 커피는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커피를 혼합하여,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 낸 혼합커피를 말한다. 혼합 방법은 크게 로스팅 전(Blending 

before roasting)과 로스팅 후(Blending after roasting)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블렌드 커피로

는 모카 자바(Mocha Java) 커피로 인도네시아 커피와 예멘 커피를 혼합한 것이다. 

  어레인지 커피는 커피에 여러 종류의 첨가물(유제품, 열매 또는 잎의 분말, 각종 시

럽, 술 등)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커피의 여러 가지 새롭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베리에이션 커피(Variation Coffee)라고도 부르며, 카페라테,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등 다

양한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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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리에이션 커피 종류

  자료: (http://blog.naver.com/parklanding/20156537955). 

3) 추출방식에 따른 분류

  추출방식에 따라 드립(Drip) 커피, 콜드브루(cold brew) 또는 더치(Dutch) 커피, 에스프

레소(Espresso)로 구분된다. 드립 커피(Drip Coffee)란 볶아서 갈은 커피콩을 거름 장치에 

담고, 그 위에 물을 부어 만드는 커피로 보통 원두커피로 불린다. 드립 브루(Drip Brew)

는 이와 같이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뜻한다. 거름 장치를 필터(Filter)라고도 하기 때문

에 드립 커피를 영어로 Filtered Coffee라고도 한다. 더치 커피는 콜드브루 침출식 추출 

방식 가운데 점적식(點滴式, Water Drop) 방식이다. 커피를 찬 물에 섞은 상태로 장시

간에 걸쳐 침출하는 미국식과 달리, 커피가 담긴 용기에 물을 한 방울씩 2~5초 정도 

간격으로 떨어뜨려 추출하는 방식이다. 

  콜드브루 커피는 더치 커피(Dutch Coffee)라고도 불리는데 더치 커피의 유래는 일본

에서 마케팅을 이용해 만든 이야기로,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더치 커피 라고 하면 알

아듣지 못한다. 또한 다른 커피 추출법과 달리 찬물로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

거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커피보다 카페인이 많을 수도 있다. 카페

인의 특성상 70˚C 이상에서 추출이 활발히 일어나지만, 그 이하 온도에서도 추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시간 추출되는 더치커피의 특성상 충분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디카페인(Decaffeine) 커피로 더치커피를 추천한다면 그것은 잘못

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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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어 에스프레소(Espresso)의 의미 역시 영어의 Express인 고속의, 빠른 이라

는 뜻의 형용사이다.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여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

해 내는 고농축 커피이다. 에스프레소용 커피는 일반적으로 다른 추출 방식에 사용

하는 커피콩보다 강하게 볶은 강배전의 커피콩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쓴다. 일반적으

로 에스프레소는 그라인딩 된 원두 8g 정도를 25~30초 추출한 1온스(약 28g)의 커피

를 의미한다. 이 1온스를 원 샷(싱글 샷, 솔로)이라 부르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커

피를 만들 때에 계량 상의 편의 때문에 30cc로 간주한다. 에스프레소의 가장 큰 특징

은 일반적 침출식 방식의 커피보다 농도가 짙다는 것이다. 같은 부피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일반 커피보다 일정 부피 안에 용해된 고형체의 양이 많다. 그러나 흔히 우

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카페인의 함유량은 적은데, 커피를 빠른 시간에 뽑아내

기 때문이다. 

그림 3.  추출방식에 따른 커피 분류

드립 커피 더치(콜드브루) 커피

에스프레소

자료: Google image.



세계농업 제 199호 | 51

2.1.2. 커피 소비트렌드

  2010년 미국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콜드브루(cold brew) 유행은 최근에

도 세계적으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일반적으로 90˚C 이상의 

온도에서 추출한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하는데 콜드브루는 장시간 미지근한 

물에 내려 추출한다. 더치커피(dutch coffee)로도 불리는데 워터드립(water drip) 또는 콜

드브루 커피가 옳은 용어다. 물과 커피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

하며, 숙성될수록 풍미가 더해지고 커피의 고소함과 단맛이 극대화되고 낮은 온도에

서 추출되어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로스팅, 분쇄, 원

두 종류, 숙성 기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맛을 내며 우유, 맥주, 주스 등과도 잘 어울

려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콜드브루 커피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원두를 로스팅한 날짜와 최대한 밀폐된 공간에서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미국의 카페는 날씨가 더워지면 손님이 줄어드는데 최근 콜드브루의 유행으로 

계절에 따른 소비 성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콜드브루 커피는 세련된 용기에 담겨 카

페와 고급 식료품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아이스커피보다 많은 원두가 

사용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며 앞으로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

고 있다. 

  콜드브루보다 한 단계 발전한 질소커피(nitro coffee)는 무색무취의 기체인 질소가 첨

가되어 상쾌함과 단맛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주로 맥주를 담는 케그(keg)통에 보관하

고 통에서 직접 따라 마시는데 최근에는 캔 형태로도 출시되었다. 

  카페라테는 ‘카페라테 효과(caffe latte effect)1)’라는 경제 용어가 생길 정도로 흔한 커

피 종류이다. 커피에 우유의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더하고 우유 거품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 넣고 호박, 고구마, 오렌지, 딸기 등 다양한 재료를 첨가해 변화무쌍한 것이 특징

이다.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유행하는 커피 중 하나인 플랫화이트(flat white)는 

기존의 라테를 재해석한 것으로 형태는 카푸치노와 비슷하다. 에스프레소에 우유거품

을 얇고 평평하게 올려 완성한다. 

  향 커피(flavored coffee)는 원두 또는 인스턴트 커피에 특정 재료를 첨가해 향을 즐기

는 커피다. 1970년대 커피 가격이 크게 오르자, 도매업자들이 품질이 좋지 않은 커피

에 다른 향을 첨가하는데서 시작되었고 첨가되는 재료는 바닐라, 헤이즐넛, 초콜릿 등

이다. 커피의 쓴맛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 자체

 1) 하루에 카페라테 한 잔 값의 돈을 절약해 꾸준히 모으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의 조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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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브루 질소커피

카푸치노·라테·플랫화이트 싱글오리진

의 고유한 맛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싱글오리진 커피(single origin coffee)는 한 곳의 원산지, 한 농장에서 공급받은 원두로 

만들어 일반적인 블렌딩 커피(blending coffee)와 다르고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커피는 재배지역의 고도, 토양, 온도, 강수량, 습도 등 다양한 자연조건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는 보통 대

량 생산된 중간급 정도의 여러 가지 원두를 섞어서 만든다. 

  가정이나 사무실용으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캡슐 커피(capsule coffee)는 분쇄된 원

두를 캡슐형태로 포장되어 캡슐 커피머신에 삽입한 후 1잔씩 추출해 마시는 방법이

다. 사용과 보관이 간편하고 청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포장상태가 안정적이고 다양한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직접 원두를 갈아 만드는 커피보다 신선

도가 떨어진다. 캡슐 커피는 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나, 차츰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4.  커피 맛과 스타일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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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커피 해체커피

  자료: Touchbistro. ｢Coffee Trend Report 2017｣.

  해체커피(deconstructed coffee)는 에스프레소, 물, 우유 등을 따로 분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낯설지만 커피 트렌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콜드브루와 해체커피 등 새로운 형태의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음료를 담는 용기도 

다양화되고 있다. 

2.2. 고급화·차별화를 위한 스페셜티 커피

  스페셜티 커피(specialty coffee)는 일반적인 커머셜 커피와 구분되는 특별한 향미와 품

질을 지닌 커피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pecial Coffee Association 

of America, SCAA)가 커피의 건조 상태부터 물과 접촉했을 때, 시간이 지나 온도가 내

려갈 때까지의 커피 향, 질감, 깔끔함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면서

부터 사용되었다. 이 기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 부르

고 있다. 커피 애호가 급증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커피를 

소비하고자하는 수요가 늘고 있어 스페셜티 커피는 커피산업의 새로운 흐름 중 하나

가 되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은 첫째, 단위 무게 당 결점두2) 수가 적고 고유의 향미와 개성

이 뛰어나야한다. 둘째, 재배지역의 고도, 기후, 토질이 적합하며 숙련자에 의해 수확되

고, 셋째, 고지대에서 재배된 아라비카종이며, 넷째, 생산과 수확, 가공, 선별, 유통 과정 

전체가 잘 관리되어야한다. 다섯째, 고유의 향과 개성이 발현되도록 로스팅되고, 원두

를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며, 여섯째, 숙련된 바리스타가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추출

한다. 일곱째, 생두의 공급이 원활하고 항상 균일한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두 중 결함이 있는 것을 일컬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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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비자 니즈에 따른 카페 트렌드

  소규모 수제 맥주와 와인 양조장과 같이 로스터리(roastery)도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

이 늘고 있다. 로스터리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 및 가공하여 판매하는 매장이다. 제3의 

커피 물결, 지속가능성,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s generation)3)의 수요에 따라 최상급 원

두를 가지고 직접 로스팅과 블렌딩을 한 커피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커피를 마시는 목적 외에도 타인과의 만남, 공부 공간, 인터넷 

사용, 여가시간 활용 등 많은 이유로 카페를 찾는다. 커피시장은 대형 커피전문점의 

대세 속에서 집 근처에 소규모 지역카페가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오늘날 소비

자들은 본인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전보다 더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얻고 싶어 한다. 이

런 의미에서 지역카페는 독특한 인테리어와 공정무역 커피의 사용 등 개성과 특색으

로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제3의 커피 물결 이후 바리스타의 수와 소비자들의 커피에 관한 지식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 바리스타의 역할은 단순히 커피를 제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들에

게 그들이 마시는 커피에 대한 생두, 가공, 로스팅 과정 등의 정보를 설명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따라서 다양하고 섬세한 커피의 맛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게 되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ready-to-drink 커피 시장

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량음료 대신 간편한 형태로 준비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2.4. 지속가능성과 공정무역

  커피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공정무역, 친환경생두 생산 등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커피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생산

과 유통 과정에서 보다 더 공정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해 화

학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생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인 공정무역은 환경보

호단체와 사회단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진 커피라는 의미에서 목

적커피(cause coffee)라고도 불린다. 

 3) 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신세대를 일컬으며,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적이며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익숙함.



세계농업 제 199호 | 55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커피머신

스피드 콜드브루 커피머신 휴대용 원두 분쇄기

2.5. 커피를 완성하는 98%, 물

  커피 한 잔에 포함된 원두는 전체의 2%에 불과하고 나머지 98%는 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에 사용하는 물을 개선함으로서 더 좋은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최

근에는 커피 제조에 적합한 물이 개발·판매되고 있는데 이 물은 정수과정을 통해 커

피 맛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아연, 납, 불소, 염소 등의 성분들을 제거하고 커피 맛을 올

려주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을 적절히 배합한다.  

2.6. 커피머신의 스마트화

  최근 커피산업의 변화 중 하나로 장비의 스마트화를 들 수 있는데 스마트폰과 연결

되는 커피머신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다. 콜드브루 커피를 짧

은 시간 내에 만들어주거나 휴대하기 편리한 원두 분쇄기와 시간을 미리 예약해 놓으

면 예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청소기능이 작동되는 장비도 개발되었다. 업소용 커피머

신의 경우, 이전보다 크기가 작아진 언더바(under bar)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바리스타

와 고객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마트 커피머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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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바 에스프레소머신

  자료: eveningstandard.

2.7. 홈카페의 성장

  커피 애호가 증가하며 홈 카페족의 커피 소비 증가를 이끌고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구입하던 커피를 가정에서 스스로 만들어 먹으며 하나의 취미로 즐기고 있다. 

  2016 대한민국 커피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사람들 

중 1주일에 4회 이상 집에서 커피를 내려마신다고 응답한 비중이 39%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원두 구매처는 이전에 가격과 편의성을 감안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샀던 것

과 달리 집근처 로스터리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나 신선한 원두를 소비

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홈카페족의 1주 평균 홈카페 이용 횟수와 원두 구입처별 비중

4회 이상                           1회                                                        38%
 

                                                                              23%

                                                                                      15%
                                                               12%
                                                                       9%
                                                                                              3%

                                     2회
       3회

 집근처   스페셜티    프렌     온라인   백화점     서브
로스터리    카페     차이즈    쇼핑몰   및 마트  스크립션
 카페                카페                      (정기배달)

  자료: 커피TV. ｢2016 대한민국 커피백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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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커피 푸드 페어링

  커피는 식사와 후식 등 음식과 잘 어울리는 음료이며 오늘날 카페에서는 커피 이외

에 다양한 종류의 페어링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과일 페어링(pairings)은 블루

베리 등의 베리류나 복숭아, 자두 등의 핵과류, 과일이 포함된 타르트 등이 인기를 끌

고 있다. 제과제빵 중에는 비스코티(biscotti)와 케이크, 쿠루아상, 도넛, 머핀, 스콘 등이 

주로 커피와 페어링된다. 커피와 어울리는 아침식사 종류는 크레이프, 달걀과 베이컨, 

팬케이크, 토스트 등이다.

  초콜릿은 신의 열매, 커피는 악마의 음료라 불리며 이 둘은 가장 오랫동안 페어링되

어 온 만큼 잘 어울리는 식품이다. 최초의 블렌딩 커피인 모카자바는 초콜릿의 향미가 

강한 모카 생두와 적당한 산미와 부드러운 맛의 인도네시아 자바 생두가 어우러져 독

특한 향과 맛을 내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카페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 카페모카는 

에스프레소와 초콜릿 시럽, 스팀 우유를 함께 섞은 것이다. 이처럼 커피와 초콜릿은 

함께 먹어도 좋고 따로 즐겨도 매우 이상적인 조합이다. 커피의 고장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면 작고 맛이 진한 다크초콜릿을 곁들여 제공한다. 커피와 같이 

먹는 초콜릿의 종류는 브라우니,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과일 퐁듀, 다크·화이트 초콜

릿 등이 있다. 

그림 7.  커피 푸드 페어링

제과제빵 페어링 아침식사 페어링

  자료: The spruce. ｢Coffee Pai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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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피와 건강

  커피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음료인 만큼 많은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커피 

150ml에는 카페인 40mg, 칼슘 5mg, 인 5mg, 철분 0.2mg, 비타민 B2 0.001mg, 나이아신 

0.03mg 등이 포함되어 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양은 홍차와 비슷하고 녹차와 코

코아(30mg), 콜라(18mg)보다 많다. 

3.1. 긍정적 영향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 커피는 위암과 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커

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커피를 마시

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혈압이 낮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거나 졸음이 올 때, 집중력이 필요할 때 커피를 찾게 되는데 이는 커피가 신경

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해 사고력을 높이고 지적인 작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때문이다.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해 체중감량을 도와주며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신체의 에

너지 소비량을 약 10% 올려주고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작용을 한다. 음주 후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해를 증진

시키고 신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배설을 촉진시킨다. 음주 후에는 물과 커피를 

마시면 숙취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커피가 우울증과 자살률을 낮추고 알

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3.2. 부정적 영향

  커피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해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이

다. 혈중에서 카페인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는 4시간이 필요하므로 숙

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 후에 커피를 삼가는 것이 좋다. 건강한 사람은 커피를 마시

면 기분 전환과 작업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피로가 쌓인 경우에는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커피가 위벽을 자극해 위산분비를 촉진하고 위산 역류와 속 쓰림

을 유발하기도 한다. 심장병 및 동맥경화와의 관계는 확실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없으나,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발생률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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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세계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커피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어떤 

형태로 마시는지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커피라는 음료를 함께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소

통하자는 의미로 쓰인다. 커피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신성한 종교의식처럼 여겨지며, 아라비아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기도 후 커피를 마시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거리에는 무려 2,000여 개의 카페가 있

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문화이자,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소비자 니즈 변화와 함께 커피 연관 산업분야도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가공방

법이나 추출방식, 사용되는 재료가 다양해지는가 하면 콜드브루나 질소커피 등 생소

한 커피들이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커머셜 커피와 구분되는 

스페셜티 커피의 인기는 새롭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애호가들의 니즈

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커피를 즐기는 장소인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 

이외에도 타인과의 만남,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활용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독특

한 인테리어 등 개성과 특색 있는 카페를 찾아 특별한 경험을 하고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관 산업분야에서는 새롭고 스마트한 장비들의 개발이 이

어지고 직접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 홈카페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커

피산업의 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커피산업의 트렌드를 짚어봄으로써 우리가 즐기는 커피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60 | 2017. 3.

참고문헌

김성윤. 2004. 커피 이야기 .

김종욱. 2008. 가공방법에 따른 커피의 분류

이승훈. 2010. 올 어바웃 에스프레소 .

하보숙. 2010. 커피의 거의 모든 것 .

커피TV. 2016. 2016 대한민국 커피백서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2016. Coffee: World Markets and Trade .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6. State of The Coffee Market in North America .

참고사이트

국제커피기구(www.ico.org)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epis.or.kr)

미국농무부(www.usda.gov)

The View From32. Fair trade, coffee, and birds . (http://www.awdsgn.com/dailyjournal/oct07/

html/dailypg_100707.htm)

Touchbistro. Coffee Trend Report 2017 . (https://restaurantsuccess.touchbistro.com)

The spruce. Coffee Pairings . (https://www.thespruce.com)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세계농업 제 199호 | 61

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

윤  선  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4) 

  커피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음용이 시작된 이후 불과 몇 세기만에 전 세계의 문화로 

받아들여졌는데 소위 커피 벨트(bean belt)로 불리는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

피아, 인도네시아 등 약 70개국 이상에서 2,500만 명이 생산에 참여하며, 커피 가치사

슬에 포함된 인구는 1억 2,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주요 

식품이 된 커피는 개발도상국에서 두 번째로 수출액(2015년 약 190억 달러)이 많은 

품목이기도 하다. 커피 생산량은 1960년대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소비량은 매년 

5%씩 증가하여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22억 5,000만 잔의 커피가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차를 마시는 문화였으나,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커피를 접한 것을 계기로 국내 커피의 역사가 시작되었

다. 이후 일반인들에게는 다방문화와 함께 커피가 전해지고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에 

믹스커피는 휴식과 피로회복제 역할을 하며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2000년

대 들어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등장하며 우리 사회의 여유

와 쉼의 의미로 커피가 자리를 잡았다.

 * (sunny@krei.re.kr). 본 내용은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의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을 바탕으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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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에 대한 소비는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생산과 공급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

후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가 세계의 커피재배 적합 지역을 축소시키고 품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품질이 좋지 않

은 커피를 지금보다 더 비싼 값에 소비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커피산업을 위협하는 요인과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남아메리카 주요국 커피 재배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분석 내용을 정리하

여 세계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2. 커피산업의 위협 요인

2.1. 기후변화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 요인이 

커지고 있다. 지구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등은 이미 커피의 생산량, 품질, 질병 

등에 영향을 주어 일부 커피 재배 국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 세계 커피 생

산 지역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0년에는 야생커피가 멸종될 수도 있다.

   주요 커피 생산 국가별 기후 영향을 살펴보면, 멕시코와 중미는 1960년대 이후 기

온은 1˚C 상승, 강우량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는 커피 녹병(coffee 

leaf rust) 발생이 늘고 2050년까지 기온이 2.5˚C 상승하여 커피 재배지역의 60%가 피해

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2014년에 가뭄으로 작물의 1/3이 피해를 보았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는 기온과 습

도가 함께 오르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단위당 수확량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

다. 에티오피아는 기온이 이전보다 1.3˚C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의 커피 주산지인 베트남은 이전보다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도 반복

되고 있다. 

  커피 종류 중 아라비카는 주로 고지대, 18~21˚C 기온에서 잘 자라며 23˚C 이상에서

는 지나치게 빨리 성숙해 품질이 저하된다. 기온 상승과 강우량 변화로 중미지역에는 

커피 녹병이 빠르게 확산되어 생산량의 절반이 감소하였고, 2012/13년 피해액만 약 5

억 달러에 달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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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에 따르면, 기온 상승이 2020년까지 이어질 경우, 멕시코에서 커피 재배가 어

려워질 것이며 탄자니아의 아라비카 수확량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

늘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과거보다 40% 이상 높으며,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

뤄지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이전의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커

피 재배 적합지역이 감소하면서 향후 다른 지역으로 재배지가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시아 등에서 열대우림을 커피 재배지로 만들 경우, 탄소 배출량

이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커피 생산량 감소는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을 상승시키게 된다. 

그림 1.  국제커피기구(ICO) 국제 커피가격 지표

  자료: The Climate Institute. ｢The climate change risks to coffee｣. 

3.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위한 노력과 기후변화

3.1. 국제적 노력

  지난 2007년 국제커피협약(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의 목표 중 하나는 회원국들

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커피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것

은 유엔 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채

택된 의제 21과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원칙과 목표를 언급하는 제36조에 의해 강화되었다. 국제

커피기구(ICO)는 생산측면의 경제적 조건 악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협을 인식하고 

품질, 유통 및 다각화 등의 영역에서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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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생산측면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생산측면의 노력이 필요한데, SAI 

Platform Coffee Working Group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지역에서의 커피 재배를 계획하는 경우, 환경오염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점

검해야한다. 커피나무는 인증 받은 종자를 이용하고 유전자 변형된 경우에는 엄격히 

구분하여 재배 및 판매되어야한다. 수확량 증대와 건강한 토양 유지를 위해 작물을 

순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토양조건 향상을 위해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양분과 

수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침식을 줄여 토양 비옥도를 높여야 한다.

  기계적, 생물학적 통제 수단에 중점을 둔 Integrated Pest Management(IPM)를 통해 작

물 보호를 할 수 있다. 해충과 천적을 통제하고 농약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독성이 적은 농약을 사용해야한다. 

  적절히 익은 상태에서 커피 열매를 수확하고 덜 익은 열매와 섞이지 않도록 하며 

수확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공정을 처리해야한다. 커피의 건조는 콘크리트, 테

이블, 매트 등 위에 놓아 햇볕에 말리거나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비, 이슬 또는 다

른 습도를 피해 말려야한다. 커피는 화학제품 또는 인체 건강이나 환경오염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물질과 함께 두지 않고, 가공된 커피는 깨끗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서 보관해야 한다. 

3.1.2. 공정무역

  기존의 커피는 생산부터 유통과정에까지 사회적 약자인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여

성의 노동력을 저렴한 값에 착취하고 환경오염을 외면하며 커피 생산의 지속가능성

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한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인식으로 시작된 공정무역(fair trade)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

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을 추구한다. 즉, 

상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그 이익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는 합리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안적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커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과정은 일반적인 경우, 생산 후 8개의 단계를 거쳐 

소비자 손에 들어온다. 반면 공정무역은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원두를 자체적인 협동

조합에서 모아 공정거래 과정을 거친 후 바로 소매점이나 카페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중간 유통과정이 매우 짧아지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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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반방식과 공정무역방식 커피 유통과정 비교

                                                           소비자
                                        소매점·카페
                       공정거래
  농업협동조합

중개인
         가공업체
                   수출업체
                              브로커                                      커피업체
                                                유통업체
                                                         소매점·카페

소비자

  자료: The View From32. ｢Fair trade, coffee, and birds｣. 

3.2. 환경·사회적 측면

  환경 측면에서 커피나무는 상록관목(evergreen shrub)이므로 탄소 격리(carbon seques-

tr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토양 안정화(stabilizing soils)와 커피 재배지역의 기존 생

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일부 재배지역의 습식공정에 따른 수질 오염 문

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커피기구(ICO)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과정을 친환경

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배, 가공, 저장, 운송, 마케

팅 등 커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커피산업은 농촌 일자리와 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3.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세계 커피 생산량과 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지만, 

향후 생산지역과 생산 방식에도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커피기

구(ICO)는 생산자가 이에 적응하고 변화를 완화할 전략을 수립하도록 대안을 제시하

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배방식과 수확 후 가공공정의 개선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생산 모델의 도입 또는 보존과 가뭄 및 질병 저항성 품종 개발, 기후 모니터

링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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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피 재배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4.1. 국제 커피 가격 동향

  최근 커피 생산자 가격 약세와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재배면적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향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자가 공정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구조적 변

화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 커피 가격은 200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1년 4월 파운드 당 231.24센트

로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3년간 하락한 후 2014년 반등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약세를 보이다 2017년 1월 최근 17개월 중 가장 높은 132.98센트를 기록하였다. 

  2012년 이후 원두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커피 위기’ 시기를 

맞이했다. 2011년 가격 상승 원인은 세계적인 커피 수출국 콜롬비아의 생산량 감소였

다. 이후 커피 가격이 반등했던 2014년은 세계 커피 제1의 수출국 브라질의 가뭄 때

문이었다. 과거 커피 가격은 상승 추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공급 불안정성으로 가격

이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공급이 안정되면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격이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비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명목가격은 최근 10년간 평균 파운드 당 137.24센트이나 실질가격과 비교하면 

2000년 1월, 80.52센트에서 2016년 1월, 82.75센트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커피 원두 가격 하락에 따라 생산자의 수익성은 악화되지만 실제 소비자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림 3.  국제커피기구(ICO) 국제 커피가격 지표

            US센트/파운드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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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제커피기구(ICO) 국제 커피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비교

      US센트/파운드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4.2. 주요 커피 생산국가의 수익성

  커피 생산에 따른 수익은 단위당 수확량과 단위당 판매가격의 함수이다. 수확량은 

기후 등 자연조건뿐만 아니라 해충과 질병 등에 영향을 받으며 비료와 살충제 등 투

입재를 활용해 증량을 도모한다. 커피 생산에 소요되는 가변비용은 임금과 장비, 비

료, 살충제, 연료 등이며 고정비용은 농지 임차료, 보험료, 묘목 구입비, 감가삼각비 

등이 포함된다. 커피나무의 수명은 국가에 따라 8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하고, 커피 생

산성은 해충 및 질병에 대한 내성의 정도와 생산자의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커피 생산과 판매에 따른 수익은 판매액에서 생산원가를 차감해서 얻어진다. 단기

적으로는 판매액에서 가변비용을 차감하고 장기적으로는 고정비용을 포함한 전체 비

용을 차감하게 된다. 커피 생산의 수익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원가가 보장

되는 수준을 찾아야한다. 

  국제커피기구(ICO)는 주요 커피 생산국가인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

타리카, 엘살바도르의 2006/07년과 2015/16년 생산비와 생산자 판매가격 자료로 수익

성을 분석하였다.

4.2.1.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세계 3위 커피 생산 국가이다. 2006/07년과 2015/16년 사이 연 평균 커

피 생산량은 1,600만 자루이며, 이 중 2015/16년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은 1,350만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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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011/12년에는 커피 녹병 발생으로 단위당 생산량이 감소했다.

  생산비용은 ha당 304만~630만 콜롬비아페소(COP)로 농장별로 다양하지만 전반적으

로 상승 추세로 나타났다. 생산비는 2006/07년부터 3년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녹병 발

생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콜롬비아 커피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자 수취 가격 추이

<수확량>                             <생산자 수취 가격>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콜롬비아 단위당 생산자 수취가격의 하락 요인은 총 생산비용의 71%를 차지하는 

노동비용의 감소 때문이다. 커피 녹병 발생 이후 수확량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생

산비 증가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 평균 이윤은 ha당 70만 콜롬비아페소로 거의 매해 낮은 수준의 이윤

이 발생했으며, 2012년은 낮은 수익으로 인해 ha당 90만 페소의 손실을 보았다. 커피 

농장의 장기적인 경제적 생존 가능성은 총 소요비용이 충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커피나무의 수명을 8년으로 계산할 경우 이윤 발생은 불확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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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코스타리카 커피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자 수취 가격 추이

<수확량>                             <생산자 수취 가격>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6.  콜롬비아 커피 생산비, 수익, 이윤 추이

         콜롬비아 페소/ha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4.2.2. 코스타리카

  현재 세계 13번째 커피 생산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생산량은 2006/07년 170만 자루에

서 2015/16년 149만 자루로 13% 감소하였다. 코스타리카의 커피 생산비용 구조는 콜

롬비아와 유사하며, 2006/07년 생산비는 ha당 120만 콜롬비아 센트(CRC)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1/12년에는 2006/07년 대비 58% 높은 190만 콜롬비아 센트(CRC)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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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커피 녹병 발생 이후 노동 수요 감소에 따라 생산비 증가는 둔화되었다. 

2012/13년 이후 생산비는 증가 추세로 190만~200만 콜롬비아 센트(CRC) 수준을 보이

고 있다. 

  코스타리카 단위당 생산자 수취가격은 2006년 파운드 당 95센트에서 2010년 182센

트로 약 2배 상승하고, 2011년에는 173센트로 다소 하락하였다. 단위(ha)당 수확량은 

비교적 안정적인 1톤 내외로 생산자 수취가격이 상승했는데, 2011년 이후로는 커피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림 8.  코스타리카 커피 생산비, 수익, 이윤 추이

           코스타리카 콜론/ha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9.  코스타리카 단위당 생산비, 생산량 추이

           코스타리카 콜론/kg                                                                         kg/ha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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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엘살바도르 커피 단위당 수확량 및 생산자 수취 가격 추이

<수확량>                             <생산자 수취 가격>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코스타리카 커피의 단위당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단위당 생산량은 연

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11년 이전까지는 커피 

가격이 생산비용을 상회하여 생산자의 이윤이 충분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비

와 이윤의 균형이 무너지며 생산자의 손실을 반복되고 있다. 

4.2.3. 엘살바도르

  최근 10년 동안 엘살바도르는 커피 생산국으로서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2015/16

년 커피 생산량은 57만 자루로 2006/07년 120만 자루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 녹병이 발생한 2011/1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생산비용은 2005/06

년 ha당 1,000달러에서 2011/12년 1,400달러로 증가하였다. 커피 녹병 발생 이후에는 

수확량 감소로 인건비가 줄어 ha당 1,300달러로 다소 감소하였다. 

  생산자 수취 가격은 2010/11년에 파운드 당 181센트에서 2014/15년 79센트로 하락

하였다. 2012/13~2014/15년 커피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에 따라 생산자 수취가격은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자는 커피 녹병 피해가 심했던 지난 4년을 포함하여 최근 10

년 중 7년간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황이 좋아 ha당 700kg을 수확하고 수취

가격도 ha당 180달러로 이윤이 매우 높았던 2010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생산자는 ha당 181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커피 생산의 장기적

인 지속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농장들이 코코아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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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엘살바도르 커피 생산비, 수익, 이윤 추이

           달러/ha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4.2.4. 브라질

  세계 제 1의 커피 생산국가인 브라질은 아라비카(Arabica)와 로부스타(Robusta)를 재

배한다. 브라질의 2015/16년 커피 생산량은 4,320만 자루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여 커피 녹병에 의한 피해를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의 생산비와 이윤 등 자료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생산지역별로 조사되었다. 

  아라비카 생산비용은 2006/07년 ha당 4,164~8,178브라질헤알(BRL)인데 지역별로는 

에두아르도(Eduardo)가 가장 높다. 과슈페(Guaxupe)는 생산비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지

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2015/16년 가장 많은 생산비(10,487BRL/ha)가 소요되는 지역

이 되었다. 높은 기계화율과 비료, 살충제, 연료 등의 투입재 증가는 총 생산비를 높

이는 요인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계화율이 낮고 수작업으로 커피 원두를 수확하

는 지역은 임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수익은 지역별 생산량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따라서 실제 농장 단위의 생산자 수취 

가격은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의 커피 생산 수익

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속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두아르도의 

2006/07년 이윤은 ha당 2,500BRL에서 2015/16년에는 1만 5,000BRL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부분 생산지역에서 이윤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1ha당 

400~500BRL에서 에두아르도와 같이 기계화율이 높은 지역은 2,000BRL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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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브라질 아라비카 생산 지역별 생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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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13.  브라질 아라비카 생산 지역별 커피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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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로부스타 생산비용 구조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08/09~2010/11년의 이윤은 

낮은 수준이지만, 모든 지역에서 이윤을 보이고 있다. S. Gabriel Palha와 Pinheiros 지역

의 이윤이 높은 편이지만 로부스타 생산비와 이윤에 대한 자료는 지역별로 산정된 

정확한 가격이 없으므로 평균적인 자료를 적용하였다. 

  브라질 커피(아라비카 및 로부스타) 생산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은 에두아

르도와 같이 고도의 기계화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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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브라질 로부스타 생산 지역별 생산비

  BRL/ha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15.  브라질 로부스타 생산 지역별 커피 이윤

  BRL/ha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4.2.5. 주요 국가의 생산비용 추이

  2006/07~2015/16년 주요 조사 국가의 ha당 연평균 생산비 증가율은 엘살바도르가 

2.76%로 낮고, 브라질은 8.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ICO의 커피 

가격 지표는 1.45%로 다소 상승하는데 그쳤다. 2006~2010년 커피 가격 상승률(18.5%)

은 생산비 증가율을 뛰어넘었지만, 이후 2011~2015년 기간에는 커피 가격이 크게 낮

아진(-8.58%) 반면, 생산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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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브라질 로부스타 생산 지역별 커피 이윤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표 1.  남아메리카 국가별 커피 생산비 연평균 상승률
단위: %

구분 2006-2010 2011-2015 2006-2015

브라질 11.60  7.14 8.49

콜롬비아  3.18  7.76 5.54

코스타리카  8.96  1.56 5.88

엘살바도르  6.27 -0.87 2.76

ICO 18.50 -8.58 1.45

자료: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16. ｢Assessing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coffee growing｣.

  <그림 13>은 국가별 단위당 커피 생산 비용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 연도

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단위당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콜롬비아는 연도별 생산비의 증감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것은 연도

별 생산량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1ha당 생산비와 

1kg당 생산비가 평행하지 않은데 이는 단위당 수확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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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비의 증가 추세 요인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증가, 세계경제 성장세 둔

화, 투입재 가격 상승, 자본 투자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세계 커피산업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기후 변화 등 위협요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

한 커피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재배지역과 커피나무 종자, 토양조건, 투입재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유통과정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한 합리적인 공급체계를 지향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재배방식과 수확 후 가공공정의 개선, 

가뭄 및 질병 저항성 품종 개발, 기후 모니터링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커피 원두 가격은 최근으로 올

수록 공급 측면의 불안정성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원두 가격은 생산비와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생산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반면, 실제 소비자가 체감

하는 커피 가격은 원두 가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남아메리카 

주요 커피 생산국의 경제적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수익 

이상의 비용 발생으로 대부분의 연도에 손실을 보고 있으며, 콜롬비아는 낮은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다. 반면, 세계 제1의 커피 생산국가인 브라질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큰 이윤을 지속적으로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브라질의 높

은 기계화율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덕분이다. 

  이와 같이 커피 관련 기업과 농가는 생산측면의 불확실성과 위협 요소에 대비하고 

투자하는 등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인류가 기온 상승과 강우 패턴 변화 등 기

후변화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가격과 풍미가 

바뀔 수 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을 하

고, 탄소 중립적이며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현명한 자세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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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농축산업 

현황과 정책 *
서  강  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농업 개황1)

  우즈베키스탄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Europe and Central Asia, ECA)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액(GDP)과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626억 달러와 2,037달러 수준이다(World Bank). 

  2008~2014년 GDP는 평균 8.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성장률은 8.1%로 

2013년의 8.0%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다. 2014년 농업부문 GDP는 기상여건 등으로 인

한 주요곡물 및 채소 작물의 기록적 수확에 힘입어 전년대비 6.9% 증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해왔다. 2005~2014년 농업부문 연간 경제성장률은 4.5~7% 사이에서 증가 

양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제조업(industry)과 서비스업 부문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0.1%에서 2005년 26.3%, 그리고 2014년에는 17.2%

로 감소 추세에 있다<그림 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근간으로 농가인구 비중은 

  * (softvalue@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에 수행한 ‘유라시아 시대의 해외 농업투자와 사료곡물 확보 

방안’ 과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곡물 및 축산’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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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이며, 농업 인력은 전체 노동력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49%는 농촌지역(rural areas)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해 농업이나 그와 관련된 업에 종

사하고 있다. 

그림 1.  농업 비중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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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arms as a Form of Entrepreneurship in Agriculture(2016).

  2005~2014년 농업에 있어 상당한 구조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연간 GDP에서 차지

하는 농업총생산액 비중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동 기간에 토지분배 및 민영화

(privatization) 계획이 시행되어 농가 수가 증가하고, 재배 작물이 다양해졌다.

그림 2.  농가 규모 및 분야별 특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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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소유의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대한 재구조조정과 토지소유권(land tenure) 체계

의 구조적 변화는 민영 농업경영체 및 자영농 집단의 증가를 불러왔다. 민영 농업경

영체 및 자영농 집단은 우즈베키스탄 농업 생산액 증대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05～’14)
전체 5,978.3 11,310.7 16,774.7 24,370.3 34,201.4 36,957.2 22.4

농작물 3,323.1 6,400.1 10,023.0 14,155.3 21,211.8 21,810.6 23.3

축산물 2,655.2 4,910.6 6,751.7 10,215.0 12,989.6 15,146.6 21.3

표 1.  농업부문 명목생산액
단위: 십억 숨, %

  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달러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환율과 현장 시장 환율의 차이가 매우 큼. 시장 환율은 

대략 달러($)당 약 6,000숨이며, 공식 환율은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달러당 2,943.46숨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농업생산주체는 크게 임차농(Tenant Farmers), 자영농(Dekhkans Farms or Households), 

농기업(Agricultural Enterprise)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임차농은 토지를 임차하여 상업

농을 수행하는 독립된 경영체로 볼 수 있다. 자영농은 소규모 가족농으로 토지를 상

속받아 가족 내 노동력을 바탕으로 농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림 3.  농업생산주체별 생산액 비중 변화
단위: %

자료: Agricultural reform in Uzbekistan(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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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주체별 토지 소유 비중을 살펴보면 임차농(84.8%), 자영농(12.8%), 그리고 

농기업(2.3%) 순으로 높다. 그 밖에 2014년 기준 생산주체별 생산액 비중은 자영농

(65.1%), 임차농(32.9%), 농기업(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농축산 현황 및 문제점 

2.1. 곡물·축산물 생산 및 교역  

  밀은 곡물류 중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이며, 2005~2014년 연평균 생산량 

증감률도 14.0%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으로는 옥수수와 쌀이 있다.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05～’14)
전체 6,401.8 6,621.6 7,404.1 7,519.5 7,807.8 8,050.5 14.0

밀 5,927.8 6,039.7 6,657.3 6,612.2 6,842.0 6,956.0 13.0

보리 109.5 141.2 173.9 141.4 135.8 139.6 14.2

쌀 165.8 112.7 244.8 325.7 340.2 365.1 24.5

옥수수 164.3 229.0 230.4 328.1 360.1 411.6 27.8

표 2.  주요 곡물 생산량 
단위: 천 톤,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밀과 목화의 재배면적이 전체 경지면적의 80%를 차지하는 등 특정 작물에 집중된 

경작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옥수수,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배 작물 다양화 정책의 결과이다. 우즈베키스탄 농작물 전체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약 369만 4,000ha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지역별 면적

은 카스카다리아(13.4%)와 지자크(10.8%)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곡물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카스카다리아로, 이 지역의 곡물생산량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곡물 생산

량의 12.9%를 차지한다. 한편 재배면적에 비해 곡물생산량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

는 카라칼파키스탄, 지자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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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 2010 2012 2013 2014 2015 ’15년 비중(%)

전체 3,647.5 3,708.4 3,628.1 3,658.6 3,678.2 3,694.2 100.0

카라칼파키스탄 238.5 265.8 254.8 233.4 229.8 251.6 6.8

안디잔 230.0 230.2 229.6 229.9 230.1 229.9 6.2

부하라 239.6 242.4 240.4 240.3 240.6 240.7 6.5

지자크 388.4 390.6 389.8 394.7 396.0 398.1 10.8

카스카다리아 477.6 493.0 478.5 494.3 499.1 493.9 13.4

나보이 102.8 105.9 99.9 102.4 102.9 102.8 2.8

나만간 220.3 224.0 221.1 222.0 223.7 224.5 6.1

사마르칸트 379.1 372.8 331.3 360.2 364.3 360.2 9.8

수르한다리아 278.1 272.3 280.4 283.0 283.2 284.3 7.7

스르다리아 242.6 235.6 227.0 230.0 232.9 232.8 6.3

타슈켄트 339.6 356.6 360.1 355.6 354.6 353.3 9.6

페르가나 289.0 290.8 290.1 289.8 289.5 289.6 7.8

허라즘 221.9 228.5 225.1 223.0 231.6 232.5 6.3

표 3.  지역별 농작물 재배면적
단위: 천 ha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14년 비중(%)

전체 6,401.0 6,621.6 7,404.1 7,519.5 7,807.8 8,050.5 100.0

카라칼파키스탄 201.6 203.9 289.4 278.2 223.8 217.5 2.7

안디잔 515.4 554.5 562.9 646.4 654.5 669.6 8.3

부하라 513.5 583.7 620.1 628.2 630.8 679.6 8.4

지자크 537.5 466.9 520.4 525.6 540.4 544.6 6.8

카스카다리아 855.1 889.4 983.3 912.8 1,008.6 1,035.4 12.9

나보이 206.5 230.4 247.2 253.9 262.1 266.9 3.3

나만간 434.5 451.6 484.2 500.6 516.4 544.8 6.8

사마르칸트 670.6 714.4 800.5 807.3 838.6 848.6 10.5

수르한다리아 571.6 594.5 629.6 632.4 647.6 655.0 8.1

스르다리아 379.5 383.5 452.4 517.7 545.4 579.9 7.2

타슈켄트 558.7 549.0 721.7 707.9 742.6 771.8 9.6

페르가나 656.4 719.1 758.5 771.3 777.7 790.3 9.8

허라즘 300.9 280.7 333.9 337.2 419.3 445.7 5.5

표 4.  지역별 곡물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국가별 농업자료

92 | 2017. 3.

  축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오늘날에는 연간 농업생산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축산물이 자영농(소규모 가

족농)이 관리하는 평균 0.15ha의 방목지에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470만 개의 자영농이 

전체 소의 94%, 염소와 양의 84%를 사육하고, 육류의 95%와 우유의 96%를 생산하는 

등 축산물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소(cattle)의 전체 사육마릿수는 1,099만 5,000두이며, 이 중 육우가 약 

37%를 차지한다. 농가 유형별 사육두수는 자영농이 대부분으로, 평균적으로 자영농

이 사육하는 가축은 전체 가축 마릿수의 80% 이상이다. 

구분
농기업 임차농 자영농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소(cattle) 121.9 1.1 545.2 5.0 10,328.1 93.9 10,995.2

육우(cows) 35.2 0.9 187.2 4.6 3,861.9 94.6 4,084.3

양, 염소 1,642.4 8.9 1,336.6 7.2 15,459.9 83.8 18,438.9

돼지 10.4 11.8 8.2 9.3 69.2 78.8 87.8

가금류 13,982.5 24.8 6,670.8 11.9 35,623.0 63.3 56,276.3

말 12.3 5.8 20.7 9.7 180.4 84.5 213.4

표 5.  2015년 생산주체별 축종에 따른 사육 현황 

단위: 천 두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축산물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쇠고기로 2014년 생산량은 142만 7,000톤이

며 전체의 74.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양고기로 동년 기준 36

만 4,000톤(19.1%)이다.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비롯한 나머지 축산물 생산량은 전체

의 10% 미만이다.

  2014년 지역별 축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육류 및 우유의 경우 카스카다리아, 사마

르칸트, 타슈켄트 등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다. 달걀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순으

로 생산량이 많으며, 해당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4%이다<표 6 참조>.

  닭고기 및 달걀 또한 자영농의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소, 양, 염소 등

과 같이 지배적인 수준은 아니다. 2014년 기준 생산주체별 닭고기 및 달걀 생산량은 

자영농, 농기업, 임차농 순이다<표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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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류(천 톤) 우유(천 톤) 달걀(백만 개)

비율 비율 비율

전체 1,906.3 100.0 8,431.6 100.0 4,950.0 100.0

카라칼파키스탄 82.7 4.3 296.5 3.5 185.9 3.8

안디잔 119.9 6.3 763.2 9.1 375.1 7.6

부하라 182.7 9.6 724.0 8.6 286.4 5.8

지자크 162.8 8.5 468.8 5.6 172.0 3.5

카스카다리아 233.2 12.2 887.1 10.5 317.4 6.4

나보이 125.4 6.6 359.9 4.3 219.8 4.4

나만간 106.5 5.6 536.3 6.4 276.6 5.6

사마르칸트 230.0 12.1 1,064.6 12.6 939.5 19.0

수르한다리아 146.4 7.7 706.4 8.4 239.5 4.8

스르다리아 52.8 2.8 270.5 3.2 107.3 2.2

타슈켄트 212.5 11.1 735.7 8.7 1,231.7 24.9

페르가나 130.5 6.8 802.5 9.5 267.8 5.4

허라즘 120.9 6.3 816.1 9.7 331.0 6.7

표 6.  2014년 지역별 축산물 생산량

  주: 축산물별 전체 생산량은 농기업, 임차농, 자영농 각 생산주체가 생산한 양의 합계임.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구분 2005 2008 2010 2012 2013 2014 ’14년 비중(%)

닭고기
(천 톤)

전체 27.2 35.4 42.9 60.5 66.9 79.4 100.0

농기업 7.5 7.8 9.9 16.1 19.7 23.7 29.8

임차농 0.5 0.7 1.3 1.8 2.4 5.7 7.2

자영농 19.2 26.9 31.7 42.6 44.8 50.0 63.0

달걀
(백만 개)

전체 1,996.7 2,431.5 3,061.2 3,873.7 4,388.1 4,950.0 100.0

농기업 729.3 773.4 997.6 1,295.4 1,486.9 1,680.1 33.9

임차농 71.6 157.3 288.1 464.6 501.3 543.0 11.0

자영농 1,165.8 1,500.8 1,775.5 2,113.7 2,399.9 2,726.9 55.1

표 7. 생산주체별 닭고기 및 달걀 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연도별 통계보고서(Annual Statistical Reports of Uzbekistan Statistics Committee).

  연도별 주요 곡물 및 축산물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출량에 비해 수

입량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주요 곡물 및 축산물 중 연간 수입물량이 100톤 이

상인 품목은 총 12개이며, 이 중 밀 전체 수입량은 173만 6,000톤으로 다른 품목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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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많다.1) 

  2012년 대비 2013년에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으로는 닭고기(48.1%), 두류(25.0%)가 있

으며, 급감한 품목으로는 귀리(-39.1%), 보리(-33.5%)가 있다<표 8 참조>.

구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대비 
증감률

밀 4,739 10,219 11,290 13,160 17,304 19,750 17,360 -12.1

쌀 4 82 157 35 15 2 2 -

보리 307 565 483 255 950 796 529 -33.5

옥수수 0 1 1 1 - - - -

호밀 1 7 3 3 8 4 3 -25.0

귀리 2 8 9 11 17 23 14 -39.1

감자 9 32 32 120 96 158 184 16.5

두류 108 80 47 51 39 77 102 32.5

쇠고기 18 2 2 3 5 4 5 25.0

돼지고기 77 72 55 54 66 70 74 5.7

닭고기 69 40 38 54 122 185 274 48.1

우유 및 유제품 96 49 69 31 92 112 105 -6.3

표 8.  연도별 주요 곡물 및 축산물 수입량
단위: 백 톤

자료: FAO STAT. 

구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대비 
증감률

밀 656 132 746 1,373 1,376 84 1,332 1,485.7

두류 16 29 2 3 4 10 6 -41.0

양모 5 2 2 2 1 1 2 -

우유 및 유제품 - 1 1 1 3 3 3 -

표 9.  연도별 주요 곡물 및 축산물 수출량
단위: 백 톤

자료: FAO STAT. 

 1) 밀은 앞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곡물류 가운데 생산량이 가장 많은 품목이긴 하나, 우즈베키스탄이 세계에서 밀 수입

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유는 자국생산 밀의 약 50%만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임. 나머지 50%가량의 

밀은 사료용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되며, 민간 제빵사들은 카자흐스탄산 밀가루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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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수출물량이 100톤 이상인 품목은 밀, 두류, 양모, 우유에 국한되어 있다. 우즈

베키스탄은 면화, 밀, 그리고 포도, 토마토, 복숭아 등의 과일류를 주로 수출하는 국

가로서, 곡물 및 축산물 범위 내에서는 밀이 수출물량의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밀은 2013년 13만 3,200톤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1,485.7% 증가하였다.

  밀을 제외한 다른 곡물류는 수출입 물량이 거의 없다. 쌀, 옥수수, 보리는 수출하지 

않으며, 이 품목들의 수입 물량 또한 매우 적은 편이다. 생산되는 쌀, 옥수수, 보리는 

대부분 국내에서 자급되며, 적은 물량만이 추가로 수입되고 있다<표 9 참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농축산물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 

중 농산물이 전체 교역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기준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으로부터 수입 및 수출하는 농축산물 총 금액은 각각 413만 4,000달러, 335만 5,000달

러이다.

  그러나 곡물류는 거의 교역하고 있지 않다. 2013년 보리 위주로 수출한 바 있으나, 

이후 2014~2015년 전체 곡물류 교역액은 167달러에 불과하다. 축산물의 경우 곡물류

에 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발하긴 하나, 동시에 변동성도 큰 편이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년 
비중(%)

수입

농산물 4,484  3,578  1,725  2,377  3,730  3,764 91.0

축산물 63  43  1,583  1,362  283  370 9.0

총계 4,547 3,621 3,308 3,739 4,013 4,134 100.0

수출

농산물 4,399  5,128  5,780  3,888  3,242  3314 98.8

축산물 0  44  19  37  45  41 1.2

총계 4,399 5,172 5,799 3,925 3,287 3,355 100.0

표 10.  한국-우즈베키스탄 농축산물 교역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농산물수출입정보(KATI).

2.2. 축산가공식품 시장 현황  

2.2.1. 치즈 시장   

  2016년 치즈 판매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환율변

동(currency fluctuation)으로 인하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2016년 자연치즈의 매출액은 약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공치즈에 비

해 확대된 유통경로 및 제품다양성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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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5/16
변화율

물량

가공치즈 1,134.9 1,121.1 1,393.4 1,469.6 1,436.5 1,390.0 -3.2

자연치즈 5,572.2 6,021.3 6,916.6 7,293.6 7,200.9 7,000.0 -2.8

합계 6,707.1 7,242.4 8,310.0 8,763.2 8,637.4 8,390.0 -2.9

금액

가공치즈 28.7 33.3 40.1 48.2 55.6 63.7 14.6

자연치즈 105.3 123.9 155.7 193.8 227.7 265.3 16.5

합계 134.0 157.2 195.8 242.0 283.3 329.0 16.1

표 11.  치즈 시장 규모
단위: 톤, 십억 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Hochland Russland OOO 16.7 14.4 13.7 13.1 13.0

Valio ZAO 16.4 14.2 13.6 12.9 12.4

Bad Bibra 16.2 13.2 12.3 11.3 10.7

Bio-Sut QK MChJ 4.1 4.7 8.6 9.3 10.4

Yantar AOZT 12.6 11.7 10.3 9.3 8.4

Parmolad Prod OOO 5.7 4.9 5.3 5.2 5.2

Sulsherjahon XK - - 3.4 3.7 3.9

Jasurbek Firdavs MChJ - - 2.8 3.2 3.6

Fatih Kral Mob MChJ - - 2.1 3.0 3.2

Lactalis Vostok ZAO - - 1.9 2.7 3.0

Yasar Holding AS - 1.7 1.8 2.1 2.3

Tillo Domor ChP - - - 1.6 2.0

Sobirov ShB XK 1.8 2.3 2.2 2.0 1.9

YYrsan Gida MamYlleri San ve Tic 
AS 

- 1.3 1.2 1.1 0.9

Tohtaniyoz Ota FH 2.4 3.5 - - -

Wimm-Bill-Dann-Tashkent IP OOO - - - - -

기타 24.1 28.1 20.7 19.4 19.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2.  업체별 치즈 시장점유율
단위: %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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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년 제품 한 단위당 치즈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달러 대비 우즈

베키스탄 숨의 가치가 크게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이다. 치즈의 상당 물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치즈가격은 환율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영브랜드(National Brand Owner, NBO)회사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Hochland Russland OOO, Valio ZAO, Bad Bibra, Bio-Sut QK MChJ 

순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표 12 참조>. 

  2016년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2.6%로 가장 크며, 기타 식료품 소

매업체 점유율은 18.0%로 그 뒤를 잇는다. 이들 업체의 성공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을 

들 수 있다. 나머지 10%는 슈퍼마켓과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점 중심 소매업(Store-Based Retaili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소매업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식 식료품 소매업체 2.3 2.3 2.3 2.9 3.0 3.1

      슈퍼마켓 2.3 2.3 2.3 2.9 3.0 3.1

    전통 식료품 소매업체 97.7 97.7 97.6 97.1 97.0 96.9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 - - - 3.2 4.4 6.3

      영세 개인 식료품 소매업체 81.8 82.7 82.6 76.2 74.7 72.6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15.9 14.9 15.0 17.7 17.9 18.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3.  유통채널별 치즈 판매 비중
단위: %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2.2.2. 음용유 시장   

  우유는 정부로부터 특정 지원(보조금 등)을 받는 품목은 아니나, 우즈베키스탄 

법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우유 등을 무상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1~2016년 재래식으로 생산된 비포장(unpackaged) 음용유 제품(milk product)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포장(packaged) 방식의 음용유 제품 수요는 증가하였

는데,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2016년 기준 비포장 방식의 음용유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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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포장 제품보다 지역 주민이 판매하는 신선한 비

포장 우유를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비포장 우유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배달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다수 소비자에게 여전히 인기 있는 제품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5/16
변화율

물량

향료첨가우유 - - 630.0 645.8 676.6 719.5 6.3

시유(흰우유) 104,576.6 112,217.7 123,896.1 128,103.8 129,738.6 131,676.0 1.5

- 신선유 44,358.4 57,465.1 70,088.7 72,134.5 72,348.0 72,539.1 0.3

- 상온보관우유 60,218.2 54,752.6 53,807.4 55,969.3 57,390.6 59,136.9 3.0

합계 104,576.6 112,217.7 124,526.1 128,749.6 130,415.2 132,395.5 1.5

금액

향료첨가우유 - - 5.0 6.2 7.4 8.4 13.7

시유(흰우유) 206.6 276.8 364.0 427.5 490.1 544.9 11.2

- 신선유 81.1 120.8 168.6 196.0 227.5 256.0 12.5

- 상온보관우유 125.5 156.0 195.4 231.5 262.6 288.9 10.0

합계 206.6 276.8 368.9 433.7 497.4 553.3 11.2

표 14.  음용유 시장 규모
단위: 톤, 십억 숨, %

주 1) 향료첨가우유에 과일즙을 첨가하여 판매하는 제품 실적은 파악되지 않음. 

2) 시유 판매량의 경우 염소에서 짠 우유는 제외되었으며, 분유(powder milk)나 두유와 같은 대체품도 판매실적도 파악되지 않음.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음용유 제품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편인데, 이는 선도하는 브랜드

의 상당수가 자국 회사이기 때문이다. 2012~2016년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Nestlé Uzbekistan LLC’이나 그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표 15 참조>.

  2016년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의 시장점유율은 83.3%이다. 이 외에 ‘기타 식료품 소

매업체’가 9.3%,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가 4.0%, 그리고 ‘슈퍼마켓’이 3.4%를 차지

하고 있다<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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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NestlY Uzbekistan LLC 30.9 27.8 27.4 26.3 24.7

Poytaht Bottlers MChJ 9.2 12.8 14.2 15.2 16.8

Tano FX 5.9 10.8 11.3 12.6 13.7

Bio-Sut QK MChJ 6.9 6.4 6.5 7.4 8.4

Bustonlik Sut MChJ 12.1 10.2 10.1 9.4 8.1

Bishkeksut OAO 7.5 4.9 3.9 3.7 3.6

Unimilk Kompania OAO - 1.5 2.5 2.5 2.2

InterSok SP - - 0.2 0.2 0.2

Wimm-Bill-Dann Produkty Pitania OAO - - 0.3 0.2 0.2

기타 27.4 25.6 23.6 22.5 22.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5.  업체별 음용유 시장점유율
단위: %

주 1)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2) 편의점, 할인매장(discounters), 대형슈퍼마켓(Hypermarkets), 비식료품 전문업체 등의 유통 실적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점 중심 소매업(Store-Based Retaili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소매업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식 식료품 소매업체 2.5 2.5 2.5 3.1 3.3 3.4

      슈퍼마켓 2.5 2.5 2.5 3.1 3.3 3.4

    전통 식료품 소매업체 97.5 97.4 97.5 96.9 96.7 96.6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 - - 1.4 2.8 3.1 4.0

      영세 개인 식료품 소매업체 89.9 90.0 88.3 84.8 84.0 83.3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7.6 7.4 7.7 9.3 9.6 9.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6.  유통채널별 음용유 판매 비중
단위: %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2.2.3. 유산균음료 시장 

  전년대비 2016년 요구르트 및 젖산발효유 제품의 매출액은 12.1% 증가하여 15억 

숨에 달하였으며, 이 중 요구르트가 전체 유산균음료 시장의 37%, 젖산발효유가 63%

를 차지하였다.



국가별 농업자료

100 | 2017. 3.

  젖산발효유(sour milk products) 판매 실적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랜드 입지 강화와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포장의 재래식 유산균 음료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5/16 
변화율

물량

젖산발효유 144.3 154.6 167.7 176.5 179.7 182.1 1.3

요구르트 17.6 19.0 20.4 21.5 21.8 22.0 0.7

합계 161.9 173.6 188.1 197 201.5 204.1 1.3

금액

젖산발효유 496.1 549.7 612.8 717.8 824.5 925.8 12.3

요구르트 202.1 266.8 333.2 405.7 486.1 543.6 11.8

합계 698.2 816.5 945.9 1123.5 1310.6 1469.4 12.1

표 17.  유산균음료 시장 규모
단위: 천 톤, 십억 숨, %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Bustonlik Sut MChJ 48.7 42.8 39.8 36.7 34.0

Bio-Sut QK MChJ 8.1 8.4 9.1 10.2 12.2

Tano FX 0.7 0.8 4.7 5.6 6.2

Uzbek-Sut OOO - 2.5 3.1 3.7 4.2

Danone Industriya OOO 3.7 3.8 4.2 4.2 4.0

Campina OOO 3.6 3.7 4.1 3.9 3.6

Ehrmann OOO 3.4 3.5 3.5 3.6 3.5

Wimm-Bill-Dann Produkty Pitania OAO 3.7 3.8 3.9 3.7 3.3

Shokarimhoji Sut Mahsulotlari FX - 2.4 2.5 2.8 3.3

Vodiy QK 2.4 2.4 2.2 2.2 2.3

Sharipov XT 0.7 0.9 0.9 1.0 1.1

Musaev MS XK - - 0.6 0.8 0.9

Siyob Shavkat orzu FX - - 0.5 0.8 0.9

Saltanat Muzlatilgan Mahsulotlari MChJ - - 0.5 0.6 0.7

Wimm-Bill-Dann-Tashkent IP OOO - - - - -

기타 25.2 25.0 20.3 20.3 1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8.  업체별 유산균음료 시장점유율
단위: %

  주: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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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유산균음료 시장점유율은 Bustonlik Sut MChJ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Bio-Sut QK MChJ가 12.2%로 그 뒤를 잇는다. 이들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50%에 달한다<표 18 참조>.

  요구르트 및 젖산발효유 제품 또한 주로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된다. 

2016년 유통 비중은 90%에 달하였다. ‘영세 식료품 소매업체’의 경우 이용하기 편한 

곳에 주로 자리 잡고 있기에 판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등은 7%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 가정에서 비교적 먼 곳에 위치

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변질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점 중심 소매업(Store-Based Retailin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소매업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식 식료품 소매업체 2.7 2.7 2.7 3.4 3.6 3.8

      슈퍼마켓 2.7 2.7 2.7 3.4 3.6 3.8

    전통 식료품 소매업체 97.3 97.3 97.3 96.6 96.4 96.2

      식품/음료/담배 전문업체 - - - - - -

      영세 개인 식료품 소매업체 92.8 92.9 92.7 90.4 89.9 89.6

      기타 식료품 소매업체 4.6 4.4 4.7 6.3 6.5 6.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9.  유통채널별 유산균음료 판매 비중

단위: %

주 1) 소매가격 판매액을 기준으로 함. 

2) 편의점, 할인매장(discounters), 대형슈퍼마켓(Hypermarkets), 비식료품 전문업체 등의 유통 실적은 파악되지 않음. 

자료: 유로모니터 공식 통계(Euromonitor International from official statistics, 2016.9).

2.3. 농축산업 시장 당면 과제

  첫째, 우즈베키스탄 축산농가의 절반 이상은 원활한 사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러한 사료 공급이 부족한 주된 원인은 사료작물이 생산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

과 농기계의 노후화, 관개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

부 지역에서는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축산

물 증산정책을 추진하여 옥수수, 대두 등 사료 원료곡물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

나, 아직까지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이 외에도 고품질 

사료의 공급이 부족하며, 배합사료 등 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점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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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토지를 전대(轉貸, sub-leasing)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 농촌지역의 유능한 농

업인이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목장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생산적인 소 

사육농가도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정부가 농가에게 면화 및 밀 생산 

용도로 배분한 땅은 소 방목을 비롯해 다른 용도로 전환되기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

은 축산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정부의 토지

보유권(land tenure) 및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s) 문제 해결 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양축농가들은 경영상 또는 사육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영농자금을 빌리기 어렵

다. 이는 공식 농지시장이 충분히 확대하지 않아, 농촌지역 농업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

하고 있는 농지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금을 대출받는데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로, 철도,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 외에도 대부분의 농업 생산 및 가

공 시설은 구소련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낙후되어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트랙터, 콤

바인 등의 농기계와 육류 및 유제품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 교체가 우선 과제로 꼽히

고 있다. 축산농가의 경우 사료, 배합사료(feed compounds), 그리고 혈통 있는 가축을 

구매하기 어렵다.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은 그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충분히 이용 

가능한 여건이 아니며, 투입재(축산기자재 등) 및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경영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농·축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3.1. 농축산물 가공산업 중점 육성 

 우즈베키스탄은 ‘2012~2015년 식품산업 발전〮확충 전략’을 기반으로 2015년까지 식

료품 및 16종의 반제품 생산량 확대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기업 현대

화를 위한 7,480만 달러 규모의 33개 투자프로그램과, 유제품 가공 관련 기업 44개, 

육류가공 기업 90개, 기타 식품관련 기업 78개 건설 계획을 추진하였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산물 가공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을 쏟고 있다. 2015 2019년 중기계획의 경우 재무부, 농업수자원부, 거시경제전망

연구소(IFMR)가 공동으로 작성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농산물 가공 및 수출, 농업

의 기계화, 산업시설 증설, 축산 발전 등 각종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분야 구조적 개혁, 농업에 첨단기술 도입, 농업기계설비교체, 농산물 가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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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생산, 교배연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2015~2019년 농업발전 프로그램에서도 농

산물 가공 산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

3.2. 육류생산 지원 

  정부는 또한 2015~2019년 육류생산의 구조적 개선 및 현대화,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육류부문 총 투자액은 1,570만 달러

에 달할 것이며, 이 중 650만 달러는 4개 지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나머지 920만 달러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6개 생산업체 Masterdelikatesov, 

Pozmetov ZM, Ibragimov XN, Agro Bravo, Bakht, Sieb Shavkat Orzu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확장에 사용될 것이다.

  2016년까지 정부는 312개에 달하는 육류 및 유가공 기업 및 기타 식품가공기업 을 

재건축하여, 육류와 유제품 생산량을 각각 1만 6,500톤, 4만 5,700톤씩 늘리고자 한다. 

그 밖에, 정부는 2019년까지 44개의 우유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90개의 육류가공 공

장을 세우거나 보수할 계획이다.

3.3. 관개기술 지원

  개간 및 관개 기반여건 개선을 위해 2013~2017년 관개농지 개선 및 적절한 용수 이

용에 관한 ‘주단위’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12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배정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2014년 1,771km에 이르는 수계망(drainage net-

work)이 새롭게 구축되거나 재건되었고, 2만 4,700km에 달하는 보수공사가 실시되었다.

  정책의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는 절수(water-saving) 관개기술 발달이다. 최근 점적관

수(drip irrigation) 기술적용 면적은 연간 5ha씩 증가하고 있다. 2013~2017년 토지소유

주 및 농업인들은 총 25ha 점적관수에 한하여, 주단위 예산을 통해 장기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점적관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조합의 경우, 영농활동에 

있어 토지임차료 및 기타 세제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3.4. 세제 혜택

  농가 및 농기업은 과세우대조치(preferential tax treatment)를 받고 있으며, 모든 농가

는 개인세(individual taxes)보다 적은 단일의 토지세(land tax)를 납부한다. 또한, 농가에

 2) 최지현 외. 2015.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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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연료, 종자, 비료 등과 같은 투입재를 살 경우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투입재는 소비세나 다른 세금으로부터 제외되며, 소득(revenues)에는 감

액된 수익세(profit tax)가 적용된다. 

  이는 농업과 특히 농산물 가공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면세(또는 감세) 기간, 자본재 수입품 면세, 그리고 

토지 등의 몰수(expropriation)보호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광업, 농업, 그리고 기계 및 제조업 등의 다양한 전략적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저

널리즘(journalism)과 같은 소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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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관
,
농업연구사)

1. 기후변화협약과 농업3)

1.1. 기후변화협약의 개요

  2012년 가뭄으로 인해 세계의 옥수수와 밀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처럼 농업 생산성과 식량안보는 기후변화 크게 영향

을 받는다.

  1992년 6월,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여 1994년 발효하였다. 본 협약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안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93년 12월, 우

리나라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주축으로 상설부속기구인 이행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와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를 두고 

있다. 두 개의 상설기구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작업 상황을 COP에 보고

  * (jongs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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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구별 주요 역할을 보면, SBI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평가와 검토를 

수행하고 SBSTA는 협약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현재 농업에 

관한 의제는 SBSTA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림 1.  UNFCCC 구성 및 협력체계 

•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15. 9월 UN총회에서 채택(기후변화는 목표 13)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기후변화 원인규명 및 평가)

기술촉진메커니즘

(과학기술 분야 다자간 협력

증진)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이행부속기구

    (기술자문)            (협약 이행 평가/검토)

기술집행위원회(개도국 기술

수요분석/제공, 기술 개발·
이전 가이드라인 작성 등)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

(기후변화대응 기술 협력 

이행)

지구환경금융(기술이전을 

위한 포즈난 전략프로그램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는 

특화기금

자료: 미래부(2016).

1.2. 기후변화협약에서의 농업의제

  UNFCCC에서 농업분야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 전에도 많은 국가 국제 행사를 통

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의견과 비전을 제시해왔다. 2010년 제10차 AWG-LCA1)(이하 

LCA)에서 농업분야의 협조적 접근방식과 상세행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6차 COP에서 그동안의 협상 성과가 결의될 수 있다고 

평가되어 실행계획의 조속한 시행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많은 국가들

은 SBSTA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이행을 위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할 것

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 개최된 제34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34)에

서  SBSTA 정식 의제로서 농업분야 작업계획의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 선·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여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2007년 COP13에서 설립된 보조기구. 당

초 2009년까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논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활동이 COP18(2012)까지 연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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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국들의 LCA와의 중복 문제로 반대했었으나 본 의제가 당초 LCA에서 SBSTA

로 요청된 것이므로 향후 과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같은 해 12

월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의 결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

업분야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그림 2>의 SBSTA36의 의장 결정문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업이 개별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동의하였다. 

그림 2.  농업의제 논의의 출발점이 된 SBSTA36 의장 결정문 

자료: UNFCCC(2012).

  전반적인 논의 동향을 보면, 식량안보 중요성과 기술이전 및 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논의 초기에 국가 

간,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개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에

서의 농업 비중과 생산성 등을 이유로 적응 위주의 논의를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적응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를 포함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 

결과 2013년 SBSTA38에서 ‘adaption(적응)’ 및 ‘co-benefit(동반이익)’ 관련 워크숍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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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합의문이 작성되었다. 같은 해 SBSTA39에서는 in-session 워크숍이 개최되었으

며,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대응 농업분야 적응 노력, 기후변화 적응 향상의 과학적 

기술 현황에 대한 당사국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동반이익과 관

련하여 지속적인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활동 계획 논의가 이루어진 SBSTA40(2014)에

서 향후 2회에 걸쳐 4개 분야에 대한 워크숍 추진을 위한 주제가 선정되었다. 

SBSTA40의 합의문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두 차

례의 in-session 워크숍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개최되었다. 각국의 정책과 기술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련 교류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2016년 11월 

SBSTA45에서는 그동안 개최된 워크숍의 주요 의견들을 기반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

응한 농업분야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2.1. SBSTA34(2011.6) & SBSTA35(2011.12)

  본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SBSTA 신규제안 의제에 대한 내용으로, LCA에서 협의

가 완료된 후 추진되어야 할 농업부문 작업계획 수립이었다. 이와 더불어 수자원과 

수자원 관리를 의제로 채택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었다. 한편, 해안생태계의 가치평가

는 개념 정립과 과학정보의 부족으로 보류되었으며, 생태계의 특성과 보전 부분도 과

학적,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여 보류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분야 작업 계획에 대하여 LCA와 중복성을 이유로 다수의 개도국

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은 두 회의가 성

격상 상호 보완적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농업분야 작업 계획은 

당초 LCA에서 SBSTA에 요청하여 신규의제로 제안된 것이므로 중복성을 문제 삼기보

다는 향후 LCA에서의 협의가 완료되면 SBSTA에서 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시작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SBSTA35는 COP17과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회 결

과로는 이후 SBSTA36에서 농업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COP18에서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다.

1.2.2. SBSTA36(2012.5)

  SBSTA36에서 농업은 의제9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당사국들은 농업부문 의제를 

SBSTA에서 다루는 것을 환영하였으나, 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국가 그룹별 이견

을 보였다. G77/중국2),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개도국 그룹3), 아프리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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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등은 적응과 식량안보, 기술이전에 우선순위를 주장한 반면, 선진국들은 적응과 

식량안보, 기술이전 및 감축을 포함하는 균형적 논의를 주장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워크숍을 통한 농업부문 논의의 우선순위 선정과 워크숍 주제 등에 관해서는 공감대

가 형성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적응, 적응과 감축의 시너

지 효과에 대한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IPCC, FAO 등의 기술보

고와 각 국가별 우수 사례발표를 제안하였다. SBSTA36의 결과로 볼 때, 개도국과 선

진국 모두 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평가, 기술이전과 협력에 대해서

는 공통적으로 관심을 나타내었다. 

1.2.3. SBSTA37(2012.11)

  SBSTA37에서 농업은 의제10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모든 회원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의 식량안보 중요성, 기술이전 및 협력에 대해 공감하였다. 또한 개도

국과의 농업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식량안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적응과 감축에 대해서는 그룹별 이견이 지속되었는데, 선진국 국가들이 적응과 감축

의 균형을 언급하였다. 반면 개도국은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됨을 강조하며 

의제에 적응 위주로 추가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선진국과의 대결 양상을 보였다. 그

러나 코스타리카 등 G77/중국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적응과 감축의 시너지 효과 언

급과 함께 빠른 협의 진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멕시코와 함께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환경건전성그

룹)4)으로 공동 대응하였으며, 본 회의를 통해 농업기술 개발 성과와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경험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2.4. SBSTA38(2013.6)

  SBSTA38에서 농업은 의제9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본 회의에서 적응(adaption)과 

동반이익(co-benefit) 관련 워크숍 개최를 언급한 새로운 합의문 작성을 제시함으로써 

 2) 77 그룹과 중국은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경제이슈에서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상그룹으

로, 1964년 3월 제 1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77개국 공동선언”을 통해 출범하였으며 2014년 2월 회원국은 

총 133개국임.

 3)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1인당 칼로리 공급률, 초중교육 등록률,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 내 고용비율, 1인당 전기소

비량, 수출 집중률을 기준으로 정한 가장 극빈한 48개 개도국으로, UNFCCC에 있어서 재정, 기술이전, 역량제고, CDM 등에 

있어서 특별한 지원 대상임.

 4)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UNFCCC 협상그룹으로 한국, 멕시코, 스위스,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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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타결되었다.

  ‘mitigation’ 대신 ‘adaption co-benefit’을 언급함으로써 적응 위주의 합의문이 작성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적응에 비해 감축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나 합의문 

도출로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단계가 이루어 졌다고 평가하였다. 

  워크숍 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적응 향상을 

위한 기술 현황 제출을 요청 받았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모든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

국에서 식량안보 증진, 둘째, 적응의 부수적인 효과, 농업 규모의 차이 및 농업시스템

의 다양성 고려, 셋째, 농촌개발, 농업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산성 향상 등이 있다. 

1.2.5. SBSTA39(2013.11)

  SBSTA39에서 농업 관련 in-session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개최 목적은 SBSTA38 논의

의 후속 조치로서 농업생산성 및 식량안보 등의 도모와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적

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각 회원국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IPCC 및 

FAO의 발표와 관련 패널 토론 및 회원국 간 자유토론 방식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

다. IPCC는 아시아의 극한 온도, 유럽의 폭염, 북아프리카의 홍수, 남아프리카의 가뭄 

등 지역 간 기후 편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FAO는 기아로 굶주리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식량 생산 등 농업부문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분

석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는 농가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

요하며 ‘적응’은 지역별 특수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농업 생산성 및 식량안보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면서 동반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견해를 당사국 간 충분히 공

유하였다.

1.2.6. SBSTA40(2014.6)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향후 주요 추진 계

획으로 4개 주제에 대해 2회에 걸친 in-session 워크숍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2015년 6월 SBSTA42에서 개최될 워크숍에서는 ‘이상기상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의 두 

개 주제에 대해 논의될 것이 결정되었다. 2016년 SBSTA44에서는 ‘농업의 다양성을 고

려한 적응 방안, 환경을 고려한 동반이익 기술’과 ‘식량안보 및 지속성을 고려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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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 기술’ 두 개의 주제에 대하여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였다.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추진 계획 수립 과정 중에서는 국가 간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선진국은 지속성이 개도국에도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적응뿐만 아

니라 농업의 지속성과 자원 사용 효율화(resource use efficiency)가 중요 요소임을 강조하

였다. 이에 대하여 개도국은 식량증산을 위해 자원 사용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중단

기적으로 자원 효율화가 쉽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1.2.7. SBSTA41(2014.12)

  SBSTA41 결정문 논의 및 채택과정에서도 국가 간의 입장 대립이 지속되었다. 기후

변화협약원칙에 있어서 개도국은 역사적 책임을 주장하였으며, 선진국은 공동책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5)상 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6) 활동 관련 방법론

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혼농림과 혼목림을 포함한 식생복구 활동을 CDM 체제의 

LULUCF 활동으로의 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이용

과 관련한 추가 CDM 사업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2.8. SBSTA42(2015.6)

  회기 중 개최된 in-session 워크숍에서 농업은 식량안보에 중요하며, 특히 아프리카 

및 개도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이 큰 분

야임이 재차 강조되었다. 극한 이상기상 현상에 대비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은 농업

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보

와 정확성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별/국가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험과 지식 공유가 

필요함이 논의되었다. 또한 ‘완화’는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효과적 

적응 계획은 농업생태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임으로써 농업생산체계에 기

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로 볼 때, 효과적인 조기경보 시스템은 단순한 전

망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영향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UNFCC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한 

 5) 1997년 12월 제 3차 UNFCCC 당사국총회(COP3,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세 가지 교토메커니즘 중의 하나로 

의무당사국인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의무 감축 당사국인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6)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용어로 산

림과 토지를 흡수원(sink)으로 인정하고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를 부속서 국가의 의무이

행수단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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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협력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번 워크숍과 관련하여 각 회원국들은 주제와 관련한 각국의 국가 의견서를 제출

하였다(UNFCCC, 2015).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에서의 이상기상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

템 구축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적 의견 교류에 참여

하였다(Rep. of Korea, 2015).

1.2.9. SBSTA43(2015.12)

  SBSTA43은 파리협정이 체결된 COP21 기간 중에 개최 되었다. 파리협약문 서문 제

12항에는 “식량안보 보장 및 기아 종식의 근본적인 우선성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

향에 대한 식량 생산체계의 특별한 취약성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식량안보 관련 신

규 조항이 추가되었다. 본 조항에 대한 논의 경과를 보면, 아르헨티나 등에서 식량안

보 관련 조항을 신규로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여 해당 문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

되었다. 또한, 토지 산림과 식량안보가 혼재되어 있는 조항에서 식량안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식량안보 보장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연계되는 

용어 ‘ending hunger’의 사용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의 취

약한 대상과 관련한 용어 선택에 있어서 ‘food system’과 ‘food production’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식량체계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food system’이란 용어의 

주장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에서 언급된 ‘food production’ 사용에 대한 주장이 엇갈려 최

종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절충한 ‘food production systems’로 문구가 결정되었다.

1.2.10. Webinar(2016.3)

  2016년 3월 1일 FAO와 CCAFS(기후 변화와 농업, 식량 안보에 관한 국제 농업 연구

프로그램 협의체) 공동으로 화상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주제는 ‘2016 과학기술

자문부속기구와 농업: 아시아의 전망(SBSTA and agriculture in 2016: Perspectives for Asia)’

으로 당사국의 SBSTA44 농업 워크숍 준비를 위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ASEAN Climate Resilience Network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개발 기술의 적용 확대, 재정 지

원 및 역량강화,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조하였다. CCAFS(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는 레이저기술 활용 농경지 평탄작업(Laser-assisted precision 

land leveling), 논에서의 간단관개(Alternate wetting and drying in irrigated rice production), 

기상재해보험(Weather-based insurance), 기후스마트 마을(Climate-smart villages), 내재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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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품종(Stress-tolerant rice varieties) 등에 대하여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주제

별 발표 내용은 아래 <표 1>의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16 FAO-CCAFS 주최 webinar 

발표자 관련사이트

Wojtek Galinski, UNFCCC http://fao.adobeconnect.com/p2uihvmsfh9/

Conrad George, FAO http://fao.adobeconnect.com/p144kr6qsr6/

Sonja Vermeulen, CCAFS http://fao.adobeconnect.com/p7p9mxjwwpx/

Dada Bacudo, ASEAN Climate Resilience Network http://fao.adobeconnect.com/p1bxbei3m6w/

Pramod Aggarwal, CCAFS http://fao.adobeconnect.com/p8gk88j1cl4/

Martial Bernoux, FAO http://fao.adobeconnect.com/p4ydca0lmiw/

Dada Bacudo, ASEAN Climate Resilience Network http://fao.adobeconnect.com/p7lq15vdm3i/

자료: 저자 작성.

1.2.11. SBSTA44(2016.5)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제44차 회의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2

개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워크숍은 ‘다양한 농업 규모·체계 하에서의 기후

변화 적응조치 및 연구 경험 공유’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워크숍은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하의 생산성, 식량안보, 기후복원력

(resilience)을 향상하는 농업적 이행 조치 평가’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워

크숍에서는 농업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적응과 더불어 감축 · 식량안보 · 공적 이익을 고려한 접근 방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우 패턴변화, 가뭄, 태풍, 폭설 등의 극심한 기상이변은 국가 차

원이 아닌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별/지역

별 지식, 정보, 기술의 공유가 필요함에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였다. 농업 생산성 및 

식량안보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토양 및 수자원 관리를 통한 식량 생산

성 유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 배양과 더불어 농업 생태계를 통한 온

실가스 감축 및 공적 이익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본 워크숍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에서 작물 생산성 유지 및 식량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별 이행 

조치 기술 이전 및 자료 공유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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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SBSTA45(2016.11)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개최 되었던 SBSTA45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었던 농업관련 워

크숍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당사국

들은 파리협정에서 언급한 식량안보와 농업의 중요성, 농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이

행을 위한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워크숍을 통한 성과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그룹 간

의 ‘adaptation co-benefit’과 ‘mitigation’의 용어 사용과 세부사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

지 못하여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결정문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표 2.  기후변화협약에서의 농업의제 논의 동향

회의명 개최 일시 주요 논의 사항

SBSTA34 2011년 6월
∙ 농업부문 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 수자원과 수자원 관리의 의제 채택 검토

SBSTA35 2011년 12월 ∙ SBSTA36에서 농업 의제에 대한 당사국 의견 교환 및 채택 요청

SBSTA36 2012년 5월
∙ 농업부문 의제9로 상정
∙ 농업관련 이슈 논의-개도국과 선진국간 의견 대립

SBSTA37 2012년 11월

∙ 농업부문 의제10으로 상정
∙ 농업관련 이슈 논의
 - 공통의견: 기후변화와 관련한 식량안보 중요성, 기술이전 및 협력 강화
 - 개도국 의견: 적응 위주의 문구 삽입
 - 선진국 의견: 적응과 감축의 균형 강조

SBSTA38 2013년 6월
∙ 적응과 동반이익(co-benefit) 관련 워크숍 개최를 언급한 합의문 타결
∙ 기후변화 적응 향상을 위한 당사국의 기술 현황 제출 요청 

SBSTA39 2013년 11월 ∙ 농업생산성 증진,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대한 워크숍 개최

SBSTA40 2014년 6월
∙ 2번의 in-session 워크숍 개최 합의 및 4개 주제 선정
∙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국가 그룹 간 입장 차 표명

SBSTA41 2014년 12월
∙ CDM(청정개발체제) 하에서의 LULUCF(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 활동 

관련 방법론 논의

SBSTA42 2015년 6월

∙ 첫 번째 in-session 워크숍 개최
 - 이상기상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
∙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UNFCCC의 핵심적 역할 강조

SBSTA43 2015년 12월
∙ 파리협약문 서문 제 12항에 식량안보 관련 조항 신규 삽입
 - 식량안보 보장과 기아 종식이 근본적으로 우선순위이며, 식량공급 시스템이 기

후변화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함을 인지

Webinar 2016년 3월 ∙ SBSTA44에서 개최될 in-session 워크숍을 위한 당사국들의 사전 논의

SBSTA44 2016년 5월

∙ 두 번째 in-session 워크숍 개최
 - 다양한 농업 규모·체계 하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조치 및 연구 경험 공유
 -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하의 생산성, 식량안보, 기

후복원력을 향상하는 농업적 이행조치 평가

SBSTA45 2016년 11월

∙ 2번의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향후 농업 발전 방안 논의
∙ 결정문의 용어사용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의견 대립
 - 개도국 의견: 적응과 동반이익(adaptation co-benefit) 사용
 - 선진국 의견: 감축(mitigation) 사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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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

2.1. 기후스마트농업

  기후스마트농업 (CSA, Climate Smart Agriculture)이란 작물의 생산성과 기후변화에 대

응한 복원력을 현저히 증가시키고(기후변화 적응), 온실가스를 감축 또는 제거하며(기

후변화 완화) 국가 식량안보 및 발전목표 성취를 향상시키는 농업이다. 이는 중·단기

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및 소득 향상,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식량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후스마트농업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존의 

지속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에 비해 각 국가별 상황에 맞는 BMP (Best Management 

Practices, 최적영농관리방안)을 통한 식량 생산성 유지,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배

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영농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기온 상승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강수와 수자원 가용성 변화 및 병충해 분포의 변화

를 일으켜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규모 영세 농가

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며, 영세 농가에 기후변화 ‘완화’ 보다는 ‘적응 및 교섭’(ap-

proaches)에 초점을 둠으로써 생산성과 자연적 적응을 통한 ‘동반이익’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스마트농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추진 현

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CCAFS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기후 변화와 농업, 식량 안보에 관한 국제 농업 연구프로그램인 CCAFS는 개발도상

국의 식량안보와 빈곤 제거를 위해 설립된 연구지원기관인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 

CGIAR(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과의 협력체이다. 지구 환

경의 지속성 연구를 수행하는 Future Earth 기구와 CGIAR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기

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영향 대응과 정책 등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

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으로 인해 아프리카 및 개도국들은 농업분야에 많

은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그중에서도 소규모 영세 농가가 기후변화에 취약함으로 

이에 대한 CCAFS의 기후변화 적응 활동 지원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기여를 기대

하고 있다. 특히, 영세 농가의 기후변화 대응은 ‘완화’ 보다는 ‘적응과 교섭(approaches)’에 

초점을 둠으로서 생산성과 자연적 적응을 통한 동반이익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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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AFS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기후스마트농업 활동으로는 <그림 3>과 같이 

Weather smart(기상예보, ICT 기반 농업 컨설팅), Water smart(빗물저장, 관개수 관리), 

Carbon smart(agroforestry, 경운관리, 가축관리, 경작지 관리 시스템), Nitrogen smart(맞춤

형 양분관리, 정밀 시비관리, 두과작물 활용), Energy smart(바이오에너지, 고효율 엔진, 

최소 경운), Knowledge smart(농민 교육, 시장정보, seed & fodder bank) 등 크게 6개 부문

으로 나누어진다.

그림 3.  기후스마트 농업의 주요 활용사례

자료: CGIAR, CCAFS(2013).

  CCAFS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3대 요점으로 문제 인식 및 대응, 정책 개선과 투자

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성공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기

후스마트농업 체계 수립을 위해 ‘적응’과 ‘완화’ 시너지, 기존의 조직 체계와 공조, 정

책의 일관성, 대응능력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적응’과 ‘완화’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연구를 통해 내성 벼 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축산 부문에서 품종 개량을 통한 사육두수 감소 효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1세기의 주요 이슈는 기후변화에 의한 빈곤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

분 지역에 존재하는 소규모 농가의 반 이상이 빈곤층 이하이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빈곤층에 대한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고 적응성을 제한하여 취약성을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후스마트농업에서 진화한 Advancing climate-smart agriculture로서 연

구뿐만 아니라, 연구와 정책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초정책 수립, 소통 및 분야 

간의 혁신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와 빈곤 제거를 위해 설립된 연구지원기관인 국제농업연구협

의그룹(CGIAR,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을 통해 연구자, 지역

관계자, 농가가 함께하는 Climate-smart villages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영농기

술, 기후정보 서비스, 마을 발전 계획, 지역 교육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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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농업의 발전 및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다. 크게 5개의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기아, 식량 위협 및 영양실조 저감을 

위한 지원이다. 

  식량 안보 및 작물의 안정적 생산은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단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 시스템으로 기후스마트농업을 강조하고 있다. FAO

는 기후스마트농업으로 세 가지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체제하

에서 농업생산량과 농가의 수입을 증가시키며, 둘째, 푸드 시스템과 생계형 농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셋째,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온난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안보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개도국은 기후스마트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의 체계적 혁

신을 요구하며,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 보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

물재배에서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물, 토지, 양분 등 자원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한 능력 배양이 농업에 놓여 있는 중요한 도전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농가 등 빈곤층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체계(safety-net) 구축의 필

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climate service는 특히 물 사용과 관련하

여 중요하며,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과 함께 계속적인 활용 및 유사 프로젝트 도모 등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수준의 기관 설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1.3.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창설된 기구이다. ADB는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과 영농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저

온지역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작물 수량이 증가할 것이나 온난지역에서는 감소할 것

이라 예측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강수와 수자원 가용성 변화 및 병충해 분포의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위협 요소임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응능력 배

양(품종 육성, 재배방법 개선), 물 관리(용수 요구량 저감), 홍수 적응 능력 강화, 가축 

사육기술 배양(사료개선, 축종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요 분야별 기후변화

에 대한 영향과 적응기술을 알기 쉽게 도식화하여 제공하고 있다(AD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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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UNCCD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도모하

는 국제기구이다. 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

으로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UNCBD)와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

이다. UNCCD에서는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생산성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기후스

마트농업을 통해 ‘완화’ 및 ‘적응’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비료 사용과 관련

하여 기존의 농업보다 기후스마트농업을 통하여 비료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생산성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 ‘완화’과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2.1.5. CTA (Technical Centre for Agricultural and Rural Cooperation)

  CTA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기후스마트농업과 관련하여 이 지역의 생계형 농가와 

취약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제도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특히 국제적 예산 

지원이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프리카의 강수는 더욱 줄어들거나 혹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보호해주는 보험제도가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규모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2.2. 4‰ (4 per 1000) 이니셔티브

  프랑스는 2015년 12월 COP21을 계기로 ‘세계 토양의 해’를 기념하고 식량안보, 기

후변화 적응, 온실가스 배출 완화 등 기후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4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4 에 대한 의미는 과학적 불확실성은 있으나 전지구적으로 토양의 유기탄소 저장

량을 8,200억 톤으로 가정할 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토양에 연간 추가로 축적 가능

한 탄소량 약 35억 톤을 목표로 하는데 두고 있다(Soussana et al., 2015). 국가 및 국제

기구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토양탄소 저장 관련 정책, 과학 정보 

및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양탄소량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토양의 탄

소 저장능력, 식량안보의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 토양탄소량 제고를 위한 최적의 영

농방법 개발 및 보급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

 식량안보 및 토양탄소 관련한 4개의 주요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양의 잠

재적 탄소 저장능력 평가, 둘째, 토양탄소 증가를 위한 최적 영농방법 평가 및 식량안

보 및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셋째, 토양탄소 증가를 위한 정책지원, 그리고 넷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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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탄소 저장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이다.

  2015년 12월 1일 출범식에서 프랑스는 식량안보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에

서의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4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간 협력,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우루과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면서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토양보전 농법으로의 전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 농업인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참여 확대 독려 등 자국에

서 추진 중인 ‘토양사용 및 관리계획’ 정책을 소개하였다. 일본은 토양탄소 저장과 농

작물 재배 방식 간 관계 연구, 관련 정책 마련, 직불제 등 농업인을 위한 지원 방안이 

이니셔티브의 성공 요인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뉴질랜드는 기술적 혁신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특히 개도국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경

제적 구조 및 소득구조 등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FAO

는 지속가능한 토양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식량안보 및 생태계 보존, 기후변화 

대응에 가능한 이니셔티브 출범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가난과 기아 극복이라는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부합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타 이니셔티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방법을 통해 토양 유기물 함량 

및 토양탄소 격리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 및 연구, 정책 등을 공유하는 국제적 협력체

계를 마련하였다.

  본 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화 형태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

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4 per 1000’으로 조회하면 ‘soils for food security and climate’란 제

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2.3. AAA(Adaptation of African Agriculture)

  2016년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된 COP22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농업, 식량안

보의 중요성과 토지황폐화,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의 문제점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관리, 물관리, 기후위험관리 (climate risk manage-

ment)의 과학기술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번 COP22를 통해 기술이전, 정책지원, 과제

설정 및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식량안보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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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아프리카 농업을 위해 행동하는 이니셔티브임을 강조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토양 관리(soil management), 농업용수 관리(agricultural water control), 

기후위험 관리(climate risk management)의 과학기술 실천 촉진을 표명하는 AAA가 출

범하였다. 

  AAA는 토양관리의 중요성으로 아프리카 농업이 토지황폐화, 사막화 등으로 수확

량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안보를 위하여 토양비옥도 

관리 (soil fertility)와 토양탄소 저장 (soil carbon sequestration) 및 혼농림업(agroforestry) 등

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토양 비옥도 관리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토양의 복원과 생산력 증가를 위해 토양지

도 작성과 디지털화, 토양비옥도와 작물의 양분관리를 위한 과학 기술 확보가 필요하

며, 농업 활동을 통해 나오는 유기자원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농업분야의 토양탄소 저장은 기후변화를 막는 또 다른 시작점임을 강조하며 농업

생태계 적응(agro-ecology adaptation)과 탄소 저장(carbon sequestration)을 통해 극복하고자 

COP21에서 시작되었던 4 per 1000 이니셔티브에 연계하고 있다.  

  José Graziano da Silva FAO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가 중요하며 기

후변화에 대한 복원 방안의 광범위한 적용이 생산성과 농민의 수입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한 농업부분의 적

응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The Global Framework on Water Scarcity’을 통해 지속적 

물관리 방법을 정책에 연계하여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기여방안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수행 지원을 언급하였다.

  Maria Helena Semedo FAO 부국장 또한 아프리카 토양의 2/3가 수분 보유력이 낮은 

토양으로 농업용수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농업용수 관리의 시급성을 언급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 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와 기존

의 ‘Agricultural Water Partnership’을 통한 기술이전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기후위험 관리에 있어서 아프리카 지역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에 취약하

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상기 시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관측,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 및 우수 관리(good management) 기술 이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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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

2.4.1. GRA (Global Research Alliance on Agricultural GHGs)

  GRA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2009년에 탄생하였으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크게 4개의 연구 분과(벼분과, 농경지토양분과, 축산분과, 통합연구분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농

업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평가 방법, 탄소 저장기술, 온실가스 연구 동향, 개도국 감

축 지원, 협력 방안 논의가 이루어지며, 농업분야 종사자(농민, 연구자, 정책입안자 

등) 간 소통 및 의견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연구와 정책지원의 

기반 다지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UNFCCC 활동을 통해 기후스마트농업 관련 

GACSA, 토양탄소 관련 4/1000 이니셔티브 및 FAO의 Global Soil Partnership 등과의 긴

밀한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2.4.2. GMI (Global Methane Initiative)

  메탄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배출량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의 20%)이며 다른 온실가스와 달리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 2004년 6월 미국의 제안으

로 메탄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4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다.  GMI의 주요 활동은 첫째, 메탄가스 배출량 산정방

법 개발, 둘째, 메탄 저감기술 관련 훈련 및 정보교류, 셋째, 메탄 회수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진행 등이 있다. GMI는 총 5개의 기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농업과 관련한 분과위원회는 가축의 장내 발효 및 분뇨 처리 등의 

기술개발, 정책 지원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이다.

3. 신기후체제하 온실가스 감축

3.1.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예측 전망

  IPCC는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시나리오인 대표농도경로(RCP7))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 중 RCP 2.6은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7)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IPCC 5차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

로 온실가스 농도를 정함. 이렇게 정해진 농도로 설정한 후 시간에 따른 배출 변화를 산출한 시나리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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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RCP 6.0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RCP 8.5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 동향은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RCP8.5 시나리오

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Soussana 등, 2015). 이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향후 210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온도가 3.2

5.4˚C 상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 지

구 기온 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예측 시나리오

자료: Soussana et al(2015).

3.2.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구 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

준과 비교하여 2˚C 이내로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코펜

하겐 합의에 포함되었고, 2010년 칸쿤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2015년 파리협정

문은 온도 상승을 2˚C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으로의 유지 및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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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구 평균기온 2℃ 상승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분야

자료: UNFCCC(2015).

  2˚C 상승 억제와 당사국들의 pre-2020 목표 달성을 북돋기 위해 UNFCCC는 여러 가

지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크게 3가지 플랫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저탄소 개

발과 지속가능한 발전 투자를 자극하는 국가별 정책,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

력 조성, 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과 개인기업 등 사적인 분야에 의한 더 나은 동

기 부여로 나누어진다. 

  정책적으로는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 효율적이며 달성 및 재현 가능한 지속

적인 개발을 목표로 조정된 실행 정책들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제출한 

INDC8)의 post-2020 액션 기반 마련 정책들을 이용하면 2˚C 상승 억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그밖에도 효과적인 탄소 가격제 활용과 저탄소 기술들에 

대한 투자 확대, 기후정책과 기후 취약성 평가의 통합을 통한 국가별·분야별 정책 및 

계획 통합 활용 등의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국제 협력조성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이니셔티브, UN 기구, 파트너십을 충

분히 활용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지원 강화, 당사국 간 공동작업 확대를 통해 기후변

 8)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국가별 기여방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각국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기여 방안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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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한 액션을 조성하고 정책들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정책과 국제 협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 및 

배출 격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언급하였다.

3.3.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UNFCCC(2015)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491억 톤으로 이 중 농업부문에서의 배출은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분화 하

면, 농축산 부문에서 10 12%가 발생되며, LULUCF 부문에서 12% 정도가 발생된다. 

특히, 저소득국가의 경우 50% 이상이 LULUCF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이 부문에 대

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LULUCF는 산림과 토지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고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를 의무 이행수단으로 허

용하고 있다. 

그림 6.  농업 및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임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원에 따른 배출 비율

자료: UNFCCC(2015).

3.4.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

  온실가스 감축 비용곡선은 감축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및 중장기적 탄소배출권 예

시 기능으로서 감축량과 비용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효과 분석을 지원한다. 

x축은 기술 적용에 따른 감축량, y축은 톤당 감축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면적이 

감축비용에 해당한다. McKinsey & Company(2010)에 따르면 벼 재배 관리, 경운 및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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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관리, 작물양분 관리 등 온실가스 감축 농업기술은 감축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비용 효율적 방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7.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비용곡선

자료: McKinsey & Company(2010).

3.5.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 이행

3.5.1. 신기후체제 대응 국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국제사회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로 제출하였다. 이 목표는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4개의 감축 시나리오보다 강화된 수치로 국내 감축분 25.7% 및 해외 감축분 

11.3%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 분야도 국가 장기 감축목표 수립 방향에 부

합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2016년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이어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 전체 감축 목표량 중에서 농어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250만 톤 CO2 eq.로 배

출전망치(3,060만 톤) 대비 8.2%에 해당하는 양이 할당되었다. 이 중에서 에너지 부분

을 제외한 농축산부문 (비에너지)의 감축 목표는 98.8만 톤 CO2 eq.으로 농축산부문 

배출전망치 2,068만 톤의 4.8%에 해당하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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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신기후체제 대응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및 최종 감축 목표

단위: 백만 톤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3.5.2 온실가스 감축 이행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감축 수단으로는 경종

(재배) 부문, 축산 부문, 에너지 부문과 제도·R&D 부문으로 볼 수 있다. 논으로부터 발

생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논 간단관개와 논물얕게대기가 있다. 논 

간단관개는 IPCC에서 논물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시담수에 비해 약 48%의 온

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는 국제쌀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의 보

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간단관개 효과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도 약 44%의 탄소 발

생 저감 효과를 구명하였다(국립농업과학원, 2009). 이러한 논물관리 면적을 2017년 

87%에서 2030년까지 97%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물얕게대기도 2030년까지 

대상 논 면적의 10%까지 보급함으로써 논으로 부터의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계획

이다. 축산 부문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2017년 137개소에서 2030년까지 

242개로 증설하고 양질 조사료 보급 확대와 사료첨가제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

질의 조사료를 2017년 248만 4,000톤에서 2030년 408만 5,000톤까지 확대 보급하여 가

축 장내발효를 통해 배출되는 메탄을 저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비에너지 

부분에 비해 감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

너지 절감시설을 통해 감축 이행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면적

을 2017년 1,137ha에서 2030년 1,348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온실 다겹보온커튼, 보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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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개폐장치와 같은 에너지 절감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8,451ha에서 13,251 ha로 크게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와 같은 지원제도를 활성화 하는 한편,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분야를 강

화할 목표를 갖고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분야 논의 동향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국제사회는 2012

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농업 의제가 논의된 이후 세부 요소에 대한 

당사국 그룹 간 이견은 있으나 식량안보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영향 평

가와 적응을 위한 노력, 그리고 기술 협력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특

히, 국가 식량자급율 향상이 시급한 여건을 볼 때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협

력 및 국제 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전지구적 식량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그동안 세 차례의 전문 워크숍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의 취약

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모든 당사국들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UNFCCC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 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대두되

고 있는 ‘기후스마트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들은 각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농업기술의 개발 

성과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기술에 대한 효과가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고

려할 때 이러한 국제적 교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개발성과와 개도국 대상 기술이전에서의 성공 경험을 여러 당사국들과 공

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밖에도 농업부문에서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예측, 활

용 가능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관련 정보 DB 구축 등에 농업부분 협력계획 수립과 추

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회의 진행 흐름으로 볼 때, 농업분야가 최근 기후변화협약 협상

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된 만큼 향후 논의는 보다 구체화되거나 감축의 대상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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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우리나라 대응방안을 마련

해 나아가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2016년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축 기본 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에 대응한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기술들을 고찰함으로써 이를 통한 우리

나라 농업의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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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 검토 

 미국 무역대표부(USTR, US Trade Representative)는 쇠고기 및 송아지, 유제품부문에

서 EU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EU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를 부과할 것을 촉구함.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7년 2월 15~16일, 육류산업에서 제기한 청원서 검토

를 위해 워싱턴에서 청문회를 개최함.

-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EU 농식품 무역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

며, 잠재적으로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2015년 무역촉진법(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아 미국무역대표부가 이전에 종결된 타국에 대한 제

재 및 무역 양허 정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함.

- 또한 2015년 무역촉진법은 청원서가 제기되면 미국무역대표부가 이를 협의 및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2016년 12월 9일, 미국 쇠고기산업계는 EU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공정한 제

재와 관련하여 보복조치를 취해달라는 청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함.

- 2017년 1월 초, 해당 청원서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무역대표부는 쇠고기, 돼지고

기, 가금류, 치즈 등을 포함하여 EU의 농식품에 대해 다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부문 지원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US Meat Export Federation)는 새로운 제재를 지지하는 입

장을 표명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 문서에서 미국 쇠고기산업이 EU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재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미국육류수출협회의 결정을 

완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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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 육류제품의 약 90%를 생산하는 전미축우협회(NCBA, 

National Cattlement’s Beef Association)와 북미육류협회(North American Meat 

Institute, NAMI)를 포함한 다수의 쇠고기 수출업체들을 대표함.

  1980년대 말부터 EU는 에스트라디올 17-b(estradiol 17-b),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제라놀(zeranol), TBA(trebolone acetate), MGA(melengestrol 

acetate) 6가지의 호르몬 중 어느 것이든 성장촉진 목적으로 투여된 동물로부터 생

산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가공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여 왔음.

- 미국 무역대표부는 EU의 수입금지 조치는 특수하게 생산된 미국 쇠고기와 쇠

고기가공식품이 아닌 모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미국은 EU의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가 되는 과학적 자료를 반박하며, 농민단체들

은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 쇠고기부문이 EU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존재를 유

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EU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결합으로 인해 EU로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호르몬 금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 적이 없었으며, 반면 그 외 

타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동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함. 

- 또한 유엔 국제식품규격위원회(United Nations’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

서 호르몬의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그것의 사용을 승인

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의 소비자들은 미국이 생산하는 안전하고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언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

며, EU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EU집행위원회와의 양자 협

상을 통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좌절시킴.

 고품질의 쇠고기 수입 할당 

  2009년 5월, 미국과 EU는 성장촉진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고품질’의 쇠고기 제

품에 대한 관세율 쿼터(TRQ, tariff-rate quota)를 채택함으로써 시장 접근성을 점점 

높이고, 미국은 WTO의 승인과 함께 미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들을 줄여나가겠다

는 내용의 MOU를 체결함.

- 2011년 5월, 미국무역대표부는 EU제품에 대한 모든 추가 관세들을 종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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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시작한 MOU의 두 번째 단계에서 EU는 캐나다와 합의한 추가 4,200

톤을 포함하여 관세율 쿼터(TRQ)를 4만 8,200톤으로 높임.

- EU가 고품질 쇠고기 제품에 이러한 관세율 쿼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무역

대표부는 호르몬 금지로 인해 야기된 미국 쇠고기부문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초기에는 미국 공급업체를 위한 할당량이 있었지만 이는 차차 캐나다, 호주, 우루

과이, 아르헨티나, 뉴질랜드에까지 부여되어 해당 국가들과 미국은 1만 2,050톤의 

분기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미국 육류단체(US meat groups)는 시장의 발달이 2009년 MOU에 대한 우리의 지지

를 약화시킨 것이 불행한 사실이며, 우리는 새로운 할당량이 장기적 관점에서 EU

로의 수출을 구축하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로 EU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보복관세 제거에 동의하였다고 언급함. 

- 그러나 MOU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 의해 미국 쇠고기의 할당량이 밀려남.

- 미국 쇠고기산업의 경우 이를 견딜 수 없으며, 미국 산업을 보완하기 위해 만

들어진 할당량을 우리의 경쟁 국가들이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함. 

 미국육류수출협회는 미국 정부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집

행위원회와 이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여 언급함.

-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향한 어

떠한 진전도 없이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좌절감을 지켜보았다

고 언급함. 

-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대화에는 진전이 없으며, EU의 무역 제재 조치로 인

해 수년 간 우리가 겪은 손실을 위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

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함.

 유제품 관련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합회(NMPF, US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또한 관세

의 재적용을 원하며, 특정 치즈를 포함한 제품목록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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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EU로의 미국 낙농제품 수출이 무수히 많은 제약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

으며, EU의 보호된 지리적표시가 수년 간 전 세계에서 널리 포괄적으로 사용되

는 이름을 가진 제품의 EU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차단한다고 주장함. 

   추가 유제품을 목록에 포함하는 것은 EU관료들이 EU정책에 따라 우리가 운영해

야만 하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게다가 목록에 유제품을 추가하는 것은 EU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EU생산자들과 정치인들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합회는 보복관세를 목표로 추천하는 여러 개의 ‘1차(first 

tier)’ 및 ‘2차(second tier)’제품을 제안함. 

- 1차 추천 품목: 부드럽게 숙성되지 않은 젖소의 우유를 함유하고 있는 치즈의 

쿼터내물량 및 외물량(in-quota and out-of-quota)(HS Codes 04060995 and 040699), 

젖소의 우유로 만들어진 로마노(romano), 레지아노(reggiano), 파마산(parmesan), 

프로볼로네(provolone), 프로볼레티(provoletti) 치즈의 쿼터내물량 및 외물량

(04069041 and 04069042)

- 2차 추천 품목: 양의 우유 치즈 원래의 덩어리로 강판으로 갈기에 적합함(TRQ 

적용 대상 아님) (04069056), 젖소의 우유를 함유하지 않은 치즈나 부드럽게 숙

성시킨 젖소의 우유 치즈(TRQ 적용 대상 아님) (4069099), 양의 우유 치즈 원래 

덩어리로 만든 페코리노 치즈로 강판으로 갈기에 적합하지 않음((TRQ 적용 대

상 아님) (04069057)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합회는 EU 낙농업부문의 경제적 생존 가능성과 2014년에 

러시아의 EU 농식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EU의 미국 수출시장에의 의존도 증가 

측면에서 치즈의 중요성을 강조함.

- 미국은 EU치즈(040690)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글로벌 무역트래커(Global Trade 

Tracker)의 최근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매출액은 7억 4만 8,322유로로 

2015년도의 7억 9만 1,057유로보다 하락하였으며, 러시아의 금지조치가 있기 

전 2014년도에는 연간 6억 7,700만 유로보다 높음.

 미국 국립우유생산자연합회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보복관세로부터 고통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EU회원국임을 확인함.

- 미국송아지협회(AVA, American Veal Association) 회장 Dale Bakke는 유럽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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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세를 증가해야할 제품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미국무역대표부가 별도

의 의견을 강력하게 믿는다고 언급함. 

- 그렇게 함으로써 EU가 호르몬 분쟁을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며, 미국 시

장을 유럽 송아지 제품으로 다시 열고자 하는 USDA의 최근 결정을 계기로 미

국 송아지 생산자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언급함. 

- 미국이 프랑스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겨우 2주 후에 프랑스의 송아

지 생산자 Sobeval이 최근 USDA가 승인한 해외식품 공급업체 목록에 포함되었음.

 식품기업

 한편, 많은 식품기업들과 세계적인 식료품기업인 World Finer Foods는 귀리, 초콜

릿, 잼과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ro-American Brands는 관세 부과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도록 한다고 언급하였으

며, 미국 의회의 10명의 사람들은 Nestlé Waters North America를 대신하여 수입 

광물, 탄산수, 초콜릿에의 관세가 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미국무역대표부에서 고안한 100% 종가관세(ad valorem duties)가 Nestle사의 물과 

초콜릿 제품의 매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이 제품들의 슈퍼마켓과 식당으

로의 배포를 방해한다고 주장함.

 미국은 EU농식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EU집행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2개월 동안 총매출액은 1,307억 1,700유로임.

- 반면, EU는 1,118억 4,000유로 상당의 농식품을 수입하였으며, 해당부문에서 유

럽연합에 상당한 무역 이익을 제공하고 있음. 

 Agra Europe의 의견

  Agra Europe의 편집장 Chris Horseman은 2009년도에 해결될 것으로 여겨졌던 1980

년대부터 시작된 무역 분쟁을 재개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전 세계에 충격을 

전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는 성장촉진제를 투입한 가축 제품 전면 금지에 대해 재개된 국제적인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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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환영하지 않을 것임. 

- 해당 제품들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아직 부족하지만 EU는 이에 대해 정치적으

로 깊게 저항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에게 최근 승인된 EU-캐나다 무역협정이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의 유럽으로의 부정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을 설득하

기 위해 노력 중임. 

- EU와 미국 간 2009년 평화협정의 폐지는 미국의 제재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EU 농식품부문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것임.

- 또한 호르몬이 없는 쇠고기에 대한 보상적 4만 5,000톤의 TRQ(이와 관련한 이

익이 현재 주로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음)와 관련해서 EU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것임. 

- 영국 소비자들 사이의 안티 호르몬(anti-hormone)에 대한 감정이 유럽 전역에

서의 목소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호르몬과 관련하여 재개된 무역전쟁은 또

한 미국과 브렉시트 이후의 신속한 무역협정의 타결을 원하는 영국에게 해

를 끼질 것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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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WTO 규정 대신 미국법 적용 
가능성 시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일, 트럼프 정권의 통상정책 방침을 담은 연례보고

서를 의회에 제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무역의 기본질서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표명함. 

- 또한 농산물부문의 수출확대 목표를 위해 다자간협상 보다는 양자간 협상을 중

점으로 일본을 포함한 TPP참여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타국과의 무역분쟁을 둘러싼 WTO

의 분쟁해결 절차 및 결정이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지 않

을 방침을 표명함. 

- 미국의 국내법에 기초하여 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통상법 301

조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통상법 301조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할 경우, 미국

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상법  조항임. 

- 미국이 WTO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면, 각국으로 보복조치가 확대되

는 등 세계 무역질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또한 통상정책의 목적은 국내 제조업의 진흥과 농업, 서비스산업의 수출 확대 등

을 내세워 이들의 실현하기 위해 “다자간 협상에서 양자 간 협상으로 초점을 맞추

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함. 

- 이에 농산품을 포함한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함.

  TPP 탈퇴와 관련하여 미국은 TPP참여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대안을 찾을 것이

라고 언급함. 

- TPP는 미국산 제품이나 농산물에 충분한 시장개방을 하고 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며 양자간 협상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뜻을 강조함.

- 2015년 의견서에는 TPP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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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없었으나, 미국이 TPP협상에서 탈퇴한 만큼 4월 재개되는 미국과 일본

의 양자회담에서는 농산물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자료: 일본농업신문(www.agrinews.co.jp)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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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캐나다와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 승인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 발효 예정

 유럽의회에서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비준동의안이 찬성 408표, 반대 254표로 가결되어 발효될 전망임.

 예상대로 2월 15일에 승인된 협정에 대한 유럽의회원들(MEPs)과 산업 및 시민단

체 사이에 다양한 반응이 있었으며, 이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회원국의 

국가 및 지역의회들의 비준이 여전히 필요한 상태임. 

- 동 협정은 이르면 4월 초 발효될 예정임.

- 많은 유럽의회의원들은 브렉시트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가져

온 불확실한 국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필요하다며 지지를 표명함.

 유럽 인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의 유럽의회의원인 Manfred Weber는 다음

과 같이 언급하였음. 

- EU-캐나다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대항하는 유럽과 

캐나다의 대안임.

- 유럽에서는 가교를 놓는 것이 벽을 쌓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보호주의 대신 파트너십을 원함.

- 세계무역에서 EU는 높은 수준의 표준(standards)과 규범(norms)을 제시하며 국제

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길 원함.

- 이에 EU-캐나다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공정한 무역협정이며 미래 지향적

인 가치 및 표준 기반의 모델임. 

 사회민주동맹(S&D, Socialist & Democrat) 무역부문의 대변인인 유럽의회의원 Elena 

Valenciano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보호무역주의자인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다자간 세계 교역 질서와 러시아와 중

국의 영토 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인으로

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합하여 우리의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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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세계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 유럽이 많은 가치(values)와 관심사(interests)

를 공유하는 국가는 아마 없을 것임. 

 유럽보수개혁그룹(ECR, European Conservative and Reformist group) 또한 해당 투표를 

환영하였음.

- 유럽의회의원 David Campbell Bannerman은 마침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통과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EU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영국과 함께 미래에 진지한 무역협정을 체

결하기 위해서는 협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함.

- 2009년도의 회담 이후 EU와 캐나다는 EU의 치즈와 캐나다의 육류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을 포함한 타협안과 함께 2013년 10월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걸림돌이 발생하였음. 

- 이 협정은 또한 자유당그룹(ALD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의 지지를 받

았지만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 녹색좌파 연합그룹(Greens and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의 지지를 받지 못함. 

 농업인, 산업계 및 NGO단체의 반응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로비단체인 Copa-Cogeca(유럽농업조직위원회/유럽농업협동조

합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모방으로부터 우리 제품의 품질을 보호해주는 협정에서 

EU 생산 및 지리적 표시(GIs, Geographical Indications)와 안전 기준(소 및 호르몬을 

맞지 않은 쇠고기의 완전한 추적 가능성)과 같은 품질 기준이 인정된 사실을 환영

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는 공정한 규정을 기반으로 한 무역을 향한 좋은 단계이며 이제 우리는 

EU-일본의 무역협정과 같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을 기대하고 있음.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시장실패를 피할 수 있는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율 쿼터가 적용된다면 양측에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임.

- 우리는 특히 캐나다로의 EU 유제품과 와인의 더 나은 시장 접근성 환영하지

만 캐나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EU로의 시장 접근성 증가에 대해선 계속 경

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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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촉진제의 금지는 쇠고기와 무(無)락토파민(ractopamine) 돼지고기 생산에 있

어서도 좋음. 

 슬로우 푸드(Slow food) 대표 Carlo Petrini는 국제 자유무역협정이 소규모 생산자들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및 사회적 생산 기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오늘날 유럽에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약 1,300개의 식품과 2,800개의 와인, 330

개의 증류주(spirit)가 있으며,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이들 중 173개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함.

 유로커머스(EuroCommerce) 그룹의 사무총장 Christian Verschueren는 더 넓은 산업을 

고려해보면 이 결과는 유럽에서 꼭 필요한 성장과 일자리 형성에 있어 중요한 공

헌이라고 언급함. 

-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에 건강한 국제 무역환경을 보장하는 접

근 방식이 필요하며,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있어 

좋은 협정이라고 함. 

 한편, 많은 환경관련 NGO단체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은 협정을 맹비난하며, 교통 

및 환경단체(Transport & Environment)는 이를 “사람과 지구환경에 좋지 않은 협정”

이라고 언급하였음.

- 더 나은 무역 및 규정 캠페인 회장 Cécile Toubeau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

역협정에 대해 공무원들은 지지해서는 안 되지만 유럽의회의원들이 제대로 이

행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내용과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률체계와 함께 협

정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승인했다며 지적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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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로운 감자 재배기술 허용

  EU회원국들은 EU에서 감자 재배 및 생산 방식 개선을 위한 ‘임시 실험(temporary 

experiment)’을 승인함.

 감자는 현재 독점적으로 괴경(tuber)에 의해 번식되고 있지만 혁신적인 기술은 소

위 True Potato Seed(TPS) 종자에 의한 번식을 허용함. 

- 현재 EU 법령은 이러한 물질과 관련한 마케팅을 규제하지 않지만 금주에 식물, 

동물, 식품, 사료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2017년 2월 21일 화요일의 투표에서 EU집행위원회의 종자 및 번식부문이 TPS를 

초기 7년 동안 마케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U집행위원회의 이행 결정을 지지했음. 

- 한 보도에서 EU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은 동 임시 실험이 이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

러한 혁신 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TPS로 감자를 재배하는 것은 부패하기 쉽고, 부피가 크며, 운송비용이 높은 전통

적인 종자의 감자 괴경보다 많은 이점을 가짐. 

- 국제감자센터(International Potato Center)의 발표에 따르면 TPS가 괴경전염병

(tuber-transmitted diseases)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저장 및 운송을 보다 쉽

게 한다고 함.  

- 현재의 번식 과정은 종의 복잡한 유전학과 감자 괴경의 느린 증식에 의해 방해

받고 있으며, 하나의 감자 종자 괴경은 다음 세대에 오직 평균 20개의 괴경을 

생산할 수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보건식품안전총국은 혁신 기술이 현재 위 두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함.

 이러한 기술들은 crossing of uniform, 자식계(inbred lines)에 의존하며, 하나 또는 여

러 가지 유익한 새로운 특성을 보다 빨리 도입하고 빠른 번식을 위한 True Potato 

Seed의 사용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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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감자 식물은 쉽게 1,000개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함.

- EU에서 생산된 감자 종자의 총 가치는 연간 10억 유로로 추정됨. 

  EU로부터 타국으로의 감자 종자의 수출은 유럽 감장 종자 기업들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기술들은 잠재적으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작은 봉지의 30그램의 True Potato Seed는 종자 괴경의 2,500kg에 상응하며, 장시

간의 운송 중에 종자 괴경의 품질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7.02.24.)



세계농업 제 199호 | 157

베트남, 일본산 과일 수입금지 조치 완화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일본산 신선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베트남으로 수출되기 전 일본 식물방역소에서 베트남이 침입을 경계하는 병충

해에 대한 검역 실시 및 원산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일본 식물방역소에 등록된 시설에서 선별 및 포장작업이 이루어져야 하

며, 등록된 시설은 저온처리기술, 방제조치기술, 봉지 포장 등의 시설을 갖추

어야 함. 

 베트남은 2011년 이후부터 수입되는 식물 유래식품(과일 및 채소 등)에 대해 수입

국으로 미리 등록되어 있는 국가 이외 다른 국가에서의 수입은 허가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2013년 12월에 베트남의 수입국으로 등록이 완료되어, 베트남에서 일본산 

식물 유래식품 수입은 승인되고 있음. 

- 베트남은 식물유래 식품 수입 시 병해충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유해동식물위험

도분석(Pest Risk Analysis, PRA)관련 규정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일본산 신선과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선 배에 대

해서는 수입금지조치가 완화되었음. 이와 같은 조치는 일본산 신선과일로는 

2015년 9월, 사과에 이어 두 번째임.

 베트남의 일본산 신선 배 수입 완화조치에 따라 일본의 베트남산 드래곤후르츠

(용과)의 수입금지 조치도 완화되었음. 

- 일본은 베트남산 백육종 드래곤후르츠(용과)에 대해 2009년에 수입을 승인하였

으나, 적육종 드래곤후르츠(용과)는 과실파리 무리(Tephritidae) 발생이 관찰되어 

수입을 금지한 바 있음.

- 일본은 베트남산의 백육종 드래곤후르츠(용과), Cat Chu종의 망고 등 3품목의 

수입을 다시 허가함.

 일본 농림수산성은 베트남산 적육종 드래곤후르츠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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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으로 식물방역관의 관리·감독 하에서 증열처리시설에서 일정 시간, 일정 

온도에서 따라 해독처리 실시, 적절한 포장 및 베트남에서 수출 전 검사 실시, 

전기 해독 및 확실한 검역 실시 등을 요구함.

 베트남은 2016년 기준, 1인당 GDP가 2,164달러(IMF 2016) 수준으로 중간소득층이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2016년, 각 지역에서 공장폐수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 불량식

품 및 위조 식품 유통 등이 문제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국민 의식 수

준이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일본산 브랜드에 대해 신뢰성이 높은 만큼 이번 수입완화조치로 

안전·안심·고품질의 일본산 신선과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자료: JETRO(www.jetro.go.jp) (2017.02.10.)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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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대두 재배면적 확대 계획

아시아

* 필리핀, 유제품 수입 급증

* 일본, 건강식품시장 동향 

* 일본, 즉석라면 시장 동향

* 일본, 간식 소비 동향

* 캄보디아, 농기계 시장 전망

* 일본, 식물공장에 기업 참여 확대

아메리카

* 브라질, 농기계 수요 급증

*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동향  

오세아니아

* 호주, 외식시장 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2017. 3)1)

1. 아시아

□ 일본, 즉석라면 시장 동향 

2016년, 다양한 건강·기능성 라면 출시되며 일본 즉석라면 생산량이 전년대

비 3.5% 증가하였음. 

1)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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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을 ‘식품안전과 농업현대화 대표산업’, ‘1·2·3차 산업을 융합시킨 전략적 

산업’으로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중국 낙농업 공급측면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을 제시함. 

- 최근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일본 즉석라면 기업은 기능

성 라면, 유산균 라면, 저당 라면 등을 출시하였음.

일본 식품기업 Acecook은 최초로 기능성표시제도의 승인을 받은 즉석라면을 

2017년 3월 출시할 계획임.

- Acecook이 출시할 즉석라면은 일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国立循環器病研究

センター)로부터 저염식품 인증을 받았음.

-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기능성표시제도로부터 ‘고혈압 환자를 위한 기능성식

품’ 인증을 받았음.

일본의 즉석라면 제조사 묘조식품(Myojo Food Co, Ltd.)은 유산균을 첨가한 라면

을 출시하였음.

- 최근 일본 여성은 장 건강 개선을 통한 다이어트 및 피부 개선을 목적으로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고 있음.

또한 묘조식품은 기존 즉석라면 대비 당 함유량은 50% 낮추고, 식이섬유 함유

량은 높인 200칼로리 미만의 ‘Low Carb Noodles’을 출시하였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02.16.)

□ 필리핀, 유제품 수입 급증  

필리핀의 유제품 수입량은 2016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4% 증가한 

207만 톤이었음. 

-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4% 증가한 5억 9,881만 달러를 기록함. 

- 유제품 중 커피 크림대용품(Coffee Whiteners)의 판매 증가가 4%대로 가장 높

았음.

필리핀은 열대기후 특성상 농축유의 판매량이 많으며, 단맛을 선호하는 필리핀 

소비자의 특성상 원유를 이용해 제조한 크림의 판매량도 높은 편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필리핀의 유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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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리핀의 유제품 시장은 식습관 서양화로 인해 우유의 가공식품인 치즈, 

버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제품 시장 확대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필리핀은 7,100여 개의 섬과 아열대 기후로 인해 식품유통이 쉽지 않으며, 냉장

저장시설이 열악해 식료품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어려움. 

- 신선우유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필리핀 소비

자는 농축우유와 탈지분유(Skimmed Milk Powder)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필리핀 크림시장에서 다목적 크림의 점유율은 2015년 기준, 75.9%로 사워크림

(Sour Cream, 4.6%), 휘핑크림(Whipped Cream, 19.5%) 등에 비해 점유율이 높음. 

- 다목적 크림은 필리핀에서 주로 과일샐러드, 케이크에 주로 사용됨.

필리핀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은 현지 기업인 ‘Alaska Milk Corporation’와 글로벌 기

업인 ‘Nestlé’가 과점하고 있는 구조임. 

- ‘Alaska Milk Corporation’은 1972년 설립된 필리핀 현지기업으로, 우유 및 유제

품 시장 점유율의 약 70%를 차지함.

- 그러나 2012년, 네덜란드의 낙농조합법인 FrieslandCampina에 의해 98%의 주식

이 인수됨. 

한국 기업의유제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슈퍼마켓과 식당에서 주로 유통

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의 경우 대형 유통기업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디저트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주로 아이스크

림, 빙수 등이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음.

- 또한 교민이 주로 소비하는 농축우유(바나나 우유 등 과일향 우유)도 필리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한국 기업인 ‘대상’(현지법인명 Daresang Ricor)은 현지 공장 설립을 통해 유제품

의 첨가물을 제조하여 Nestlé에 공급하는 형태로 필리핀 시장에 진출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2.20.)

□ 일본, 건강식품시장 동향

일본 정부가 2015년 4월부터 기능성표시제도를 시행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였음. 

- 이에 건강식품의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식물성 발효효모 등 다양한 건강

식품이 드러그스토어(drug store)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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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뿐만 아니라 글루텐프리(gluten free) 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요리법 공유사이트인 ‘쿡 패드’에는 글루텐 프리 조리법이 1,400개 이상 게시되

고 있음.

가나가와현(かながわけん)의 ‘신 요코하마 라면 박물관’은 2016년 6월부터 쌀가

루와 당면을 사용한 글루텐프리 라면을 출시하여 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 사

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

또한 일본 기업들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다양한 건강식

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 민텔(Mintel)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의 글루텐프리 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80억 8,000만 달러 이상이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음.

미국시장 진출한 제과기업인 카메다제과(かめだせいか)는 쌀과자 생산에 사용되

는 밀 원료를 제거한 글루텐프리 식품을 출시함.

- 또한 닛신식품(にっしんしょくひん)은 2016년 9월부터 기존보다 나트륨 함유

량이 20% 낮은 컵라면을 출시하여 건강에 관심이 많은 미국 소비자를 공략함.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증가와 함께 두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레

스토랑에서 사용되는 업소용 두부 판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임. 

일본 식품업체인 ‘하우스식품(はうすしょくひん)’은 1993년부터 로스앤젤레스 

두부 공장 설립을 기점으로 미국의 두부시장을 공략함.

- 미국인의 건강식 선호 추세에 따라 두부 수요가 확대되자 2006년, 뉴저지에

도 두부 공장을 설립하고 ‘HOUSE TOFU’를 판매함. 

- 2016년 1분기 하우스식품의 미국 매출액은 약 9,370만 달러이며, 그 중 두부 

판매 매출액은 약 90%인 8,400만 달러임.

‘하우스식품’은 미국 소비자를 아시아계, 백인계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두부 가공

식품을 출시할 계획임.

- 아시아계 소비자를 겨냥하여 ‘Tofu shirataki Ramen’을 출시하고 아시아계 슈퍼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임.

- 또한 백인계 소비자를 겨냥하여 2016년 10월 두부 스테이크 ‘GO UMAMI’ 를 

출시하였음. 

전 세계로 확산된 건강식품 선호 추세에 따라 일본 식품기업들은 국내 시장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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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미국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음.

건강식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국가의 

문화적 특징 및 트렌드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차별화된 건강식품으

로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의 ‘기능성표시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식품기업이 글

로벌 건강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고안할 필

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2.21.)

□ 일본, 간식 소비 동향 

과거 일본 소비자는 부드러운 식감의 스낵을 선호했었으나 최근 바삭한 식감의 

스낵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스낵 제조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바삭한 식감의 신제품을 출시

하고 있음.

- 스낵 제조기업 코이케야(こいけや)에 따르면 2016년 감자칩 시장 규모는 약 

150억 엔으로 4년 전에 비해 32% 증가하였음. 

여성 직장인이 증가하며 근무 중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용량 스낵의 수요

도 증가하는 추세임.

일본 편의점은 소용량 자사 브랜드(Private Brand, PB) 상품을 출시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음.

- 2016년 말 세븐일레븐 재팬(Seven-Eleven Japan)은 소용량의 구운 스낵을 자사 

브랜드 상품으로 출시하였음.

겨울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하며 식품 소비에 대한 계절의 영향이 줄어들

고 있음.

- 모리나 유업(森永 みるく)에 따르면 2010년 겨울 아이스크림의 일본 간식 시

장점유율은 14%였으나 2015년에 17%로 증가하였음.

- 반면 여름철 아이스크림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43.5%에서 2015년 38%로 하

락하였음.

- 하겐다즈 재팬(Häagen-Dazs Japan) 등 일본 아이스크림 판매 기업은 겨울철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여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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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과업계는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 일본 식품시장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

하여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3.02.)

□ 일본, 식물공장에 기업 참여 확대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이 출판한 ‘세계인구 전망 2015년 개정판’에 따르면 세

계 인구는 2030년에 85억 명, 2050년 97억 명, 2100년에 112억 명까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전문가들은 현재 농업기술로는 증가하는 인구의 식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전망함.

- 이에 기후 토양 등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공장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

로 주목받고 있음.

글로벌 기업의 농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 중임.

- 미국 농업생물공학 기업 몬산토(Monsanto)는 인구가 많은 인도를 식량문제 해

결 사업의 최우선 거점으로 선정하였음.

- 미국 구글(Google)은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농업 생산효율 제고 기술로 농업 

사업에 진출하였음.

건설용 기계 중장비 판매 기업 및 IT 기업의 농업부문에 투자도 활발히 진

행 중임.

- 중장비 판매 기업 코마츠(Komatsu)는 농업용 기계 제조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

였음.

- IT 기업은 농업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하드·소프트웨어 개발

에 돌입하였음.

- IT 기업은 자동운전기술이 탑재된 농기계와 농산물의 생육상황을 통합적으

로 관리하는 농업 클라우드 기술에 주력하고 있음.

수익성이 낮아 일본 농업에 진출을 주저하던 대기업의 자본 참여도 이루어지고 

있음.

- 도요타 자동차(Toyota Motor), 미쓰이 물산(Mitsui & Co.) 등 대기업은 일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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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채소 생산량 1위 기업 카지츠도(Kajitsudo)에 자본 투자를 진행 중임.

또한, 일본 대기업은 자연재해에 따른 작물 피해가 잦아지며 재배조건을 제어하

여 작물을 재배하는 식물공장 ‘그란파(Granpa)’에 관심을 쏟고 있음.

- ‘히타치 제작소(Hitachi)’, ‘닛키(Nikki)’, ‘가고메(Kagome)’ 등은 돔형 식물공장 

‘그란파돔(Granpa Dome)’을 개발·운영 중인 그란파에 출자를 결정하였음.

일본 최대 규모 식물공장을 운영한 기업 미라이(Mirai)가 파산하며 식물공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식량위기를 기회로 식물공장이 재조명

되고 있음.

2009년과 2015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부문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식물공장

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였음.

- 개정 농지법 시행 이후 2016년까지 농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는 2,222개임.

- 이 가운데 건설업(226개), 제조업(98개) 기업 등 타 산업 기업의 농업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식물공장을 육성하

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 및 기업의 선진 사례에 기초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 전

략을 수입할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3.10.)

□ 캄보디아, 농기계 시장 전망

2015년 기준, 농업은 캄보디아 GDP의 27%를 차지하며 캄보디아 인구의 65%가 

농업에 종사함.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의 세부 전략으로 농업 개발을 선정하였음.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농업 종사자 및 농기업에 장기 임

대하는 경제적 토지양여제도(Economic Land Concession, ELC)를 실시함.

또한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 함께 농촌 발전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수입 농기계 및 농업용 장비에 관세를 면제하는 영농 기계화 촉

진 제도를 운영 중임.



세계 농업 브리핑

168 | 2017. 3.

World Bank의 자료에 따르면 2004-12년, 캄보디아 농업은 매년 평균 5.3% 성장

하였으며, 캄보디아의 농업 성장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음.

캄보디아의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2016년 기준 450만 톤을 생산해 54만 톤을 

EU 등에 수출함. 

- 이외에 고무, 카사바, 오렌지, 커피 등도 주요 생산 농산물임.

캄보디아의 농기계 보유 대수 증가율은 수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왔음. 

- 특히 2004-13년 가격이 저렴하고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경운기(Power Tiller)의 

보급량이 648% 증가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농민이 농기계를 이용해 농업 생

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캄보디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동력 경운기 34만 3,764대, 트랙터 

1만 8,317대, 수확용 기계 6,605대가 누적 수입되었으며 농기계 수입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농기계 수요 확대 요인으로는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ELC(경제적 토

지양여 제도) 및 대단위 농업 생산, 고무·사탕수수·카사바 등 환금 작물(cash crop)

의 재배 규모 증가,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구매를 위한 소액 대출사업, 농업조합 

확대 등이 있음.

2015년 기준 탈곡·세곡기계와 곡물 및 채두류 분류·가공기계의 수입이 캄보디아 

농기계 수입의 75%를 차지함.

수입액 기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탈곡·세곡용 기계(HS code 8433)는 태국

산이 가장 많으며 미국산, 중국산 순서로 수입되고 있음.

캄보디아에 수출된 태국산 농기계는 태국 기업이 제조하거나 일본 기업 Kubota

의 태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것임.

- 미국에서는 주로 대형 농기계를 수입하여 사탕수수 등 대규모 농장에서 사

용함.

캄보디아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트랙터(HS code 8701.90)의 총 수입액은 3,900

만 달러였음.

- 태국·중국·일본·인도산 순으로 많은 농업용 트랙터가 수입됐으며, 2016년 캄

보디아의 트랙터 수입 규모는 30%이상 확대됐음.

캄보디아 현지 농기계 기업인 KN group에 따르면 경운기 등 이륜 트랙터가 소

규모 농가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농기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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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1만 이상의 대규모 농장은 18개, 5,000 이상의 농장은 28개가 

있음.

- 기업형 농장의 수는 900개 이상이며, 이들은 100마력 이상의 미국산 대형 트

랙터를 사용함.

캄보디아에서 Kubota 농기계가 합리적인 가격, 내구성, 서비스 네트워크로 가장 

인지도가 높음.

John Deere도 캄보디아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및 판촉 행사를 진행하여 시장 확

대를 꾀하고 있음.

인도 Mahindra, 독일 CLASS, 일본, 중국 기업도 현지 파트너를 통해 농기계를 판

매하고 있음.

- MTZ·Belarus 등 일부 기업은 현지 조립 공장을 설립했으며 인도 ESCORT는 트

랙터 쇼룸을 오픈하는 등 10여 개 농기계 기업의 시장 경쟁이 활발함.

캄보디아에서 판매되는 중고 농기계의 브랜드는 Kubota, Yamnar, Shibaura, 

Mitsubishi, Ford, Iseki 등이 다수임.

- 중고 농기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찾아볼 수 없음.

중고 농기계 판매자에 따르면 캄보디아 농가는 한국산 농기계의 성능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 제품이 부품 수급과 수리가 용이하여 일본 제품을 더욱 

선호함.

최근 캄보디아 농업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농산물 가격은 낮아졌음.

- 이에 기업의 농업부문 투자가 감소해 농기계 시장 성장이 둔화되었음.

그러나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해외 근로자 파견 등으로 인해 캄보디아 농업 노

동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소규모 대출 서비스 확대, 정부의 쌀 수출 지원정책이 더해져 농업 기계

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캄보디아에서 곡물 외에도 일부 환금 작물(사탕수수)과 장기 작물(후추·망

고 등 과실류)의 활발한 재배·수확·판매가 이뤄지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외국계 농기계 기업은 자체 금융, 혹은 현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

해 할부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현대종합상사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망고 농장을 매입해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캄보디아 농산물 수출센터를 설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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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의 캄보디아 농업분야 투자가 활발해져 한국산 농기계, 

농산물 가공기계 및 농자재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3.10.)

 2. 아메리카

□ 브라질, 농기계 수요 급증 

브라질 농업은 2017년 기준, 전년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 투입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됨.

- 특히 농기계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작물 생산량 및 수출 증가가 2017년 브라질 농업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예상됨.

- 2016년 브라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로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였

으나 2017년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 브라질 농업 시장 규모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농기계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농기계 구매 지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2016년 브라질 농업 규모는 약 1,770억 달러이며, 2017년은 전년대비 2.3% 증가

한 1,8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은 세계 10대 농업 강국 중 하나이며 2015년 기준 농업이 브라질 GDP

의 22%를 차지함.

- 브라질의 커피, 사탕수수 생산량은 세계 1위이며, 대두와 옥수수 생산량은 각

각 세계 2위, 3위임.

2016년 브라질 농업부는 Moderfrota(농업용 트랙터 및 수확용 기계 현대화사업)

의 일환으로 정부의 농기계 구매자금 지원 한도를 약 1만 3,100달러에서 약 10

만 4,500달러로 증액함.

브라질자동차협회(Anfavea)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농기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2017년 1월 기준 총 2만 8,000대의 농기계가 판매됐

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9% 증가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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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radesco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곡물·사탕수수·오렌지·커피의 수확 시기

인 3월과 10월에 연간 농기계 판매량의 70%가 판매됨.

브라질에는 John Deere, CNH, AGCO 등 다국적 농기계제조기업이 진출해 현지 

생산 중이며, 최근에는 중국 농기계제조기업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 브라질에 건설용 기계장비 제조공장을 갖춘 중국의 ‘XCMG’는 2016년 개최된 

브라질 농업기계박람회 ‘Agrishow’에서 최신 농기계를 선보인 바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2.24.)

□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동향 

2016년,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규모는 약 2,275억 달러로 전년대비 2.4% 성장하

였음.

- IBIS World에 따르면 2011-16년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은 매년 평균 2.7% 성장

하였음.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의 주요 제품은 점유율 순으로 버거(42%), 샌드위치(14%), 

아시아 음식(10%), 치킨(9%) 등임. 

맥도날드(McDonald’s)가 점유율 16.1%로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패스트푸드 시장점유율 2위 기업은 염브랜드(Yum! Brands)로 전체 시장의 9%

를 점유함.

- 염브랜드는 KFC, 타코벨(Taco Bell)의 모(母)기업임.

- 서브웨이(Subway)의 시장점유율은 5%이며,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세 번

째로 점유율이 높음. 

비만 및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미국 건강식사지수(Healthy 

Eating Index)는 매년 상승하고 있음.

- 건강식사지수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음식 소비량을 토대로 미국 국

민 식단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임.

미국 패스트푸드 기업은 적극적으로 건강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음.

- 업계 1위인 맥도날드는 아침 메뉴 맥머핀(McMuffin)에 첨가되는 마가린을 버

터로 교체함.

- 맥도날드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닭고기만을 사용하며, 최근 모든 메뉴의 

달걀을 케이지 프리(Cage-Free) 달걀로 교체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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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는 통곡물 빵 샌드위치 및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낮은 프레시 핏 초이

스(Fresh Fit Choices) 메뉴를 판매함.

- 인앤아웃버거(In-n-out Burger)는 빵을 양상추로 대체한 프로틴 스타일(Protein 

Style) 버거를 판매 중임.

건강식을 판매하는 신규 패스트푸드 업체가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샐러드 판매 전문점 저스트샐러드(Just Salad)의 매장 수는 전년대비 

30%, 매출액은 36.6% 증가하였음.

채식주의자를 위한 패스트푸트 전문점 베지 그릴(Veggie Grill)은 육류 대신 콩으

로 모든 단백질 식품을 이용함.

- 또한 코리아타운 타코(Koreatown Tacos), 서울 보울(Seoul Bowl) 등 건강한 이미

지의 아시아 음식을 판매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한 포장재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음.

2017년 2월 미국 환경학 학술지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게재 

논문에 따르면 미국 내 패스트푸드 전문점이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와 포장재에

서 유해물질 과불화화합물(Perfluorinated Chemicals, PFCs)이 다량 검출되었음.

- 과불화화합물은 암 유발, 간 손상, 생식능력 저하를 유발하며 매립된 후에도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에 영향을 미침.

패스트푸드 산업은 진입장벽과 자본집약도가 낮아 경쟁이 치열함.

-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포장재를 개발하여 틈새시장을 노릴 필요가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2.28.)

 3. 유럽

□ 네덜란드, 대두 재배면적 확대 계획

2017년 네덜란드의 대두 재배면적은 약 500 이며, 소비되는 대두는 대부분 브

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됨.

- 2013년 이후 네덜란드 국내 대두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대두 소비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네덜란드 정부는 대두 그린딜 프로젝트(Green Deal Soja in Netherland)를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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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두 재배면적을 1만 로 확대하고, 대두 수확량을 1ha당 3,500 으로 늘릴 

계획임.

- 네덜란드 경제부, 환경인프라부, 흐로닝언(Groningen), 프리슬란트(Friesland), 드

렌터(Drenthe) 주, 농업 협동조합 Agrifirm 등이 대두 그린딜 프로젝트에 참여함. 

‘Agrifirm’은 1만 7,500명 이상의 농업 종사자로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임. 

- Agrifirm의 하위 조직인 Agrifirm Plant는 조합원의 대두를 수매하여 시장에 판

매함.

- 2016년 Agrifirm 조합원의 총 대두 재배면적은 약 17ha이었으며 최상급대두에 

책정된 가격은 1톤당 약 530달러였음.

유럽 내 최대 대두 수입국인 네덜란드의 연간 대두 수입량은 약 830만 톤임.

- 이 가운데 100만 톤은 네덜란드에서 소비되며, 나머지는 축산물 및 유제품의 

형태로 재수출됨.

네덜란드는 대두를 가축사료로 가공하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함.

-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대두는 대부분 가축사료로 사용되며,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은 축산물로 가공되어 재수출됨.

네덜란드에서 대두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으로 소비되기도 하지

만, 전체 대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함.

네덜란드 사료 제조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대두를 선호함.

2013년, 전 세계에서 생산된 대두 중 약 0.5%만이 지속가능재배 인증을 받았음.

- 지속가능 재배 인증을 받은 전 세계 대두의 30% 이상이 네덜란드로 수입되

었음.

2014년, 네덜란드 사료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대두 약 2억 5,200만 

kg을 구입하였음.

- 이는 2013년 1억 4,700만 kg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2015년부터 네덜란드의 모든 낙농가는 지속가능 인증 대두를 원료로 제조한 가

축사료만을 사용함.

네덜란드 중앙정부, 기업,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그린딜 협약을 체결함.

- 그린딜 협약이 적용되는 산업은 에너지, 기후, 수자원, 생물다양성, 식량 등임. 

대두 그린딜 프로젝트(Green Deal Soja in Netherland)는 다양한 그린딜 프로젝



세계 농업 브리핑

174 | 2017. 3.

트 가운데 하나임.

그린딜 협약 내 네덜란드 정부의 역할은 관련법 및 규정을 제정·개정하여 기업

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임.

그린딜 협약에 참여한 지방정부에 속한 대두 재배농가는 지방정부를 통해 보조

금을 지원 받거나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음.

- 흐로닝언, 프리슬란트, 드렌터 주 내 농가는 대두 품질에 따라 대두 재배면적 

1 당 200-220유로(약 212-233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자문기업으로부터 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르는 재

정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네덜란드 경작지 임대료는 브라질이나 미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으로, 네덜

란드산 대두가 수입산 대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임.

- 네덜란드 대두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와게닝겐 농업대학(Wageningen University)

과 네덜란드 농업협동조합 Agrifirm이 제휴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2.16.)

 3. 오세아니아

□ 호주, 외식산업 동향 

IBIS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외식(레스토랑)산업의 매출 규모는 2016/17년 

기준 약 153억 달러이며, 지난 5년간 약 5.6% 성장하였음. 

- 호주의 외식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 레스토랑 시장은 크게 프리미엄 고급형 식당(Premiun Dining), 중급형 식당

(Mid-range Dining), 저가형 식당으로(Low-cost Dining) 구분됨.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는 고급형 식당의 매출은 전체 레스토랑 시

장 매출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그러나 최근 호주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선호하

며, 전식과 후식, 음료를 생략하는 추세를 보이며 고급형 식당의 성장이 둔화되

고 있음.

전체 레스토랑 매출 점유율의 2위를 차지하는 중급형 식당은 비교적 저렴한 가

격에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어 전 연령대의 소비자가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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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식, 태국식, 멕시칸식 등 현지인 입맛에 맞춘 다국적 음식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

저가형 식당은 푸드코트 등을 일컬으며 이익률이 낮은 식음료사업을 포함함. 

- 저가형 식당은 주로 백화점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하며 직장인 등에 의한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며 고급 레스토랑보다 저렴하거나 중간 가격대의 레스

토랑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 

- 특히 그루폰(Groupon)이나 스쿠폰(Scoopon)과 같은 선구매형 할인 쿠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쿠폰 판매사이트를 통한 마케팅 활동 또한 증가함. 

바쁜 라이프 스타일의 인구가 증가하며 음식과 여가를 결합한 형식의 레스토랑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유기농식품이나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자

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외식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음.

- 특히 저렴한 외식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적은 양의 음식을 낮은 가격

에 판매하거나 포장 가능한 메뉴를 다양화하고 있음.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음식 서빙, 준비, 저장 및 운송 등에도 다양한 변화를 추

구하고 있음.

- 태블릿 PC를 활용해 주문을 받는 사례가 가장 대표적임.

- 종업원이 직접 태블릿 PC를 이용해 주문을 받거나 테이블마다 배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고객에게 음식 사진, 가격 정보, 추천 와인 등을 제공함.

건강한 식단을 찾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레스토랑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특히 글루텐 프리(gluten free)나 채식 위주의 유기농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이 

늘고 있음.

- 일부 가공식품, 소금, 정제설탕이나 술을 지양하는 고객을 위한 ‘clean eating’

의메뉴만을 판매하는 레스토랑도 생겨나고 있음. 

다문화주의에 익숙한 호주인은 외식을 할 때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선택함.

- 호주 설문전문기관 McCrindle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주문

할 때 노년층은 주로 샌드위치와 중국 음식을 선택하며 젊은 층은 패스트푸

드와 초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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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레스토랑 예약사이트인 ‘OpenTable’에서 1,250명의 호주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가 다양한 음식을 체험하고 다국적 

식음료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갖길 희망하는 부모의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음.

호주 소비자의 입맛이 점차 다국적화되어감에 따라 현지화된 한국 음식, 즉 퓨

전한식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7.02.21.)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김승애 연구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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